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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ppropriate Use of the Hymnal for the Church Community and Christian Life
Hoe-Seung Jung
Doctor of Ministry
2016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monstrate the value of the Korean
hymnal as a spiritual resource and to determine ways it can be used to recover
genuine worship in order to restore the spiritual vivacity of the Korean church: its
worship, individuals, and communality. This ministry focus paper presents this
research in six chapters. The introduction first defines hymns and the hymnal and
then evaluates the literary value of the hymnal. Chapter 2 describ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current Korean hymnal, focusing on the Reformation and the
Great Revival of Pyeongyang. Chapter 3 presents the structure, theology, and
function of the hymnal, arguing for a recovery of the hymnal as a spiritual
inheritance for the betterment of the church community and lay individuals.
Chapter 4 examines the current use of the hymnal at the flagship churches of
various Korean denominations, suggesting practical points of improvement. Chapter
5 showcases my current hymnal ministry at Wol-Gye 1 cell group of the Yoido
Full Gospel Church as well as the Yoido Full Gospel Church at Sung-Book.
Chapter 6 surveys specific ministries using that hymnal: a hymn worship program,
silent prayer meetings with hymnal music, a hymn school, hymn cell group
worship, and online hymn ministry via YouTube and various social networking
sites.
I hope that this research promotes rediscovery of the spiritual value of the
hymnal and that various programs are created in order to help churches
experience that value. Consequently, I pray that each local church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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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very of its worship, laity, and communality.
Theological Mentors: Jonghun Joo, PhD
Eun Chul Charles Kim, PhD
Jin Ki Hwang,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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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한국 교회의 부흥이 멈추고 침체기에 들어선 지 오래다. 조국 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분석과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자는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의 침체는 예배의 침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섬
기는 예배의 정신이 회복되어 창조주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만남의 힘으로 성도들은 거룩성을 회복하고,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받은 사
랑으로 타인을 위한 희생도 기꺼이 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 땅의 믿지 
않는 자에게 도전을 주고, 예수님의 탁월함을 증거하여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오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의 리더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의 회복을 위
하여 힘써야 하며, 여기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우리의 
교회에 대한 희망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죄인과 불치
병자를 보라. 그들이 예수를 만날 때 자신들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나 거룩하고 
건강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으며, 모두 예수를 왕으로 삼아 참 제자로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우리의 교회가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우리의 성도들이 그러한 상황이라면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 그러한 ‘예수 만남의 장’이 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리하여 교
회가 바로 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존재로 설 수만 있다면 우리는 머지
않아 하나님이 이루실 제 2의 부흥과 회복의 시대를 보며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모든 문제
는 기원으로 돌아가 그 답을 찾으라는 이야기가 있다. 산에서 길을 잃었다면 산 정상
2으로 올라가야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본 연구자는 예배의 회복에 대한 기
독교의 근원적인 답으로 성경과 찬송가를 들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이 외에도 중요한 
유산들이 많으나 현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
는 교회의 유산이 바로 이 두 가지라고 보았을 때, 이 둘의 회복은 예배의 다른 요소
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 우리의 예배의 현장의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이
는 나아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켜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강조와 바른 복음의 선포
를 말하는 것임은 분명하다.1) 변화무쌍한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원토
록 변함없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그들이 용기를 내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자는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기둥인 
‘찬송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연구해 보고자 한다. 우리가 이 찬송가에 대하여 재발견
하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것이 제대로 불릴 때 우리의 예배는 더욱 하나님의 임재
와 만남으로 풍성해질 것이고, 하나님 경외의 정신이 회복될 것이며, 메마른 신앙에서 
벗어나 활력있는 신앙을 가진 이들로 성도들을 변화시킬 것이라 확신한다.
찬송가는 이 시대 교회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청년 성도
들은 찬송가를 고루하다 생각하여 이것을 뒷전으로 버려둔 실정이고, 장년 성도들 역
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찬송가의 깊은 의미를 묵
상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만 부르거나, 예배 중 한 순서 정도로만 의식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공예배에서는 설교 시간에 비해 비중이나 시간적 배분에서도 적절한 대우
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중요도에 대한 인식도 많이 낮은 실정이다.
그러나 교회가 찬송가의 올바르고도 적실한 활용을 회복하고, 이를 풍성히 사용
하기 시작할 때 예배의 회복, 개인의 신앙 회복을 넘어서 공동체성의 회복과 한국 교
회의 회복까지 도모할 수 있다고 감히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찬송가는 교회 내에서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부르게 된
다. 이는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교회 내의 공동체성을 확인시켜 개인주의를 
극복하게 하고,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임을 인식시킬 수 있다. 
둘째, 찬송가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1)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1995), 16.
3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이어져 온 것이다. 우리는 찬송가를 통해, 찬송가 저자들에게 만나주시고 역사하신 이
야기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
나님인 것을 연결하여 힘을 얻게 되고, 신앙적으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셋째, 요즘 청년세대들의 성향을 보면 다분히 감각적이고 감정적이다. 모두 다 
그러하지는 않겠지만, 다수가 진리에 근거한 믿음보다는 감정에 기반을 둔 약한 신앙
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 찬양에서도 최근 지어진 가스펠송들을 빈번히 
사용한다.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곡들의 가사가 하나님의 위대함과 구원의 이야기들
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기껏해야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주님 정도만 발견케 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2) 현대 예배의 찬양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대 예배의 강조점은 
하나님과 초자연적인 구원이야기보다는 개인 예배자에 집중되며, 하나님이 이루신 일
보다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강조한다고 하는데3) 이는 장기적으로 성도
들의 영적 삶을 쇠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곡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분히 가사보다는 감미로운 멜로디 위주로 흘러가는 곡들이 많은데, 이러한 곡들 위
주로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될 경우 많은 기독 청년들의 신앙이 연약해지고, 개인적이
며 감정적인 차원으로만 굳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러한 청년들에게 찬송가를 재
발견케 하고, 제대로 부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이들을 협소한 믿음세계에서 구
출시켜 주는 귀한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고, 자기중심적인 데
서 하나님의 구원 중심으로, 감정에서 진리로 믿음의 무게중심을 이동시켜 주는 귀중
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우리는 적실한 찬송가의 활용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형식적으로 굳어지는 예배를 탈피할 수 있다. 찬송가의 가사와 창작 배경 등
을 제대로 알고 바로 부를 때, 그것은 우리를 예배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임재 앞
에 깨어있게 만들고 결코 형식만 남은 껍데기 예배, 가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될 것
이다.
2) Marva Dawn,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 (A Royal Waste of Time), 전의우 역 (서울: 이레
서원, 2004), 253-260.
3) Robert E. Webber, 예배학: 하나님의 구원 내러티브의 구현 (Ancient-Future Worship),
이승진 역 (서울: CLC, 2011), 182.
4마지막으로, 우리는 찬송가를 교회 밖 삶의 자리에서도 십분 활용할 수 있고 그
것은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큰 유익을 준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
니다. 누구나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특별히 신앙인들은 타협과 핍
박 등의 신앙적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
는가? 우리는 세상적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를 이겨내야 한다. 다윗은 
극심한 문제 앞에 눌려 최고 절망의 자리에까지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
함으로 이겨나간다(시 22:1-3). 요셉과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타협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했
는데, 이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보면서 살았기 때문이고, 그들의 삶에 예배의 정신이 
계속적으로 구현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우리가 이 시대의 다윗 그리고 요셉과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방법, 코람 데오(Coram Deo)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으
로 ‘찬송의 생활화’를 제시하는 바이다. 찬송은 과연 우리가 처한 상황과 무관하게 하
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키, 열쇠이다. 찬송가를 통한 찬송이 제대로 우리의 삶에서도 
묵상되고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이 시대 또 다른 신의 역할을 하는 거짓 가치-맘몬 
신, 물질 만능주의, 소비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신실히 믿음을 지키며 승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처럼 중요한 찬송의 역할이 한국 교회 내에서 활성화되기 바라며 
이를 위하여 교회의 귀한 유산 중의 하나인 ‘찬송가’가 이 시대에 어떻게 새롭게 활용
될 수 있는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각 교회마다 찬송가에 대하
여 재발견하고, 제시한 방법에 대해 함께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풍성한 예배의 회복, 
교회 공동체의 건실화, 성도 각 개인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기를 기대한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개요
본 논문은 찬송가를 적실히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교회 공동체 
및 성도들의 삶이 영적으로 얼마나 강건해지며 풍성해질 수 있는지를 다룰 것이다.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 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
서는 찬송가의 역사적 발전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종교개혁 시기의 찬송가에 대하여
5서는 루터의 코랄 찬송가 및 칼빈의 시편 찬송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대부흥 시기의 
찬송가에 대하여는 영국의 아이작 왓츠와 찰스 웨슬리의 찬송가 운동, 미국의 대각성
운동과 대부흥운동 시기의 찬송가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 교회
의 찬송가 역사에 대하여 다룰 것인데, 먼저 한국 초대교회의 찬송가에 대하여 살펴
보고, 이어서 각 교단별로 만들어진 교단별 찬송가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이 시대의 통일찬송가 및 21세기찬송가를 살펴봄으로 우리가 가지
고 있는 찬송가가 어떠한 뿌리와 배경을 통하여 전해진 것인지를 고찰할 것이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찬송가의 구조, 신학, 역할에 대하여 다루어 보겠다. 먼저 
찬송가의 구성에 대하여, 찬송가의 구조 및 음악적 특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찬송가
의 신학에 대하여는 찬송가의 지향성 및 예배학적 관점에서 본 찬송가에 대하여 고찰
해 보겠다. 이어서 찬송가의 역할에 대하여는 신앙 유산 및 공동체성 회복의 도구로
서 우리가 가진 찬송가가 왜 이 시대 예배에 있어서 보물이 될 수 있는지를 주장하고
자 한다. 
그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예배 안에서의 찬송가 활용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먼
저는 한국교회 예배의 찬송가 활용 현황에 대해 살펴볼 텐데, 여기에서는 각 교단별
로 안배하여 선정한 한국의 10개 교회의 예배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나
타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찬송가의 적실한 활용을 고민하여 보겠다. 또한, 이어지
는 글에서는 찬송가 활용의 올바른 방향성과 함께 본 연구자가 제안하는 찬송가 활용
의 구체적인 방법들이 소개될 것이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사역하고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찬송가 활용 현황
을 분석하여 보겠다. 이를 다룸에 있어서 먼저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목회와 사역에 관
하여 간략히 소개한 후,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 및 여의도순복음성북교회 청년대
학부 예배의 찬양 콘티를 근거로 찬송가 활용 현황을 분석하여 보겠다. 또한, 본 연구
자가 담당하여 사역한 월계1교구의 목회현장 및 성도의 성향을 소개한 후, 월계1교구
의 찬송가 활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제5장에서 드러난 월계1교구의 찬송가 활용의 문제점에 
대한 방안으로 본 연구자가 교구에서 실시하였던 찬송가 활용 프로그램에 대하여 소
개하려고 한다. 먼저는 ‘힘(Hymn) 예배’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루었는데, 이를 시작한 
6동기는 성도들이 한 주간에 한 번 담임목사를 통해 주어지는 성경 강해를 통해 살아
갈 힘을 얻듯이, 그들이 한 주간 붙잡고 살아갈 힘이 되는 찬송가를 주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한 주간에 한 번씩 찬송가를 본문으로 설교하고, 다시 불러봄으로 지금
까지 불러왔던 찬송가에 대하여 각자 새로운 발견을 하게끔 하였다. 이것은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찬송가 QT'로 확장되어 찬송가가 성도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하
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이어서 월계1교구에서 행하였던 또 다른 찬송가 활용 프
로그램에 대하여도 소개하였는데, 여기에는 찬송가 묵상기도회, 찬송가 학교, 찬송가 
구역예배가 포함된다. 또한, 거의 모든 성도가 인터넷을 활용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하
는 이 시대에 Youtube와 SNS를 통하여 성도들이 순간마다 찬송가를 묵상하고 활용
케 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찬송가를 피아노로 편곡, 연주하여 
Youtube에 올린 후 교구 성도들에게 전달하여 삶의 자리에서 듣게 하고, 기도와 묵
상 시 사용케 하였는데 이는 분주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면전 의식을 잊지 않
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으며, 성도들의 영적인 생활에 유익이 되었다. 본 연구
자는 이러한 것들을 소개함으로 찬송가를 통한 신앙 교육,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가
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및 다양한 사례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먼저 문헌연구로서는, 찬송가와 관련된 국내의 다양한 단행본들 및 
관련 학술지 논문들을 참조할 것이다. 또한, 국내 여러 대학에서 나온 찬송가 관련 학
위논문들을 대부분 살펴볼 것이다. 우리나라의 찬송가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실천적
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많고 학술적인 면이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
자는 마르바 던, 로버트 웨버, 제임스 화이트, 콘스탄스 체리와 같은 예배학 전문가들
의 저서를 보다 집중적으로 참고하려 한다. 이로써 본 연구가 확실한 이론적 기반 위
에서 수행 되도록 힘쓸 것이다.
한편 사례연구로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하나는 찬송가 자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찬송가가 한국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황
을 분석할 것이다. 전자의 분석을 위해서는, 김경선, 오소운 등이 집필한 찬송가 해설
서를 주로 참고하여 찬송가의 작사자 및 작곡자에 관한 여러 정보들을 수집하고 해당 
찬송가들의 장르를 직접 구별해 봄으로써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찬송가가 어떠한 
7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후자의 분석을 위해서는, 주로 연구 대상
이 되는 교회들의 홈페이지를 활용할 것이다.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예배영상이나 주
보를 통해 실제 주일예배에서 사용되는 찬송가 정보를 일일이 조사하는 작업을 수행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모두 도표로 정리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 가능하
도록 하려 한다. 더불어 실제로 주일예배에 참여해 보거나 찬송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 인터뷰를 시행함으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되도록 힘쓰겠다.
본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실제적인 찬송가 사역과 관련하여서는, 본 
연구자가 사역하고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및 월계1교구의 찬송가 관련 자료들을 적
극적으로 정리 및 활용할 것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찬송가 활용 분석을 위해서는 
본 교회의 예배국 산하 찬양부를 통하여 제공된 1년간의 찬양 콘티를 사용할 것이며, 
여의도순복음성북교회 청년대학부의 찬송가 활용 분석을 위해서는 성북교회에서 메인 
찬양인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을 통하여 제공된 찬양 콘티를 활용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자가 월계1교구에서 진행했던 찬송가 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위해 각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성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거나 설문지를 
받음으로써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무쪼록 본 논문을 통하여 진흙 속에 묻힌 진주와 같은 보물 ‘찬송가’가 우리 
한국 교회에 재발견되기를 소망하며, 이를 적실하게 활용함을 통하여 성도 각 개인의 
신앙 성숙을 넘어, 각 교회 공동체가 굳건해 지며, 나아가 한국 교회가 침체의 위기를 
벗어나 제2의 부흥의 도약으로 날아오르는 하나의 방편이 되기를 소망한다.
제 3 절 용어 정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논문의 주제가 되는 ‘찬송가’라는 용어를 먼저 분명
하게 정의하고 시작하려 한다.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찬송’이 아니
라 ‘찬송가’이며, 여기서의 찬송가란 ‘책’(Book)으로서의 찬송가를 의미한다.
81. 찬송과 찬송가의 의미
일반적으로 찬송(讚頌)이란 하나님을 노래로써 높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찬송가
(讚頌歌) 역시 거의 유사한 의미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지칭하는 단어이다. 
사실 이들 두 단어는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본 논문에서
는 주장하는 바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들 두 단어를 구분하고자 한다.
먼저 ‘찬송’이란 단어는 ‘찬송을 부르는 행위’ 즉 동사로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 즉 명사로서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즉 찬양(Hymn)이든 복
음성가(Gospel song)이든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찬송으로 지칭될 수 있다.
반면에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대상인 ‘찬송가’라는 단어는 종교개혁 이후 예
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책의 형태로서 소장할 수 있는 찬송, 즉 찬송가 ‘책’에 강조
점을 두어 사용될 것이다.
그러므로 강조하는바, 본 논문의 제목인 “찬송가의 적실한 활용에 관한 연구”에
서 의미하는 ‘찬송가’란 일반적인 찬송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책’으로서의 찬
송가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2. ‘책’(book)으로서의 찬송가
그렇다면 왜 책으로서의 찬송가가 강조되는가? 그것은 곧 우리 신앙의 역사적 
기초인 종교개혁이 다름 아닌 인쇄술의 발달로 인한 책의 활용으로 인하여 그 동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문호인 빅토르 위고는 구텐베르크가 루터의 선구자이며, 
인쇄기술이야말로 가톨릭 성직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었음을 풍자하였다. “인쇄
기가 성당을 죽이리라. … 인쇄술의 발명은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다. 그것은 근본 혁
명이다. … 인쇄술이라는 형태 아래 사상은 어느 때보다도 더 불멸의 것이 되었다. … 
인쇄술은 종교개혁을 혁명으로 만든다.”4)
종교개혁 이전까지 책은 무척이나 값비쌌던 까닭에 수도원이나 왕족, 부유한 귀
4) Vitor Hugo, 파리의 노트르담 (Notre-Dame de Paris) 1, 정기수 역 (서울: 민음사, 
2005), 333, 345-346,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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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 전체와 맞바꾸어야 할 정도였다. 그러나 책의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질이 
희생되고 양이 중요시 되었다. 더 이상 책은 자기만족적인 사치스런 예술품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진정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변모한 것이다.5)
종교개혁을 통해 출판된 여러 유형의 책들 가운데, 특히 가장 영향력 있는 출판
물은 팜플렛(pamphlet)이었다. 팜플렛은 ‘날아다니는 책’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휴
대하기가 편리하여 많은 대중에게 전달되는 데 상당히 유용했다. 팜플렛은 종이와 제
작비용이 적게 들어 인쇄업자들이 쉽게 제작할 수 있었고 그만큼 빠르게 팔려나갔다. 
전파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개인 독서의 수단으로서 팜플렛은 그야말로 최적의 도구
였다. 그리고 이러한 팜플렛으로부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책’으로서의 찬송가가 
출발하였다.6)
루터와 마찬가지로 서적의 출판이 종교개혁에 주는 힘을 잘 알고 있었던 칼빈은, 
스위스의 출판사들을 활용하여 각종 서적을 출판하여 프랑스에 보급하기 시작했다. 
당시 성경과 더불어 가장 많이 보급된 책은 『시편찬송가』였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의 사역 초창기부터 일찌감치 시편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며, 평생에 걸쳐 시편에 대
해 집착하다 싶을 정도의 많은 저술 및 설교를 남겼다. 또한, 그는 음악으로서의 시편
의 중요성을 깨닫고서, 시편 찬송을 책의 형태로 만들어 보급하고자 노력했다.
이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노력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마음껏 찬송을 부
를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해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준 선물을 우리는 ‘찬송가’라는 형태
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찬송가의 역사적 가치가 얼마나 기억되고 되
새겨지고 있는지 질문해볼 일이다. 마치 찬송가가 낡고 고루한 스타일의 노래인 양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며, 점차적으로 예배에서도 잘 사용되지 않는 추세에 있음을 본
다.
본 논문이 ‘책’으로서의 찬송가에 주목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책이야말
로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장 잘 대변하는 상징이며, 바로 그 상징의 한 가운데에 하나
님의 말씀인 성경과 더불어 그분을 기리는 찬송가가 놓여 있다. 본 논문은 책으로서
5) Tom Standage, 소셜미디어 2000년 (Writing on the Wall),  오승영 역 (파주: 열린책들, 
2015), 78.
6) 종교개혁과 더불어 팜플렛이 담아낸 가장 대표적인 장르는 설교문, 그림, 노래가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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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찬송가에 대한 다양한 고찰을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예배학적으로, 그리고 사역
의 실질적인 현장의 차원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가 일반적인 찬송의 가치를 
되새기는 일을 넘어서서 보다 특별히 책으로서의 찬송가의 가치를 다시금 주목할 수 
있게 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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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찬송가의 역사적 발전
제 1 절 종교개혁 시기의 찬송가
1. 루터의 코랄 찬송가
가. 코랄 찬송가의 배경
최초의 구약시대의 찬송의 흔적은 아담이 자신의 배필인 하와를 얻게 된 기쁨을 
노래한 ‘배필의 노래(창 2:23)’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성경시대 음악의 효시를 
이룬다.7) 이러한 구약시대의 찬송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분명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시기는 왕정시대인데, 예배 음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은 바로 다윗이며, 
솔로몬 시기에 이러한 찬송의 모습은 잘 규정화 되고, 정착화 된다.8) 그러나 솔로몬
의 성전이 B.C 587년에 훼파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시작되면서 히브리인들은 노
래와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큰 제약을 받는다. 하지만 이후 성전 대신 회당
이 공인된 장소로서의 예배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찬송 역시 계속적으로 그곳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다시 성전이 세워진 제2성전 시기의 기록을 보면, 성전에서 찬송하
는 성가대에 대한 기록이 있고, 랍비나 독창자들이 노래를 인도하면 다 함께 부르는 
회중 찬송의 형태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는데,9) 이러한 점은 구약 안에서 찬송의 흐
름이 계속 이어져 왔고, 회중 찬송 역시 발달되어 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와 
7) 이철구, “교회목회와 찬양: 개신교 찬송가의 역사와 분류,” 교육목회 (2002년 가을), 180.
8) 원진희, 교회음악약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1), 14.
9) Russell N. Squire, 교회음악사 (A History of Church Music), 이종기 역 (서울: 메시야, 
196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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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찬송의 흐름은 구약시대에만 그치지 않고, 신약에서도 꾸준히 이어진다. 예수님
과 그의 제자들의 시대에도 찬송은 존재하고 있었는데, 초대교회에서의 찬송의 모습
은 당시 회당과 거의 다르지 않았으며 음악 역시 상당히 유사하였으리라고 보인다.10) 
그러나 헬레니즘의 영향력 아래에서 교회는 차츰 회당과 분리되어 나갔고, 교회는 이
러한 자유를 이용하여 점진적으로 회중 찬송을 발전시켜 나갔다. 본격적인 발전은 기
독교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가 공인된 콘스탄틴의 시대에 이르러 이루어졌는데,11) 이
후 암브로스(Ambrose, 339-397)는 회중 찬송을 교회의 현장 속으로 적극 도입한다. 
그리하여 그는 찬송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예배 가운데 도입함으로 교회 음
악의 시조라고까지 불리게 된다.12) 
이처럼, 회중 찬송의 역사는 성경시대로부터 출발하여 교회의 역사를 통해 그 명
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내려왔고 커다란 진보 또한 이뤄 왔음을 알 수 있
다. 그런데도 ‘책’으로서의 ‘회중 찬송가’를 사용했다는 흔적은 종교개혁 이전까지 찾
아볼 수 없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개혁 시기에 책으로서의 찬송가가 등장
한 것은 교회와 예배의 역사 전체에서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며, 바로 그 출발점
에 루터의 코랄 찬송가가 있다.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통일적인 흐름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는 성경말씀에 따라 종교개혁을 이룸으로써 독일 개신교회(Protestant)를 창시한 인
물로 신학적, 종교적인 영향뿐 아니라, 종교음악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는 동시대
의 다른 어떤 개혁자들보다 음악에 대한 높은 평가로서 신학과 관련시켰으며 음악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준 크나큰 선물로 믿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들에
게 전해지기를 원했다.13) 그는 음악을 신학 다음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여겼는
데, 그는 음악이 태초부터 존재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공기가 울리는 것으로, 성령이 
사용하시는 음악을 통해 인간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고 봤다.14) 실제로 루터는 그
10) Russell N. Squire, 교회음악사, 37.
11) 구자억, “바람직한 회중찬송을 위한 역사적 연구-마르틴 루터와 아이작 왓츠, 그리고 찰
스 웨슬리,”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8.
12) 구자억, “바람직한 회중찬송을 위한 역사적 연구,” 19-20.
13) 박형하, “M. Luther와 J. Calvin의 찬송: 루터의 코랄과 칼빈의 시편가를 중심으로,” 광신
논총 제2호 (1990), 85.
14) 김문기, “루터의 찬송과 종교개혁,” 기독교언어문화논집 제5호 (2002),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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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교 이상으로 그의 찬송 사역을 통해 종교개혁을 성공으로 이끌었음을 볼 수 있
다.
먼저 루터의 독일 찬송가를 ‘코랄(Choral)’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코랄’이
라는 단어는 ‘독일 개신교회의 찬송’ 특히 독일 복음교회의 찬송가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며, 그중에서도 종교개혁 시기의 찬송가를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루터의 코랄 
찬송가는 바로 이 의미에서의 찬송가를 말한다.15) 
그러면 루터는 왜 이 코랄 찬송가를 창작하게 되었을까? 그는 모든 사람이 하나
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한 것과 똑같은 확신을 가지
고 평민들의 언어로 회중 찬송을 만들어 예배 시에 모든 신자가 다 같이 하나님을 찬
양하기를 바랐다.16) 분리 이전 가톨릭교회에서는 회중에게 노래를 시킨 일이 없었기
에 루터는 회중이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찬송가를 새롭게 만들어야 했다. 개혁 당
시인 1517년에는 아무런 찬송책이 없어서 루터가 새롭게 만들기 시작하여, 1522년에 
처음으로 찬송책이 발행된다.17) 그것은 단 8곡으로 구성된 것이지만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회중 찬송가는 더욱 발전케 된다. 루터는 스스로 작사,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명한 음악가들의 협조를 얻어 루터교 찬송가를 출판하기도 하였다고 전해지
는데,18)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루터는 찬송가를 회중에게 돌려주어 예배 속에서 구
경꾼이 아닌 참여자로 다시 서게 하였고 삶에서도 부르게 함으로 복음의 힘으로 살게
끔 인도하였다.
루터가 코랄 찬송가를 창작하게 된 결정적 계기에 대해 조금 더 짚어보면, 루터
는 95개조 조항 발표 이후 처음 5년간은 개신교 예배를 위한 특별한 창작을 이루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19) 그러나 그의 두 명의 동료들이 처참히 순교 당하는 장면을 
보고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대성공을 거둔다. 이는 단 한 장짜리 찬송
가 인쇄물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고무된 루터는 계속 찬송가 창작을 이루
게 되는데 그의 찬송이 낱 곡으로 인쇄되어 많은 사람 사이에서 널리 파급되었고, 이
15) 박형하, “M. Luther와 J. Calvin의 찬송,” 93.
16) 박형하, “M. Luther와 J. Calvin의 찬송,” 94.
17) 김영미,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의 찬송가에 대한 연구,” (고신대)논문집 제21호 (1994), 
287.
18) 박형하, “M. Luther와 J. Calvin의 찬송,” 96.
19) 임영만, “마틴 루터의 음악에 대한 고찰,” 신학이해 제15호 (199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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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찬송가 보급은 막데부르크에서의 종교개혁을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20)
루터의 설교와 더불어 찬송은 그의 종교개혁의 과정에서 막대한 위력을 발휘했
다. 루터의 반대자들은 “그의 글이나 설교보다 찬송이 더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고 말했으니 역으로 말하면 얼마나 찬송가가 복음 전파에 효과적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21) 그러하기에 루터가 찬송을 짓고 인쇄하여 찬송가를 보급한 사역
의 모습은 결코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 코랄 찬송가의 특징
루터의 코랄 찬송가의 특징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코랄의 정의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우선 형용사로서의 코랄(Chorál)은 ‘합창대의’, ‘합창의’를 의미하고, 
명사로서의 코랄(Chorále)은 ‘찬송가의 선율’이나 ‘합창’을 의미하나, 일반적으로 영어
의 코랄이라는 단어는 독일 개신교회의 찬송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차이는 독일 사람
들이 마지막 음절에 악센트를 붙여 코랄(Chorál)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
이는 영어의 코랄(Choral)과 혼동하기 쉬운 데에서 기인하는데,22) 이런 혼동은 철자
상의 동일함에서 기인하였다. 루터의 코랄은 기존의 선율을 모방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뛰어난 통찰력과 기교로 이들 선율을 바꾸어 새로운 목적에 부합시키려 하였다. 
루터는 교회에서 코랄을 일반 성도들이 부르게 하는데 뜻이 있었기에 가능한 한 단순
하고 친근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무미건조하고 공허한 음악이 아닌, 당
당한 교회음악적 성격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였다.23)
루터는 1523-1524년의 1년 동안, 자신의 37편의 노래 중, 3분의 2를 창작하였
다. 물론 이 가운데 8편만이 순수한 의미에서의 창작이고, 나머지는 전례 성가, 독일
민요, 세속민요 등으로부터 선율을 차용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당시로써는 실로 획기
적인 창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창작이 이루어진 근거는 그의 예배 개혁과 관련이 
20) 김문기, “루터의 찬송과 종교개혁,” 332-333.
21) 김문기, “루터의 찬송과 종교개혁,” 350.
22) 강명신, “Martin Luther의 Choral의 교회음악에 미친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1991), 18.
23) 문경아, “Martin Luther의 Choral의 교회음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
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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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가 찬송 작가가 되었을 때, 종교개혁은 이미 진행 중이었
다.24)
루터의 찬송가는 내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축제 찬송 – 그리스도 강림절(1), 성탄절(2), 성모 취결례 첨례(1)
                 부활절(2), 성령강림절(3), 성삼위일체주일(1)
둘째, 교리문답찬송 – 율법(3), 신앙고백(2), 성만찬(2)
                    브뤼셀 순교자의 노래(7)
셋째, 일반 찬송가 – 독자적인 제목의 찬송, 시편가
넷째, 예식 찬송 - ‘거룩송(Sanctus)’, ‘우리에게 평화 주소서(Da Pacem)’
                  ‘주 하나님 찬송 받으소서(Te Deum)’ 
루터와 동료들은 일관되게 선별한 성경 본문과 시편을 통해 새로운 찬송을 만들
었다. 가능한 한 전래된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민중에 가깝고, 보편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찬송을 보급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루터는 종교개혁 이전의 많은 찬송가와 
찬송을 수용하였으며, 송가와 다른 예배의식적 작품들을 독일어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새로운 내용을 위해서도 옛 모범들을 즐겨 이용하였는데, 개작하는 과정을 통해 루터
는 다음의 두 가지 요점을 이야기하였다. 첫째는 개작에는 근본적으로 시편의 의미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며, 둘째는 언어의 형식에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
여서 실제로 회중적 이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25) 이렇게 루터에 의해 시작
된 회중 찬송은 지극히 제한적이었던 과거의 예배 언어를 회중 중심의 언어로 바꾸어 
놓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 
그러면 루터의 음악적 원천은 무엇인가? 가톨릭 작곡가들이 권위적인 예배의 기
도문에 엄격한 것에 반하여, 프로테스탄트의 작곡가들은 모든 분야에 성경의 본문을 
이용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중세적 사고와는 구별되
는 점이다. 또한, 이들은 음악의 개체화, 개성화를, 다양화를 이루었는데, 이러한 부분
은 음악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이라는 루터 
24) 문경아, “Martin Luther의 Choral의 교회음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19.
25) 세광편집부, 음악대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6), 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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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관의 영향을 받아 정립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26) 루터 시대에는 창조적인 작곡
보다는 기존 악곡의 선율을 차용하거나 편곡을 달리하여 새로운 곡을 만들어 내는 것
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루터의 코랄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다양한 음악자료들을 원
천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는 많은 회중이 따라 부르기 쉽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루터는 오랫동안 불려왔던 전통적인 라틴어 성가와 개혁시대 이전에 민중들 
사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던 민요와 세속음악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27) 또
한, 종교 개혁이 있기 3-4세기 전부터 독일어로 된 일반 대중의 찬송이 있었는데, 이
런 찬송들은 교회의 공식 예배가 아닌 축제, 순례, 기념일 등의 교회의 특정한 절기행
사와 사적 모임에서 널리 불리는 것들이었다.28) 루터는 이러한 찬송들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코랄 찬송가를 완성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루터의 코랄의 특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첫째, ‘가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다. 루터가 새로운 찬송을 다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은 당
시에 불리던 대부분의 찬송가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드리는 찬양이었거나, 성자의 반
열에 있는 죽은 자들에 대한 찬양이어서 찬송가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였기 때문이었
다. 그리하여 루터는 찬송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하려고 1523년 이후로
는 직접 찬송시를 썼는데, 그 찬송시를 구성하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첫째, 라틴어로 된 시를 독일어로 번역한 것.
둘째, 종교개혁 이전 시대에 대중이 알고 있던 찬송시를 개편, 확대한 것
셋째, 시편을 운문화 한 것
넷째, 시편 외의 성경 구절을 운문화 한 것
다섯째, 스스로 창작한 시  
이와 같은 루터의 찬송 가사는 예술적으로 잘 다듬어졌다거나, 섬세한 시적 언어
로 되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거칠고 투박하면서도 침투력 있는 평민의 언어로 쓰였
으며, 구원의 진리를 객관적이면서도 신앙고백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9) 
26) 문경아, “Martin Luther의 Choral의 교회음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53.
27) 이혜림, “Martin Luther의 찬송에 관한 연구: 회중찬송을 중심으로,” (안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33-34.
28) 이혜림, “Martin Luther의 찬송에 관한 연구,”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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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루터의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하나님의 말
씀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찬송이 되게 하였다. 많은 찬송의 
가사들이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되는 성경 구절을 근거로 쓰였기 때문에 루터의 찬송
가 가사는 기독교 신앙을 교육하는 데도 큰 역할을 감당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루터
의 찬송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훌륭한 찬송시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루터 코랄의 특징 중 ‘리듬’에 대하여 살펴보면, 루터의 코랄의 중요한 음
악적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리듬의 생동력(rhythmic vitality)’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코랄의 리듬은 대체로 신앙 찬송은 악구가 짧은 음표로 시작되고, 명상 찬송은 긴 음
표로 시작되는 특징을 지닌다.30) 그리고 루터의 코랄은 ‘호모포니(Homophony)’ 양식
의 기초를 성립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루터는 당대의 위대한 예술 음악인 다성음악을 
존중하고 애호했지만 그의 개혁사상을 전파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계
층의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갖는 대중적 성격의 새로운 음악이 필요함을 절감하였다. 
그리하여 코랄이 갖는 1음절 대 1음표의 실라빅(Syllabic) 양식을 고수하였는데, 이는 
루터의 코랄의 중요한 특징이 된다. 그는 이를 통하여 회중 찬송에 있어서, 다성 편곡
을 배제하고 단성적 스타일을 채택하였고, 그 결과 호모포니 양식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31)
마지막으로 루터의 코랄이 교회 음악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일곱까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32) 첫째, 루터는 그의 신학의 중심이 성경인 것처럼 교회 음악의 근거
도 성경에 두었다. 특히 시편의 음악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그는 시편이 지닌 
문학성이나 음악적인 관점에서의 예술성보다 시편이 지닌 신학 곧 영적인 의미를 더
욱 중요하게 생각했다. 둘째, 루터는 교회 음악이 곧 경배음악이라고 보았는데, 음악
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위대한 선물이기에 예배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셋째, 루터는 음악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찬송의 결여는 곧 믿음의 결여를 나타낸다고 하면서, 복음을 온전히 믿
는 자는 그것에 대해 침묵할 수 없고,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면서 그것에 대해 말해야 
29) 임영만, “마틴 루터의 음악에 대한 고찰,” 23-24.
30) 문경아, “Martin Luther의 Choral의 교회음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29-30.
31) 이혜림, “Martin Luther의 찬송에 관한 연구,” 49.
32) 문경아, “Martin Luther의 Choral의 교회음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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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통해 불신자들이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루터가 음악을 통한 전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넷째, 루터는 음악을 성령의 도구라고 주장하였다. 음악은 인간의 깊은 내면을 불러일
으키며, 인간이 말씀의 부름에 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므로 말씀 선포 직전에 찬
양하는 것이다. 다섯째, 루터는 음악이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며 악마를 쫓아낸다고 하
였다. 그는 다윗이 수금으로 사울의 악령을 쫓아냈다는 성경의 이야기가 기악의 영적 
능력을 증명한다고 보았는데, 이를 통하여 교회에서 기악기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고 보았다. 여섯째, 루터는 음악이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그는 음악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여 교회 내에서만이 아닐, 학교에서도 찬송가를 도입하여 교회, 학교, 
가정이 하나의 범주 내에서 움직이도록 하였다. 루터는 교사나 성직자가 음악을 모르
는 것을 결함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시편과 음악이 경건심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준
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찬송을 비롯한 교회음악을 학교 음악 교과과
정에 넣음으로써 교회 음악이 학교에서도 행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교두보를 구축하
였다.33) 일곱째, 루터는 찬양이 언어를 뛰어넘어 직감적으로 신앙의 감동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긍정하였다. 그는 하나님은 말로 표현될 수 없는 분이지만 그분에 대
해 침묵할 수 없고, 환성 이외에는 그 표현이 가능한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 환성
이 바로 찬양의 추진력이라고 하였다.
결국, 루터는 찬송에 대한 이와 같은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회중이 찬송의 
영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공헌을 하였다. 그는 이전까지 성직자들의 
전유물이던 예배 음악을 일반 회중의 것으로 회복시켜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송
하게 함으로써 개혁사상의 핵심인 만인 제사장론을 실현했다. 동시에, 서기 200년경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클레멘트(Clement, 150-215)가 음악의 오용과 그 폐해를 우려
하여 교회 내의 모든 형태의 음악을 추방할 것을 주장하고, 4세기에 접어들어 라오디
게아 회의에서 임명받은 성가대 이외의 회중찬송을 예배에서 금지하기로 결정한지34) 
1,3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계속되었던 회중 찬송의 공백기를 종식시키는 공헌을 하
였다.
33) 임영만, 교회음악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1), 166.
34) 김철륜, 교회음악론 (서울: 호산나출판사, 1991),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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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칼빈의 시편 찬송가
가. 시편 찬송가의 배경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고 있을 때, 스위스의 제네바에서는 칼빈
이 그의 신학 사상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하는데, 루터가 코랄 찬송가를 만들어 
예배 시에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칼빈은 시편 찬송가를 만들어 예배 가운데 사용
케 한다.35) 사실 칼빈은 음악에 대해 조심스러운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음악이 감각적인 즐거움을 북돋는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예배
가 그 목적을 이탈할 위험성을 보았기 때문이다.36) 그는 인간이 만들어 낸 노래는 경
박하고 이단적인 것이 끼어들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다.37) 한 마디로 음악의 악영향을 
크게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예배에서의 음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그의 
찬송관에 따라서 시편 찬송가를 만들 것을 결심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그가 시편 찬
송가를 만들도록 용기를 북돋운 일이 있었는데 이는 슈트라스부르에서 독일 루터파 
개신교인들이 그들의 회중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독일 운율에 맞춘 시편을 찬송가로 
부르는 것을 듣게 되면서부터이다.38) 이 경험은 칼빈에게 시편을 프랑스 운율에 맞추
어 회중용 노래로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을 주었고 이를 통하여 그의 시편 찬송가 편
찬 작업은 보다 힘 있게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칼빈은 왜 교회가 시편을 불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을까? 그는 자기 
『시편 주석』 서문에서 “시편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는 참
된 방법을 지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바른 방법과 바른 태도를 완벽
하게 가르친다.”고 주장한다.39) 칼빈은 어느 누구보다도 예배에서 찬송의 비중을 강
조했는데, 그는 찬송함에 있어서 신자들의 마음이 거룩한 노래(찬송)에 고도로 집중하
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교회에서 시편 찬송 부르
35) 김영미,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의 찬송가에 대한 연구,” 304.
36) 박형하, “M. Luther와 J. Calvin의 찬송,” 91-92.
37) 박형하, “M. Luther와 J. Calvin의 찬송,” 92.
38) 박형하, “M. Luther와 J. Calvin의 찬송,” 91.
39) 오광만, “칼빈의 제네바 시편찬송가: 평가와 21세기 한국장로교회 찬송을 위한 제안,” 개
혁논총 제11호 (2009), 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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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중단되었던 것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이것이 교회를 개혁
하고 분열을 치유하는 진정한 방법이라고 믿었다.40) 성경적인 찬송이야말로 성도들의 
신앙 성숙과 교회의 일치를 위한 탁월한 방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칼
빈이 시편에 집중한 이유이며, 그가 그의 찬송가를 시편을 통하여 이루게 된 계기이
다.
칼빈은 그의 찬송가 사역에 있어서 다음의 음악관을 견지했다. 첫째, 악기 연주
를 반대하였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둘째, 성악곡 중에서도 단
성음악만을 허용하였다. 그 이유는 다성 음악이 말씀을 불분명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셋째, 찬송가의 가사는 반드시 성경 안에 있는 노래 가사(시편, 칸티쿰41) 등)만 사용
해야 한다고 보았다.42) 여기서 우리는 칼빈의 음악에 대한 태도를 잘 엿볼 수 있는
데, 우선 그의 굳건한 성경적인 태도를 느낄 수 있다. 그는 종교개혁의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음악 사역 즉 찬송가 사역에 있어서도 그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또한, 그가 
음악이 갖는 부정적 역할에 대해 크게 우려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음악이 오용
되어 사람을 부패시키고 각 개인을 엉뚱한 방향으로, 죄로 끌고 갈 것을 염려한 모습
이 보인다.43) 이러한 칼빈의 신학관과 음악에 대한 태도는, 그의 찬송가를 루터의 찬
송가와는 또 다른 길로 가도록 만들었다. 루터가 창작 찬송을 사용한 것과 반대로 칼
빈은 이를 배척하였으며, 오직 ‘시편’을 가장 적절하고 좋은 교회의 노래로 선택하여 
이것을 가지고 예배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찬송가를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44) 보다 성
경적인 찬송가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칼빈의 시편 찬송가는 그가 프랑스의 일반 성도들에게 성서의 능력 있는 한 부
분을 자국어로 부를 수 있게 함으로, 각자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통할 수 있게 한 
데에 그 공헌이 크다. 당시 그들은 신앙을 위하여 싸워야 하고, 고난을 당하여야 하는 
현장에 있었는데, 그들이 시편을 노래함으로 용기와 힘을 얻었으며 순교의 능력까지
40) 오광만, “칼빈의 제네바 시편찬송가,” 99.
41) 칸티쿰(Canticum)이란, 성경에 나오는 시편 이외의 노래 가사로서 초대교회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이것은 신, 구약에 다 나타나는데, 신약에 있는 것들을 ‘큰 칸티쿰’이라 부르고, 구
약에 있는 것들은 ‘작은 칸티쿰’ 이라고 부른다.
42) 홍정수, 교회음악개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88), 35-40.
43) 진교소, “루터와 칼빈의 예배음악에 대한 이해,” (칼빈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54.
44) 박형하, “M. Luther와 J. Calvin의 찬송,”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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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얻게 만들었다.45)
이러한 칼빈의 시편 찬송가는 당시 매우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교회
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밭에서, 일터에서, 거리에서, 그 밖의 공공장소에서, 심지
어 지역 식당에서도 불렸다고 한다. 칼빈은 그의 『제네바 시편찬송가』의 서문에서 
이러한 일상의 찬송을 독려하며,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끌어올리며, 하나님
을 묵상하며 살라고 도전하였는데, 이렇듯 칼빈이 찬송을 부르는 공간을 확대한 이유
는 우리가 어리석고 타락한 기쁨의 수단을 찾지 말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데 있다.46) 그리하여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영화롭
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묵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칼빈은 찬송을 아주 중
요한 예배의 도구일 뿐 아니라 일상의 신앙생활의 필수적 요소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칼빈의 시편 찬송가는 일반 회중이 쉽게 기억하고 부르기에 알맞도록 만
들어졌기에 당시 널리 보급되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는 후에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도 회중 찬송으로도 사용하면서 유럽 대륙에 널리 퍼져 나갔으며, 기
독교 세계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47) 이를 볼 때 칼빈의 영향력은 신학적인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고, 찬송과 교회음악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여 볼 때, 칼빈은 루터의 영향을 받아 그의 시편 찬송가를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고, 루터와는 다른 길을 선택하여 그의 찬송가를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다. 
어찌 되었든 독특하고도 당시로써는 새롭고 참신한 찬송가가 칼빈을 통하여 탄생되게 
된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의 성경 중심의 신학관에 입각한 그의 시편 찬송가가 
그의 교회와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강하게 만들고 세상에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케 한 
모습 속에서 회중의 영적 생활과 승리의 삶을 위해 찬송가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금 깨달을 수 있다. 다음에서는 칼빈의 시편 찬송가의 의미와 구성에 대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45) 박형하, “M. Luther와 J. Calvin의 찬송,” 93.
46) 오광만, “칼빈의 제네바 시편찬송가,” 109.
47) 오광만, “칼빈의 제네바 시편찬송가,”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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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편 찬송가의 특징
칼빈은 1537년 1월 13일 시의회에 시편 찬송을 제안했다. 그는 시의회에 제출
한 『제네바 교회와 예배 조직에 관한 논제들』48)을 통해 제네바 교회의 개혁에 있어
서의 네 가지 발전적 제안을 하는데, 그것은 첫째, 교회의 순결을 보존하기 위하여 성
만찬에 대한 제한의 원칙을 세울 것. 둘째, 공중예배 시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을 도
입할 것. 셋째, 복음주의 교리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들에게 복음주의 교
리를 가르칠 것. 넷째, 결혼의식의 기초에 관한 것 등이다. 그는 이처럼 성만찬을 강
조함과 동시에, 시편 찬송을 부를 것을 권장했다.49) 
칼빈은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만드시고 말씀하신 ‘다윗의 시편’이 하나님께 예배
하기에 가장 좋은 노래라고 믿었다.50) 칼빈이 말하는 시편의 장점은 하나님께 친밀하
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과 사람 앞에서 고백하기 부끄러운 약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허락과 자유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시편에는 하나님
께 찬양의 제사들 드리는 올바른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칼빈이 이런 특징을 
지닌 시편을 묵상하고 설교하고 찬양하는 것이 종교개혁기 성도들에게 필요하다고 여
긴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51)
그리하여 1539년에는 프랑스어 판 시편 찬송가인 『노래로 된 시편들과 성시
들』이 출판되었는데,  이 찬송가에는 시편 1, 2, 3, 15, 19, 25, 32, 36, 46, 51, 
90, 103, 113, 114, 115, 129, 137, 138, 142편과 시므온의 노래, 십계명, 사도신경 
등 22곡이 수록되었다. 이것은 프랑스 종교개혁과 종교개혁 음악 역사에 있어서 대단
히 큰 사건이었는데, 이 찬송가는 남녀노소 누구나 찬송할 수 있는 찬송가였고 회중
이 모국어로 노래하였으며 그 곡조가 그들에게 친숙한 알사스 지방의 곡조였기에 주
님을 찬송하는 감동이 더욱 컸다.52) 이후 1551년도 판 시편찬송가가 나온 이후 
48) 존 칼빈, 칼뱅: 신학 논문들, 황정욱, 박경수 공역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1), 64-97. 
원문은 이곳에 실려 있다.
49) Wulfert De Greef, 칼빈의 생애와 저서들 (The Writings of John Calvin), 황대우, 김미
정 공역 (서울: SFC, 2006), 187.
50) 오광만, “칼빈의 제네바 시편찬송가,” 103.
51) 김지혜, “『제네바 시편찬송가』의 형성 과정과 신학적 특징,”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11), 45.
52) 오광만, “칼빈의 제네바 시편찬송가,”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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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년까지 계속된 운율화 작업을 통해 결국 시편 150편 전체가 시편찬송가로 나오
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마로와 베즈가 작곡한 프랑스어 운율로 된 시편』 일명 
『제네바 시편찬송가』의 완성본이다. 이 찬송가는 칼빈에 의하여 철저히 감독, 편집
되었으며 성경 중심의 원칙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회중찬송가였는데, 이것은 126개의 
다른 곡에 맞추어진 152개의 가사, 즉 150편의 시편과 십계명 그리고 시므온의 노래
로 구성되어 있다.53) 이렇듯 오랜 작업 끝에 완성된 『제네바 시편찬송가』는 출판된 
해에 25판 이상 발행되었고, 1600년부터 1685년까지 90판을 더 찍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또 이 시편 찬송은 기독교권 전체를 급속히 퍼져나가 20여 개 나라의 언어로 
보급되었으며,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지에서도 사용하게 되었다.54) 이러한 시편 찬
송가는 종교개혁과 함께 대중성을 띠며 곳곳에서 사용되었는데, 다윗의 시편들은 세
련된 프랑스어로 번역되었고, 암송되었으며, 대화 속에 인용되기도 하고, 연가로도 불
렸다. 사람들은 궁정, 들판, 선박 심지어 감옥에서도 이 시편 찬송을 불렀다.55)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실생활에서도 이 시편 찬송가를 적극 활용하였음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제네바 시편찬송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칼빈은 이 책에서 예
배 의식에 대해 서술했는데 특별히 시편 찬송은 칼빈의 예배에서 두 번 나온다. 칼빈
은 죄를 고백한 후, 십계명 찬송과 같이 결단을 요구하는 찬송보다는 성도들이 겸손
히 나아가며 말씀을 사모하도록 시편 찬송가를 부르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죄를 고
백한 후 참회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시편 찬송을 한목소리로 부르며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고양한 후 말씀의 예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익하
다고 여겨 이러한 예전 형태를 고안한 것이다. 또한, 두 번째 시편 찬송이 나오는 부
분은 성만찬 예식 중인데, 칼빈은 성만찬의 떡과 잔의 분배 시, 목사가 성례의 의미를 
밝혀주는 성경 구절들을 봉독하거나 시편 찬송을 다 함께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 여
기서 성경 구절의 봉독은 성만찬의 신학적 명료성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고, 시편 
찬송을 부르도록 한 것은 회중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성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칼빈은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찬양으로 뜨거워진 가슴
으로 성만찬에 임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다시 말하면, 칼빈은 예배 순서와 순서 
53) 최영, “칼빈에 있어서의 예배와 음악,”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40.
54) 최영, “칼빈에 있어서의 예배와 음악,” 54.
55) 김지혜, “『제네바 시편찬송가』의 형성 과정과 신학적 특징,”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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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시편 찬송가를 넣음으로써 예배의 의미와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한 것이다.56)
또한, 칼빈은 음악 형식에 제한된 형식을 고집하였는데, 그는 운율을 선택함에 
있어서 특정 시편의 분위기, 특성, 구조 등을 염두에 두었고, 곡조는 하나님 앞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찬송하기에 알맞은 ‘중후함과 엄숙함’을 갖춘 단순한 곡을 사용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시편 찬송을 교회에서 부를 때는 제창(unison)으로 부르게 
하고 심지어 오르간을 비롯한 일체의 악기 사용을 금지하였는데, 이는 가사의 바른 
전달과 함께 찬송하는 사람이 가사에 집중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처럼 무
반주 및 단성율로 단순한 음악성만을 동반한 칼빈의 시편 찬송가는 금세 ‘칼빈주의 
양식’의 특성으로 인식되게 되었다.57) 칼빈은 여기서 더 나아가, 세속음악은 성악이나 
기악 혹은 둘 모두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교회 음악은 성악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는
데, 그는 가능한 한 새로운 교회 음악을 만들려고 하였고, 이것이 바로 시편에 곡조를 
붙이는 형태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시편 찬송가를 부를 때의 태도에 대하여
도 언급하였는데 천박하거나 경망스럽지 않게 불러야 하며, 진중하고 장엄한 음악이 
되도록 항상 조심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58) 이러한 점은 칼빈이 음악에 대해 가진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멜로디가 대단한 위력을 가졌다고 믿었는데, 멜로디가 
한편으로는 본문의 내용을 향상시키지만, 다른 한 편으로 잘못 사용되면 오히려 사람
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멜로디보다는 가사를 강조했고, 
가사의 내용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알맞은 영감된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
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합당한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까지 단정하였다.59)
한국 찬송가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미국과 영국 찬송이 80퍼센트 가량을 차지
할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칼빈의 시편 찬송가의 영향력은 미비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 장로교회 최초의 찬송가인 『찬셩시』(1895)의 1898년도 판에는 84곡
의 찬송가 중 14곡이 시편 찬송가였다.60) 그러나 점차로 줄어들어 『21세기 찬송
56) 박희광, “칼뱅의 『제네바 시편찬송가』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57-61.
57) 오광만, “칼빈의 제네바 시편찬송가,” 102.
58) 주성희, 양식에 의한 교회음악문헌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9), 894.
59) 오광만, “칼빈의 제네바 시편찬송가,” 103.
60) 박경수, 교회사 클래스: 한 권으로 끝내는 베이직 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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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006)에는 단 2곡만이 남아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과 548장 ‘날 
구속하신’이 바로 칼빈의 시편 찬송가인 것이다. 『통일찬송가』(1984)에는 7장 ‘구주
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과 437장 ‘주 나의 목자 되시니’가 수록되어 있었는데,  
『21세기 찬송가』에는 누락 되었다.
본 연구자는 칼빈의 시편 찬송가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이와 같은 시편 찬송이 
우리의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다시 불리기를 바라는 바이다. 기독교의 전통 아래 서 
있는 건전한 교회라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예배와 일상생활에서 시편 찬
송을 자주 불러야 한다고 본다. 또 이렇게 시편 찬송을 부른다는 것이 기독교인들에
게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임을 명심하고61) 의미있게 교회의 예배 속에
서 및 삶 속에서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도 영적 거장인 칼빈을 닮아 더욱 튼
튼해질 것이며, 다윗을 닮아 어떤 문제도 너끈히 이겨나가게 될 것이다. 나아가 시편 
찬송을 통하여 각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진다면, 머지않아 이들을 통해 한국 
교회 전체가 건강해질 것이다.  
제 2 절 대부흥 시기의 찬송가
1. 영국의 찬송가 운동
가. 아이작 왓츠의 찬송가 운동
여기에서는 영국의 찬송가 운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영국에서도 루터의 독
일 찬송가, 칼빈의 프랑스 시편 찬송가처럼 회중 찬송가가 나타나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독일이나 프랑스보다는 늦게, 즉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약 150년이 지난 
후에야 나타나기 시작한다.62) 
종교개혁 시기의 영국은 프랑스 시편가의 영향력 아래 있어서 영국의 비국교도
182.
61) 오광만, “칼빈의 제네바 시편찬송가,” 117.
62) 오영걸, “한국 개신교 예배에서의 교회음악의 역할과 적용,”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2),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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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교도 모두의 공식적인 집회 시에는 시편 찬송 외의 다른 것은 모두 금지되어 있
었다.63) 당시에는 로마교회 음악과 거의 다르지 않은 형식의 음악이 예배 찬송의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국교도들 가운데 이러한 음악으로 만족하지 못하
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새로운 찬송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였고, 이후 
발전되어질 영국의 회중 찬송에 큰 영향을 끼친다.64)
이들은 경직된 비대중적인 로마 음악에 만족하지 못했던 사람들로서, 시편을 자
신들의 현대어로 바꾸어 부르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1549년에 이미 51개의 영어시편
들이 엮어져 출판되었고, 당시의 훌륭한 작곡자들에 의하여 곡이 붙여짐으로 완성도 
있는 찬송집이 나오기도 하였다.65) 이후 17세기에 들어와 회중 찬송의 불씨는 더욱 
타오르게 되는데, 영국 회중 찬송의 작시자로서 하버트, 던, 밀턴, 번연, 드라이덴, 
에디손, 크로스맨 같은 이들이 등장한다.66) 그러나 이들의 찬송이 공공연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교회 울타리 밖에서만 불리는 데 그친 것이
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회중 찬송을 도입하려는 노력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와 
1673년 침례교 목사인 키이치 목사(Benjamin Keach, 1640-1704) 가 그의 교회에서 회
중 찬송을 부르는 것을 성공하게 되고, 이후 300여 곡을 수록한 찬송집을 발간하기도 
한다.67) 이후 이러한 키이치 목사의 정신은 당시 교회의 예배 찬송에 만족하지 못했
던 또 다른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 이러한 시도는 많은 이의 
비난을 받았고, 대부분이 실패로 끝났지만 이러한 것들이 유산이 되어 영국의 회중 
찬송가가 발전하고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었다.
영국의 회중 찬송가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아이작 왓
츠(Isaac Watts, 1674-1748)이다. 그가 살던 당시인 18세기의 영국 교회의 예배 분위
기는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과 다름이 없었다고 한다. 예배 중에서 회중이 참여하는 
시간은 전무하였고, 성직자들이 회중이 이해할 수 없는 긴 기도를 하여 매우 지루하
였다. 왓츠는 이러한 예배의 분위기 속에서 회중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송가를 만들
63) 최진영, “찰스 웨슬리의 찬송이 18C 감리교 부흥에 미친 영향,”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9.
64) Russell N. Squire, 교회음악사, 123.
65) 구자억, “바람직한 회중찬송을 위한 역사적 연구,” 40.
66) 김남수, 찬송의 이해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05), 152.
67) 김남수, 찬송의 이해,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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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보급하였고, 무엇보다도 대중 예배에 찬송을 도입하는 역할을 하여 회중을 예배의 
구경꾼이 아닌 참여자가 되게끔 하려 하였는데 왓츠의 이러한 모습은 루터와 독일 찬
송과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68)
그러나 이러한 왓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찬송은 초기에 계속 시련을 겪
으며 30-40년 동안을 배척받았으며, 그의 찬송을 도입한 교회는 이단 교회로 간주되
기까지 하였다. 왜냐하면 왓츠의 시도는 시편 곧 성경을 예배음악의 전부로 간주했던 
교회 전통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의 찬송이 오랫동안 비국교도들 
사이에서만 불렸다. 그러나 후에 그의 찬송은 널리 보급되어, 그의 찬송가가 아니면 
불리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왓츠는 평생 600편에 이르는 찬송가를 창작했는데, 이것 자체로도 ‘영어 찬송
의 아버지’라 칭함 받기에 손색이 없다. 그의 찬송은 우리 찬송가에도 20여 편 이상
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예부터 도움 되시고(새찬송가 71장)’, ‘햇빛을 
받는 곳마다(새찬송가 138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새찬송가 143장)’‘주 달려 
죽은 십자가(새찬송가 149장)’,  등은 영어권에서 불후의 명작으로 꼽힌다.69)
아이작 왓츠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창조
주가 십자가를 지셨음을 강조하는 것을 자신의 찬송가의 핵심 주제로 삼았다. 그뿐만 
아니라 최대한 단순한 언어를 가지고 평이하고, 대중 친화적인 찬송가를 지음으로 회
중이나 문맹자들이 배우고 부르기에 어렵지 않게 하였다. 최대한 언어를 명료하게 사
용하고자 했으며, 보다 나은 시어를 통해 찬송가를 짓고자 노력하였다. 무엇보다도 
그는 칼빈주의자로서 찬송은 신자 각 개인이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고백을 가리키는 
것이었기에 I, me, my와 같은 개인적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여 찬송을 작시하였다.70)
이와 같은 왓츠의 찬송관과 신학관 그리고 회중을 향한 배려가 그의 찬송가가 
당대 영향력 있도록 이끈 것이 분명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영국 회중 찬송가 발달
의 기틀을 놓았음을 부정할 수 없다. 다음에서는 그의 바턴을 이어받아 영국의 찬송
가를 발전시킨 또 하나의 인물인 찰스 웨슬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68) 김영미,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의 찬송가에 대한 연구,” 298.
69) 김영미,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의 찬송가에 대한 연구,” 298.
70) 구자억, “바람직한 회중찬송을 위한 역사적 연구,” 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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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찰스 웨슬리의 찬송가 운동
아이작 왓츠의 찬송가 운동을 이어받아 영국의 찬송가를 더욱 활성화한 인물이 
있는데 그는 바로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 1707-1788)이다. 그는 자기 형과 더
불어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킴으로 영국의 영적 흐름을 새롭게 바꾸었고, 감리교의 공
동 창시자가 되었다. 그는 특별히 찬송 작가로서 명성을 떨쳤는데, 부흥운동의 현장
에 있었기에 그의 찬송가의 특징은 전도지향적이고 복음적이었다. 그는 평생 6500편 
이상의 찬송가를 창작하였는데, 그 가사의 내용 또한 풍부하여 영어의 찬송가 작가 
중 제 1인자로 일컬어지기도 한다.71)
그의 찬송가는 온건하고 평이하고, 경건하고도 열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당시 국교회에서 부르는 시편가나 예배로는 당시의 회중의 영적인 고갈을 해결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새로운 곡을 찾게 되고, 창작하기 시작하였
는데 이 모든 노력은 그가 ‘인간 존재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고’를 가지고 있
었기 때문으로 보인다.72) 그는 자기 찬송가를 통하여 각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
려고 노력한 것이다. 또한, 그는 칼빈의 예정론과는 다른 신학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는 일정한 사람들에게 예정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
암아 믿기로 결정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진다고 믿었다.73) 그리하여 그는 각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할 것을 요청하는 찬송가를 많이 창작하였다.74) 
이와 같은 부분 때문에 웨슬리의 찬송가는 감리교 신학의 교과서로 불리게 된
다.75) 찰스 웨슬리는 그의 형 존 웨슬리와 함께 영혼 구원의 열정에 불타서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과 함께, 회개를 촉구하는 찬송가를 만들어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 앞에 나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웨슬리가 사역할 18세기 당시 영국은 산업 혁명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어서 삶의 
71) 김영미,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의 찬송가에 대한 연구,” 301.
72) 황창규, “John Wesley의 그리스도의 완전 사상의 현대적 적용,”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98), 26.
73) 손지영, “찰스 웨슬리 찬송가에 대한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9.
74) Carlton R. Young, 마음의 음악 (Music of the Heart), 박은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
회, 2000), 211-212.
75) 정정숙, 교회음악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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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급격히 향상됨과 동시에 계층 간의 적대감 등의 부작용 또한 초래되었다.76) 경
제적인 풍요 뒤에 어두운 면이 드러나는 시기였다. 또한, 당시 영국은 ‘이성의 시
대’로서 종교를 이성으로 해석하는 이신론이 대두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혼란한 물
결 속에서 웨슬리 형제는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으며, 특히 찰스 웨슬리는 순수한 
기독교를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하여 신약성경의 뜻과 신앙을 토대로 찬송시를 썼
다.77) 그의 찬송가가 이러한 어두운 사회적 환경 속에서 빛을 비추고, 성도들의 영혼
을 더욱 강력하게 무장시켰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찰스 웨슬리의 찬송가는 특별히 회심, 거듭남, 성화 등의 신학적인 주제를 반영
하고 있다. 가령 그의 대표적인 찬송가인 “만 입이 내게 있으면”(For the 
Anniversary Day of One's Conversion, 새찬송가 23장)은 제목에서도 잘 나타난 대로 
웨슬리 형제의 회심 1주년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곡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는 18절로 
구성된 이 찬송은 1-6절은 회심의 내용을, 7-18절은 복음 전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회심의 체험이 복음 전파의 출발점이 된다는 신학적 견해를 드러낸다.78) 또 다
른 유명한 찬송가인 “하나님의 크신 사랑”(새찬송가 15장)은 그리스도인의 거듭남
과 완전함에 대한 웨슬리의 신학을 잘 드러내고 있다(“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4절).79) 
이처럼 찰스 웨슬리의 찬송가의 가사의 특징은 참회, 확신, 믿음에 의한 정의, 
회심, 성화, 그리스도와의 연합 등의 주제로 요약하여 분류해 볼 수 있는데80) 이는 
그의 신학관과 부흥운동의 주제와 잘 일치한다고 보인다. 또한, 그의 찬송가 중에는 
성찬식의 은혜를 찬송한 것도 적지 않아, 총 166편의 성찬식 노래가 있다고 하는
데,81) 이 또한 각 개인이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참여하는 것을 강조한 그의 신학관이 
잘 드러난다.
이후 그의 찬송가의 영향력은 영국에서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에 결정적인 영
향을 끼쳤고, 이후 미국까지 건너가 미국 부흥운동과 찬송가 및 복음성가 발전에 크
76) 전경옥, “찰스 웨슬리의 찬송의 신학과 대중성에 관한 연구,”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08), 23-24.
77) 박은규, 예배의 재구성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3), 353.
78) 전경옥, “찰스 웨슬리의 찬송의 신학과 대중성에 관한 연구,” 32-33.
79) 전경옥, “찰스 웨슬리의 찬송의 신학과 대중성에 관한 연구,” 35-36.
80) 손지영, “찰스 웨슬리 찬송가에 대한 연구,” 10-15.
81) 김영미,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의 찬송가에 대한 연구,”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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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바지한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의 찬송가가 다수 실려 있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새찬송가 15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새찬송가 23장)’, ‘비 바람이 칠 
때와(새찬송가 388장)’ 등이 그러하다. 우리는 이러한 찬송을 통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동일한 감동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점은 찰스 웨슬리의 찬송가의 영향력
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한다.
2. 미국의 찬송가 운동
미국의 찬송가 운동은 독일, 영국보다 더 늦게 시작되었는데,82) 이 운동은 영국
의 아이작 왓츠의 찬송가 운동 및 웨슬리 형제들을 통한 복음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
아 활성화되고 발전되어 나갔다. 특히 영국에서 일어난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으로 번
져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와 조지 휫필드(George 
Whitefield, 1714-1770)를 중심으로 한 대각성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들의 찬
송이 발전하는 데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어 미국의 찬송가는 무디(D. L. Moody)의 부
흥 운동 및 그와 더불어 음악 사역을 이루었던 생키(Ira D. Sanky, 1840-1908)의 복
음 찬송이 나오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83)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미국의 찬송
가 발전에 대해 개략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영국과 유럽대륙에서 신대륙인 미국으로 이주해 온 많은 사람은 그들의 다양한 
교파들도 함께 가지고 들어 왔는데, 이 신대륙이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게 되자 모든 
교회는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게 되었고, 18세기에 이르러 이성의 시대가 되고, 합리
주의와 이신론이 만연하게 되자 청교도들의 ‘하나님 경외의 정신’은 사라지고 종교
적 침체가 이루어지고 만다.84) 그러나 이러한 때, ‘대각성운동(The Great 
Awakening)’이 일어나게 되면서 다시금 미국 대륙에 영적으로 활기찬 기운이 되살아
나고 회개와 영적 회복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된다. 이 운동은 원래 영국 웨슬리
의 부흥 운동과 독일 경건주의의 영향 하에 일어난 운동인데,85) 조나단 에드워즈와 
82) 김영미,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의 찬송가에 대한 연구,” 306.
83) 오영걸, “한국 개신교 예배에서의 교회음악의 역할과 적용,” 53.
84) 김인자,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부흥운동에 끼친 찬송가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33-34.
85) 김인자,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부흥운동에 끼친 찬송가에 관한 연구,”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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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조지 휫필드를 통하여 미 전역으로 확산된다. 이들은 설교
를 통해 회심을 촉구하면서 각 사람의 결단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그들이 예배에 사용하게 되는 찬송가 역시 발전되어 나아가는 모습을 살펴 볼 수 있
다. 그 찬송가의 특징은 복음적이고 선율이 민요풍으로 친근하여 많은 회중의 사랑을 
받았으며 사람들의 영혼에 큰 영향력을 주어, 그들의 삶에 큰 변화를 이루게 하였다.
특별히 이들의 대각성운동은 아이작 왓츠의 ‘칼빈적’ 찬송의 길을 열었다. 그 
전까지 미국의 찬송가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시편가 위주였다. 그러나 조지 휫필드의 
아이작 왓츠에 대한 존경심과 예배에 있어서 찬송에 대한 관심이 미국 교회의 찬송가 
시대를 ‘시편가 시대’에서 ‘찬송가 시대’로 변화시켰다.86) 조나단 에드워즈 역시 
예배 중 찬송의 사용을 적극 장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87) 그들의 강력한 설교와 함께 
적실한 찬송이 그들의 대각성운동을 더욱 강력한 성공으로 이끌었음을 부인할 수 없
다.
이러한 흐름 아래서 미국의 각 교파는 나름대로의 찬송가를 출판하며 발전하였
고, 이 발전은 특별히 2세기 후 나타난 복음성가에서 절정을 이룬다.88) 1800년대 미
국에서는 제2의 종교적 각성 운동인 대부흥운동(Great Revival)이 일어나 많은 사람
이 산에서 텐트를 치며 며칠씩 집회를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집회에서 찬송
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당시 집회에서의 찬송은 대부분 외워서 불러야 했기
에 복잡한 가사는 제외되었다. 또한,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는 무식한 이들이 많았기
에 곡조는 쉽고 간단해야 했고, 후렴이나 합창이 반드시 붙여져 금방 익힐 수 있는 
곡들이어야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곡들이 바로 복음성가인 것이다.89) 이러한 찬송은 
단단한 마음을 가진 이들의 마음을 파헤칠 수 있었고, 장엄하고 고상한 교회의 찬송
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었으며, 대중 전도 집회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
다. 나아가 곡조가 쉽고 친근하기에 대중들에게 쉽게 접근이 가능한 장점이 있었
다.90)
이러한 대중적 경향의 미국 찬송가의 발전은 유럽의 찬송가와는 다른 독자적인 
86) 김인자,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부흥운동에 끼친 찬송가에 관한 연구,” 42.
87) 김인자,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부흥운동에 끼친 찬송가에 관한 연구,” 44.
88) 김인자,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부흥운동에 끼친 찬송가에 관한 연구,” 47.
89) 조숙자, 조명자, 찬송가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92), 172.
90) 오영걸, “한국 개신교 예배에서의 교회음악의 역할과 적용,”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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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가지게 되었으며, 특별히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기독교의 찬송가는 미국 찬
송가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게 되었다. 가령 우리나라의 찬송가에도 미국에서 만들
어진 곡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91) 따라서 미국의 찬송가를 이해하는 것은 우
리나라의 찬송가를 이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된다.
제 3 절 한국교회의 찬송가
1. 한국 초대교회의 찬송가
가. 선교사가 편찬한 찬송가
우리나라의 개신교 선교의 특별한 점은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오기 이전 이미 다
수의 개신교인이 국내에 존재했고, 중국을 통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유포되어 있었
다는 점일 것이다. 이웅찬이 우리나라의 첫 개신교 세례교인이 된 1876년 이후, 비로
소 1885년 정식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조선 땅에 입국하게 되는데92) 이러
한 점은 우리나라의 초기 개신교 선교의 독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 선교에 있어서 
피동적인 성격이 아닌 주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 기독교의 특징은 찬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서, 외국에서 들어온 
찬송가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조선의 실정에 맞게, 조선의 특성을 살린 찬송가가 
선교초기에 많이 불렸음을 살펴볼 수 있다. 개신교가 들어오기 이전, 조선의 민요에 
천주가사를 붙여 만든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 이러한 흐름의 뿌리를 잘 보여주
고 있는데,93)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조선 땅에 들어와 선교를 이룩하기 시작한 이후
에도, 기존의 곡에 가사만을 창작하여 부르는 콘트라팍툼의 방식의 독창적인 한국적 
찬송가가 많이 불린 것을 볼 때94), 한국의 찬송가의 뿌리에 민족적 독창성이 존재하
91) 이에 대한 분석은 본 논문의 제3장 1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92) 백낙준, 한국 개신교사 1832-1910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73), 49-58.
93) 노동은, 한국 찬송가 전집 1 (서울: 한길사, 1995), 404.
94) 노동은, 한국 찬송가 전집 1, 36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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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주적이고 주도적인 태도를 가지고 기독교 및 찬송의 발전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주목할 점 중의 하나는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와 기독교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첫 국회(1948년)의 회의록에는 당시 감리교 장로
였던 이승만 박사의 제언으로 이루어진 이윤영(당시 국회의원이자 목사)의 기도가 실
려 있는데95), 이는 이 나라의 바탕과 민족적인 구심점으로 기독교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는 부분
이 우리나라의 애국가인데, 이는 넓은 의미에서 찬송가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보인다. 
오소운은 애국가의 작사자를 윤치호 장로라고 주장하는데, 그에 의하면 윤치호는 
‘그가 출판한 찬미가’96)의 14장에 애국가를 수록하였다고 하였다. 특별히 1절 ‘하
느님이 보우하사’라는 가사는 실제로 ‘하나님이 보호하사’였음을 그의 사진 자료
를 통하여 증명하고 있는데97), 이는 애국가가 찬송가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한국의 시작은 기독교와 함께 시작하
였고, 이 민족을 하나로 묶어 당당히 나아가는 힘으로서 한국의 찬송가가 큰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어서 해방 이전의 찬송가의 흐름 중에서 선교사가 편찬을 주도한 찬송
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자. 최초의 한국어 번역 찬송가집은 ‘찬미가(Seoul: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임시판)’인데, 이는 1892년 
감리교 선교사들에 의해 서울에서 출판된 감리교의 공인 찬송가이다.98) 이 ‘찬미
가’의 편찬 목적은 당시 선교사들이 예배시에 활용할 찬송가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시 한국인 중에서 악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드
물었기에 악보 없이 가사로만 출판된 찬송가집이 바로 이것이다.99)  
이후 감리교와 장로교는 공동의 찬송가를 편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협약을 
95) 김진홍 외, 세상을 바꿔라 예수의 심장으로! (서울 : 규장, 2012), 11-14.
96) 여기에서 ‘찬미가’는 윤치호의 찬미가를 말한다. 뒤에서 다룰, 최초의 한국어 번역 찬송가
인 ‘찬미가’(공인)와, 비공인 찬송가로서 윤치호가 1905년에 발간한 ‘찬미가’를 구분하기 위해, 
‘그가 출판한 찬미가’라고 명명하였다.
97) 오소운. “애국가는 찬미가 14장이었다.” 신앙계 (2015년 10월), 28-33.
98) 김기순, “한국교회 ‘회중 찬송가’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21.
99) 문옥배, 한국 찬송가 100년사 (서울: 예솔, 2002),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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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다. 그런데 언더우드가 단독으로 1894년에 ‘찬양가’를 출판하면서 양측 선교부
의 공인을 받지 못하고 마는데, 이 찬송가는 서울의 남장로회 교단 중심으로만 사용
하는 찬송가집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 ‘찬양가’에도 큰 의의가 있는데, 그것은 
이는 한국 기독교사 최초로 시도된 연합 찬송가집이란 의미가 있으며100), 한국 찬송
가의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된 악보 찬송가집으로서 한국에 서양음악 보급의 기초를 
놓은 역사적인 찬송가라는 의미가 있다.101)
다음으로 살펴볼 찬송가는 ‘찬셩시’이다. 언더우드의 단독 작업으로 편찬된 
‘찬양가’는 미감리회 선교부뿐만 아니라 북장로교 선교부에서도 사용을 거부하는 
찬송가가 되고 말았다. 이후 북장로교 선교부는 ‘찬셩시’를 출간해 사용하게 되는
데, 이로써 한국의 장로교회는 ‘찬양가’와 ‘찬셩시’의 두 종류의 찬송가가 나눠
져 쓰이다가 결국 1902년에 장로회 공의회에 의하여‘찬셩시’가 공인 찬송가집으로 
승인되기에 이른다.102) 이 ‘찬셩시’의 주번역자는 언더우드, 존스, 로스와일러, 베
어드 부인 등이며 1895년 초판 출간 이후, 1907년까지 총 12판을 중판하면서 널리 사
용되었다. ‘찬셩시’는 9판과 12판 이외에는 모두 가사판이었는데, 이는 악보를 읽
을 수 있는 교인이 드물었으며, 1894년의 ‘찬양가’의 성과가 미미하여 악보판의 필
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103)
이어서 ‘찬숑가’가 등장한다. 이 찬송가는 1908년 출간된 것으로서, 장로교, 
감리교 연합 찬송가집이다.104) 이는 연합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큰 찬송가집인데, 양
측에서 심혈을 기울여 작업하였기에 그 내용과 가사가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될 정도
로 완성도가 높다.105) 이와 같은 한국 찬송가의 선교사 편찬의 역사는 이어서 선교사
와 한국인 공동 편찬 시대에 이르며 발전을 거듭하게 된다.
100) 문옥배, 한국 찬송가 100년사, 90-93.
101) 김기순. “한국교회 ‘회중 찬송가’에 관한 연구,” 26.
102) 문옥배, 한국 찬송가 100년사, 129.
103) 김기순, “한국교회 ‘회중 찬송가’에 관한 연구,” 28-30.
104) 문옥배, 한국 찬송가 100년사, 325-328.
105) 문옥배, 한국 찬송가 100년사, 33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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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인이 편찬에 참여한 찬송가
이 시기는 찬송가 편찬에 있어서 선교사만이 아니라 한국인들도 참여하기 시작
하기에, ‘선교사·한국인 공동 편찬 시대’라고 명명하였다. 감리교와 장로교는 위
에서 언급한 ‘찬숑가’를 20여 년간 연합하여 사용한다.106) 그러던 중 새로운 찬송
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개정을 결의하여 ‘찬숑가’를 개정, 중보하게 되는데 이
렇게 탄생한 찬송가가 바로‘신정찬숑가’이다. 그러나 장로교는 이를 공인 찬송가로 
채택하지 않게 되는데, 이들이 ‘신편찬송가’를 1935년에 발행함으로 연합에 실패하
게 된다.107)
먼저 ‘신정찬숑가’에 대하여 알아보면, 이 찬송가는 ‘찬숑가’의 개정으로 
규정하여 편찬위원들을 ‘개정위원’으로 호칭한다. 개정위원장은 아펜젤러가 맡았
고, 변성옥108), 공위량(William C. Kerr), 김인식109), 안대선(Wallace J. Anderson) 
등이 개정위원을 맡았다. 이 ‘신정찬숑가’는 한국인 및 전문 음악가를 위원으로 세
웠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110) 한국인이 작사한 찬송가를 7곡 수
록하고 있는 점이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찬송가에서는 한국 전통음악들
이 천박하다는 편견과 함께 제외되고 말았는데, 이를 주장한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점
이 참으로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111) 이 ‘신정찬숑가’는 출간 후 많은 논란을 
빚었으며,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1) 선교사 연합 공의회가 장로교 
및 감리교 총회와 상의함이 없었던 점, (2) 편찬위원 구성에 있어서 음악가만을 임명
한 점, (3) 가사에 있어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점 등이었다.112) 이러한 논란 때문
에 결국 1930년 이전까지 함께 사용하던 찬송가는 이 ‘신정찬숑가’의 출판과 함께 
분열되고 만다.
106) 문옥배, 한국 찬송가 100년사, 345.
107) 김남수, 찬송의 이해, 234-235.
108) 변성옥은 감리교 목사이며 조선기독교회의 창설자로서, 찬송가 편찬위원 중의 한 사람이
다.
109) 김인식은 한국인 최초의 찬송가 편찬위원으로서, 평남 강서 출신의 한국의 초기 서양음
악가이다.
110) 김기순, “한국교회 ‘회중 찬송가’에 관한 연구,” 32-34.
111) 문옥배, 한국 찬송가 100년사, 439-445.
112) 김기순, “한국교회 ‘회중 찬송가’에 관한 연구,” 34.
36
다음으로 ‘신편찬송가’에 대하여 알아보자. 1932년 제 21회 장로교 총회에서
는 ‘신정찬숑가’가 협의 및 교열이 없이 출판되었다는 이유로 1935년 ‘신편찬송
가’를 발행한다.113) 이 찬송가의 편찬위원은 구왕삼, 현제명, 안대선, 허일(Mrs. M. 
R. Hill) 부인 등으로 알려지는데, 번역위원 중 이광수, 전영택 등은 비기독교인과 
이단이라는 점 때문에 후에 비판의 대상이 된다.114) 이 ‘신편찬송가’는 총 400장으
로 구성되었는데 ‘찬숑가(1908)’ 중에서 항상 부르지 않는 곡 40여 곡을 제하고, 
‘신정찬숑가’에서 70곡, 새찬송가에서 100곡 정도를 증편하였다.115) 그러나 이 찬
송가는 교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장로교의 단독 편찬 찬송가를 
발행함으로 감리교와의 연합정신에 위배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116) 이 찬송가는 
출간 전부터 후까지 많은 갈등을 낳았는데, 감리교와 장로교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장
로교와 선교사와의 갈등까지 빚게 하였다. 이 찬송가는 판을 거듭하며 많은 수정이 
가해졌고 특별히 1938년에 발행된 제 4판은 조선어학회의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적용
한 의미 있는 작업 또한 이루어지는 등 큰 발전을 이루었다.117) 그러나 찬송가의 출
간으로 인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분열이 가중되었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이 남는다.
이 외의 찬송가의 발전 흐름에 대하여 더 알아보면, 성결교는 그의 전신인 ‘동
양선교회’의 카우만, 길보른 두 설립자의 기획을 통해, 토마스 선교사 부인 등이 참
여함으로 1911년 찬송가 16곡을 모아 ‘복음가’를 출판한다. 이것은 이후 양과 질의 
발전을 거듭하여, ‘신정복음가’, ‘부흥성가’가 되기에 이르는데 이 ‘부흥성가’
는 1949년까지 성결교단의 찬송가가 된다.118) 이 찬송가의 특징은 수록된 찬송의 대
부분이 복음성가라는 점이며, 한국 최초로 저작권자를 밝히고 사용허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또한, 찬송마다 관련되는 성경적 근거를 밝힌 점이 중요한 특징인데, 이러한 
점들은 다른 교파의 찬송가에 비해 특별한 점이라 할 수 있다.119)
이 외에도 공인되지는 않았지만 비공인 찬송가집이 1905-1945년 사이에 출판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찬송가는 각 교파에서 출간된 것이 아닌, 개인이 출간
113) 오영걸, 찬송가학 (서울: 엘맨출판사, 2004), 168.
114) 문옥배, 한국 찬송가 100년사, 481.
115) 김기순, “한국교회 ‘회중 찬송가’에 관한 연구,” 35.
116) 문옥배, 한국 찬송가 100년사, 485-515.
117) 문옥배, 한국 찬송가 100년사, 519.
118) 오영걸, 찬송가학, 168-169.
119) 오영걸, 찬송가학,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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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찬송가집인데, 이 찬송가집들은 규모가 크지 않고, 특정 용도를 가지고 나온 것이 
대부분이었다.120) 이러한 찬송가에는 본 절의 초반에 언급한 ‘윤치호의 찬미가’가 
있으며, 안애리의 ‘챵가집’, 양주삼의 ‘특별해석찬송가’, 안병한의 ‘방언찬미
가’, 현제명의 ‘아동찬송가’ 등이 있다.121) 
이로써 우리는 해방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초대교회의 찬송가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알 수 있다.
2. 교단별 찬송가의 흐름
가. 합동찬송가
1945년 조국 광복과 더불어 한국 교회는 교회 재건에 힘을 쏟았으며, 자유로운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급속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그 광복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의 
분할,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되고 마는데, 이에 한국교회에서는 조국의 복음화를 기원
하는 요청이 커졌고 성경과 함께 찬송가 역시도 하나로 통일하여 복음의 통일성을 유
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증가하였다.122) 그리하여 당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단이 각 
교단별로 사용하던 찬송가를 모아 연합된 찬송가를 출판하게 되는데123) 이것이 바로 
1949년에 발행된 총 곡수 586장의‘합동찬송가’이다.
‘합동찬송가’가 출간되기 이전 준비과정을 살펴보면 1946년에 찬송가 연구위
원회가 조직되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단의 14인이 합동전권위원으로 임명되어 활
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1949년 8월에 우선 무곡 찬송가를 발간하게 되었
고, 1950년 3월에 유곡 찬송가를 발행하게 되는데 발행 1년 만에 10만 부 이상이 판
매되는 성과를 거둔다.124)
이 찬송가는 여러 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연합의 의미만 강조한 결과 찬송
120) 문옥배, 한국 찬송가 100년사, 525.
121) 문옥배, 한국 찬송가 100년사, 525-556.
122) 민경배, 韓國敎會 讚頌歌史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7), 34. 
123) 이규희, “한국 장로교 찬송가의 시대적 변천 연구,”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29-130.
124) 이유선, 기독교음악사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77), 2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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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대한 연구의 미흡함과 교회 음악적 연구가 결여되었다는 점을 들어 많은 질타를 
받았다. 특히 신곡의 부재, 한국인 찬송의 결여, 곡조와 가사의 중복, 미흡한 곡조와 
가사의 율격 등에 대하여 많은 이의 비판이 있었다.125)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결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찬송을 부르는 성도들의 감격은 컸으며, 1967년 ‘개편찬송
가’가 등장하기까지 무려 20판을 거듭 출판하며126) 성도들의 예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나. 새찬송가
1946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단이 하나의 찬송가를 사용하기로 하고 연합된 
찬송가의 출판을 위해 논의할 즈음 장로교단의 고신측은 ‘대한예수교장로회(이하 예
장)’와 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독립교단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합동찬송가’를 거부
하고, ‘신편찬송가’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한다. 또한, 1953년 김재준의 신학사
상을 문제 삼아 그를 교단에서 제명하면서 예장 교단은 두 번째 분열을 맞이하고, 이
어서 1959년 WCC와 에큐메니칼 운동이 원인이 되어 3차 분열을 경험하고 마는데127) 
이러한 과정에서 예장 합동측은 ‘합동찬송가’의 사용을 거부하였다. 이후 고신측과 
합동측은 1960년 12월 교파의 통합을 보게 되므로, 그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찬송가 편찬위원회를 조직, 새로운 찬송가를 출간하기에 이르는데 이것이 1962년 12
월에 출간된 ‘새찬송가’이다.128)
‘새찬송가’의 출간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신편 찬송가’를 기초로 할 것. 
(2) 구미 각국의 찬송가 중 원작의 작사, 작곡, 출판의 역사를 자세히 알고 정확한 
번역을 시도할 것. (3) 특히 개혁신앙의 관점에서 최선의 찬송가 책을 발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129)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고신측과 합동측은 최선의 찬송가를 발간
하여 부르고자 하였다. 또한, 이전의 찬송가와는 달리 매 곡마다 운율표시와 메트로
놈 기호를 사용한 템포의 표시, 악구를 표시하는 마크와 숨표, 독창곡 등도 곁들여 
125) 이규희, “한국 장로교 찬송가의 시대적 변천 연구,” 131.
126) 조숙자, 조명자, 찬송가학, 230.
127) 문옥배, 한국 찬송가 100년사, 579-581.
128) 이유선, 기독교음악사, 219.
129) 김남수, 찬송의 이해,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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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았다. 이러한 점은 찬송가의 음악적 발전에 긍정적인 공헌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이 찬송가는 가사 내용의 시적 구성이나 운율 구성상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
며130), 한국인 창작 찬송은 더 첨가되지 않아서 한국 찬송가 역사상 가장 한국인 찬
송가를 적게 수록한 찬송가라는 비판을 받는 찬송가이다.131)
이상에서 살펴본 바처럼, 교단별 찬송가의 시기는 한편으로는 교단 분열의 역사
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자가 보건대 찬송은 연합과 일치의 귀한 도구인데, 이
처럼 한국 교회 교단의 분열의 모습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니 아쉬움이 남는다. 이
러한 부분은 후대를 사는 우리가 바람직한 찬송가 활용을 통해 뛰어넘어야 할 부분이
다. 찬송가는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교회 연합과 
일치의 도구로만 쓰여야 할 것이다.
다. 개편찬송가
한국 교회는 찬송가의 관리, 수정, 출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항구적인 
찬송가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단에서 
파송된 위원으로 ‘한국찬송가위원회’를 조직하기에 이르고, 교회가 양적으로나 질
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됨에 따라 ‘합동찬송가’의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고 개편 착
업에 착수하게 된다.132) 찬송가의 개편작업은 1963년부터 1967년까지 약 4년간 이루
어졌고, 결국 총 620장으로 구성된 새로운 찬송가집이 ‘개편찬송가’라는 이름으로 
출간되게 된다.133) 
‘개편찬송가’는 신학적 배경이나 신앙적 측면에서 볼 때, 건전한 방향으로 개
편됐는데, ‘합동찬송가’의 복음적 찬송에서 신 중심적 찬송으로, 대중부흥 중심에
서 교회 중심적인 선교로, 감정주의에서 경건주의로 그 방향이 수정되었다. 특별히 
한국인의 손으로 지어진 찬송가가 27편이나 수록됨으로 우리나라의 찬송가의 주체적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찬송가가 되었다.134) 그리하여 ‘개편찬송가’는 한국 개신교 
130) 김경선, 찬송가학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662.
131) 문옥배, 한국 찬송가 100년사, 586.
132) 김남수, 찬송의 이해, 245.
133) 한국찬송가위원회 편, 찬송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7), 머리말을 보라.
134) 이규희, “한국 장로교 찬송가의 시대적 변천 연구,” 15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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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개편으로 탄생한 우수한 찬송가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복음성가’의 삭제와 첨가를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성결교단의 반발로 
인해 부록으로 발행하게 되었다.135)
‘개편찬송가’의 변혁에 대한 시도와 절기 찬송의 보강 및 한국인의 작품을 다
수 수록한 점은 참으로 칭찬받을 만하다. 나아가 교독문을 추가하고, 현대어에 알맞
게 가사를 수정한 점도 높이 평가받을 부분이다. 그러나 익숙한 찬송가를 무리하게 
고치거나 애창하던 복음성가를 삭제한 점, 또 가사와 음악의 부조화 등의 문제는 지
적되어야 할 부분이다.136)
3. 통일찬송가와 21세기찬송가
가. 통일찬송가
‘합동찬송가’이후 끊임없이 나온 논의가 바로 찬송가집의 통일이었다. 찬송가
위원회가 1975년 초부터 시작한 설문조사에서 교인 99.8퍼센트가 하나로 통일된 찬송
가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세 종류의 찬송가의 장수를 억지로 
맞추어 불러도 가사가 다르므로 연합예배나 가족, 친지와의 예배 시에 큰 불편이 있
었기 때문이다.137) 이러한 여론이 계속 일어나게 되자, 19개 교단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는 찬송가집의 통일에 공감하며 이를 시행하고자 ‘찬송
가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일을 위한 조직으로 1981년 ‘한국찬송가
공회’가 창립되고, 결국 1983년 12월 총 558곡을 수록한 ‘통일찬송가’가 출간되게 
된다.138) 
이 찬송가는 1984년 한국 교회 100주년을 기념하여 출판된 찬송가이기도 하였는
데, 진보와 보수교단의 재결합이 이루어졌고, 그동안 자신만의 찬송가만을 고집하였
던 구세군도 참여하여 진정한 의미의 초교파적 연합 찬송가집이 되었다.139)
135) 강신우, 찬송가의 올바른 이해 (서울: 기독교음악사, 1983), 55.
136) 김남수, 찬송의 이해, 247.
137) 조경진, “한국 회중 찬송가의 역사와 ‘21세기 새찬송가에 관한 비평적 고찰,” (총신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09), 80.
138) 이중태, 한국교회 음악사 (서울: 예찬사, 1992), 15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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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찬송가’의 개편원칙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편찬송
가’, ‘합동찬송가’, ‘새찬송가’를 하나의 찬송가책으로 편찬한다. (2) 이미 애
창되고 있는 가사는 곡조가 다르더라도 수록하고, 여러 가사로 애창되는 곡조도 수록
한다. (3) 번역 가사의 교정은 성경과 신학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교정하되, 한국화
된 가사는 가급적 교정을 피한다. (4) 총 985장 중 550장 이내로 엄선하여 편찬한다. 
(5) 교독문은 한글 개역판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문장을 정리한다.140)
이러한 원칙을 세워서 작업한 찬송가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찬송가’는 여러 
가지 비판을 받게 되는데, 그 한 가지는 토착화 지향에서 오히려 퇴보하여, 한국인의 
찬송가 작품이 18곡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개편찬송가’보다도 9곡이
나 준 것이다.141) 또 ‘통일찬송가’에는 외국의 국가를 5곡이나 수록하고 있으면서
도 한국의 애국가는 수록하고 있지 않은 점도 지적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1907년 발행된 ‘윤치호의 찬미가’에는 한국의 애국가가 수록되어 있었다.142) 또한, 
‘통일찬송가’에 나오는 17곡의 한국인 찬송가를 들여다보면 그마저도 세 곡을 제외
하면 모두 서양음악의 선법으로 지어진 곡이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한국 교회의 찬송가가 ‘사대주의 정신’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비판을 받는 부분
이다143). 
이 외에도, ‘통일찬송가’는 교회의 공적 찬송가로서 내용과 편집 면에서 전문
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표기방법, 작사자와 작곡자의 표시에 오류가 
많고, 예배를 위한 찬송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144)
이처럼, ‘통일찬송가’는 한국 교회 선교의 100주년을 맞아 통일된 찬송가를 
이룩하였다는 큰 의의를 가짐과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한 찬송가로서 의의
와 함께 완성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의 아쉬움이 남는 찬송가라 할 수 있다. 
139) 문옥배, 한국 찬송가 100년사, 609-619.
140) 김남수, 찬송의 이해, 248-249.
141) 문옥배, 한국 찬송가 100년사, 631.
142) 민경배. 韓國敎會 讚頌歌史, 61-62.
143) 신윤원, “찬송가의 토착화에 관한 연구,” (협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6-19.
144) 김기순, “한국교회 ‘회중 찬송가’에 관한 연구,”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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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1세기찬송가
한국 교회는 새 천년을 맞이하여 초교파적으로 새로운 찬송가를 발간하기로 하
고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찬송가의 출판 작업을 시작하였다. 한국찬송가공회
는 새로운 찬송가책을 위한 작업 원칙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1) 기존에 즐겨 
불리는 찬송가에 대하여는 존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2) 새로운 외국 곡들을 보
충하며, (3) 한국인의 창작 작품을 많이 수록하고, (4) 젊은이들이 즐겨 부를 찬송가
를 발굴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145) 이 작업은 1996년부터 시작되어 2006년 출
판되기까지 10여 년간 계속됐는데, 찬송가 책의 공식 명칭은 다른 찬송가들과 마찬가
지로 ‘찬송가’이지만, 기존의 ‘통일찬송가’등과 구분하기 위해, ‘21세기찬송
가’라고 부르게 되었다.146)
이 찬송가는 전체 645장으로, 기존의 ‘통일찬송가’에서 162곡이 추가되고, 78
곡이 삭제되었으며, 가사의 상당수가 다소 변화되었다. 또한, 국내 작곡가의 곡이 대
폭 추가되었고(108곡), 외국곡도 서구 일변도에서 벗어나 중국, 포르투갈, 아프리카, 
그레고리안 성가곡 등 다변화되어 추가되었다. 이 외에도 교독문의 보강 및 확대, 찬
송가 말미에 곡명 및 성구에 대한 색인작업의 추가 등으로 인해 이전 찬송가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고, 찬송가의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147)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21세기찬송가’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며 
수많은 비판을 받는 찬송가가 되고 말았는데 김철륜은 오영걸, 김규헌, 황철익, 신소
섭 등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가사의 구성과 번역상의 문제, 음악적인 측면의 문제 등
의 문제점으로 인해 본 찬송가는 많은 보완점이 필요한 불완전한 찬송가임을 피력하
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찬송가를 3류 찬송가로 규정하면서 가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정치적인 성향을 띠는 곡들을 삭제하고, 음악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바로 된 찬송가를 
세워서 후세에 길이 남을 훌륭한 찬송가를 만들어야 함을 제언하였다.148)
145) 김기순, “한국교회 ‘회중 찬송가’에 관한 연구,” 45.
146) 조경진, “한국 회중 찬송가의 역사와 ‘21세기 새찬송가에 관한 비평적 고찰,” 82.
147) 김철륜, “21세기 찬송가에 대한 소고,” 인문과학연구 제10집 (2002), 248-250.
148) 김철륜, “21세기 찬송가에 대한 소고,” 25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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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철륜은 다양한 절기 및 한국인의 창작 찬송가가 ‘21세기찬송가’에 많
이 수록된 것은 고무적인 부분이라 하였는데, 작지만 이러한 장점을 앞으로 더욱 확
대시키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모든 한국 
교회 성도에게도 은혜를 충분히 전달해 나가는 찬송가집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할 것
이다. 그리하여 ‘찬송가’의 활용을 통하여 더욱 성도들의 삶과 교회 공동체를 건강
하게 만드는 데까지 이르도록 더욱 힘써야 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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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찬송가의 구조, 신학, 역할
제 1 절 찬송가의 구조
1. 찬송가의 구조 분석
가. 찬송가의 구성과 배열
2001년 12월 14일 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관에서 ‘21세기 찬송가 공청회’가 열
린 이래, 2006년 9월 『21세기 찬송가』가 공식적으로 출판되기까지, 기존의 찬송가
가 가지고 있던 구조적인 문제점들 및 이에 대한 대응책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기존의 찬송가의 구성에 대해서 공청회가 제시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149) 첫째, 한
국에서 만들어진 찬송의 숫자가 적다는 점, 둘째, 가사의 문법적 문제가 빈번하다는 
점, 셋째, 중복된 곡조가 많다는 점, 넷째, 리듬이나 선율이 까다로운 곡들이 적지 않
다는 점이다.150)
이에 21세기 찬송가는 까다로운 가사나 곡조를 수정하고, 잘 사용되지 않는 곡
들 대신 세계 여러 나라의 찬송 곡을 보다 많이 반영하고 특별히 한국인이 작사 및 
작곡한 찬송을 대거 포함하는 구조적 변화를 꾀하였다. 21세기 찬송가가 선보인 새로
운 변화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전체 수록곡이 기존의 통일찬
149) 김민경, “찬송가 비교연구: 『통일찬송가』와 『21세기 찬송가』 중심으로” (음악교육전
공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9, 16-18.
150) 김민경, “찬송가 비교연구”, 21. 일례로 미국의 찬송가는 대부분이 D음을 가장 높은 음
으로 두고 있지만, 『통일찬송가』의 경우에는 E플랫, E, 심지어 F까지 올라가는 곡이 전체의 
절반을 훨씬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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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보다 87곡 더 늘어났다. 둘째, 한국인이 만든 찬송이 보강되어 기존의 약 5퍼센
트에서 20퍼센트로 증가하였고, 20세기 초 한국교회의 초기 역사에서 의미 있게 사용
되었던 곡들이 새롭게 되살려져 수록되었다. 셋째, 기존의 분류 배열이 보다 신학적으
로 엄밀하고도 효율적으로 재배치되었다. 넷째, 미국이나 영국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
한 나라들의 곡들이 더 많이 수록되었고, 중세 교회와 더 나아가 고대 교회에서 비롯
되었던 찬송가들도 더 많이 포함되었다.151)
현존 21세기 찬송가의 구조적 특징은 통일찬송가와의 비교를 통해 더욱 확실하
게 드러난다.
<표 1> 21세기 찬송가와 통일찬송가의 전체 구조 비교
151) 김민경, “찬송가 비교연구”, 22-24.
21세기 찬송가 통일찬송가
전체 장 수 645 558
한국인 곡 128 17
반영된 곡의 나라 수 2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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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체적인 찬송곡들의 분류 배열에서도 기존의 12개 항목을 15개 항목으로 
늘리고 그 내용을 다양화, 세분화함으로써 때와 상황에 더 잘 맞는 곡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 21세기 찬송가와 통일찬송가의 분류 배열 비교
세부 분류에서도 21세기 찬송가는 총 71개 소주제를 담아냄으로써 51개에 불과
한 통일찬송가의 분류를 더욱 구체화했다고 평가된다. 특별히 두드러지는 새로운 분
류로는, 주현, 종려주일, 종교개혁주일과 같이 교회력을 반영하는 주제들이 포함되었
고, 입례송, 응답송, 기도송과 같은 전례적 주제들도 반영되었으며, 기존에는 없었던 
자연과 환경, 화해와 평화, 세계선교와 같은 새로운 가치가 담겨있는 주제들도 등장하
였다. 특별히 최신의 경향을 반영하여 경배와 찬양이라는 별도의 주제로 11곡이 반영
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1세기 찬송가 통일찬송가
분류 장 곡 수 분류 장 곡 수
예배 1-62 62 예배 1-72 72
성부 63-79 17 성부 73-80 8
성자 80-181 102 성자 81-168 88
성령 182-197 16 성령 169-181 13
성경 198-206 9 구원 182-219 38
교회 207-223 17 천국 220-233 14
성례 224-233 10 성경 234-241 8
천국 234-249 16 교회 242-280 39
구원 250-289 40 성례와 예식 281-295 15
그리스도인의 삶 290-494 205 절기와 행사 296-312 17
전도와 설교 495-549 55 성도의 생애 313-545 233
행사와 절기 550-594 45 송영과 영창 546-558 13
예식 595-613 19
경배와 찬양 614-624 11
영창과 기도송 625-64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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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찬송가에 채택된 주요 작사가 및 배경
무엇보다도 찬송가의 신학과 분위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기에 포
함된 곡들에 달린 가사가 될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에는 실로 수많은 작사
가의 다양한 신앙고백이 담겨 있으며, 이러한 고백들이 찬송가 전체의 성격을 규정한
다. 21세기 찬송가에 속한 곡들 가운데 자신의 가사가 많이 반영된 주요 작사가들은 
다음과 같다.
<표 3> 21세기 찬송가의 주요 작사가들
작사가 배경 곡 수 작사가 배경 곡 수
패니 크로스비 미국 24 반병섭 한국 3
찰스 웨슬리 영국 13 베르나르두스 프랑스 3
아이작 왓츠 영국 12 사사오 데쓰사부로 일본 3
렐리아 모리스 미국 7 시빌라 마틴 미국 3
엘리자 히윗 미국 7 윌리엄 커슁 미국 3
프랜시스 해버갈 영국 7 윌리엄 쿠퍼 영국 3
필립 블리스 미국 7 윌리엄 하우 영국 3
레지널드 해버 영국 5 정치근 한국 3
로버트 로우리 미국 5 존 뉴턴 영국 3
민로아 미국 5 존슨 오트만 미국 3
앨버트 심프슨 미국 5 찰스 가브리엘 미국 3
엘리사 호프만 미국 5 캐리 브렉 미국 3
다니엘 휘틀 미국 4 피득 러시아 3
미다니 다니끼지 일본 4 피터 빌혼 미국 3
토머스 켈리 영국 4 기타 414
헨리 라이트 영국 4 작사가 미상 65
호나시우스 보나르 영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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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자가 직접 조사해본 결과,152) 자신이 작시한 노래가 3곡 이상 채택된 작
사가는 모두 31명이었다. 그중 가장 많은 곡이 채택된 작사가는 유명한 여류 찬송작
가 페니 제인 크로스비였고, 그 뒤를 찰스 웨슬리와 아이작 왓츠가 따랐다. 위의 표3
에서 12세기의 중세 신학자였던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 한국 초기 교회의 선교사
였던 민로아(프레드릭 밀러)와 피득(알렉산더 피터스)이 주목할 만하고, 한국인 작사
가로는 반병섭, 정치근이 각각 3곡씩으로 이름을 올렸다. 물론 여전히 특정 인물들에
게 상당히 높은 비율이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으나 이는 앞으로 그간 잘 알려지
지 않았던 새로운 작사가들을 꾸준히 발굴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것이다.
앞서 찬송가의 역사에서 중요한 다루었던 마틴 루터(585장)와 존 칼빈(548장)의 
곡은 각각 1곡씩만 채택되었는데, 이들이 개신교 찬송가의 출발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표 4> 21세기 찬송가 작사가들의 지역 배경
표4에 나타난 지역적 배경에 관한 통계는, 근대 이후 명확한 민족국가 개념이 확
립된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잡아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을 제외하고는 미국
152) 이와 같은 통계 조사를 위해 참고한 해설서는 다음과 같다. 오소운, 알기 쉽게 쓴 21세
기 찬송가 해설 (서울: 성서원, 2011); 문영탁, 나진규, 21세기 찬송가 해설집 (서울: 가온음, 
2012).
배경 지역 곡 수 배경 지역 곡 수
미국 256 네덜란드 1
영국 145 대만 1
한국 141 스웨덴 1
독일 17 스페인 1
일본 11 오스트리아 1
아일랜드 8 이스라엘 1
프랑스 5 중국 1
러시아 4 카메룬 1
캐나다 3 폴란드 1
스위스 2 미확인 43
49
(전체의 40퍼센트)과 영국(22퍼센트)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그리고 그 뒤를 독일, 일본, 아일랜드 등이 뒤따르고 있다. 물론 지역적 다양성이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특정 지역의 집중화는 견고한 구조로 남아있다.
<표 5> 21세기 찬송가 작사가들의 시대 배경
표5에 나타난 시대 배경에 관한 통계를 통해, 21세기 찬송가에 의외로 고대와 
중세의 찬송곡이 조금씩이라도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일찬송가에 비
해서 21세기 찬송가에 더 많은 수의 고대 찬송들이 포함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는 
오늘날 예배에서 고대의 찬송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듯
하다. 그러나 여전히 압도적인 비율로 19세기의 찬송곡(전체의 42퍼센트)과 20세기의 
찬송곡(39퍼센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도 견고한 구조로서 남아있다. 제목과는 
달리 아직 21세기에 작사된 찬송은 반영되지 않았다.
배경 시대 곡 수 배경 시대 곡 수
2세기 3 13세기 3
4세기 2 15세기 3
5세기 1 16세기 4
6세기 2 17세기 14
8세기 1 18세기 60
9세기 2 19세기 274
11세기 1 20세기 238
12세기 5 미확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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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찬송가의 음악적 특징
가. 찬송가에 채택된 주요 작곡가 및 배경
찬송가의 주제와 가사가 신학적 구조를 구성한다면, 찬송가의 음악적 성격을 이
루는 요소는 곡이다. 가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찬송가의 곡들 역시 다양한 작곡가들
의 참여로 이루어져 있다. 21세기 찬송가에 속한 곡들 가운데 자신의 곡이 많이 반영
된 주요 작곡가들은 다음과 같다.
<표 6> 21세기 찬송가의 주요 작곡가들
작곡가 배경 곡 수 작곡가 배경 곡 수
하워드 돈 미국 18 다니엘 타우너 미국 4
윌리엄 커크패트릭 미국 14 구두회 한국 3
로버트 로우리 미국 10 김정일 한국 3
로웰 메이슨 미국 10 나인용 한국 3
박재훈 한국 9 러셀 카터 미국 3
아이라 생키 미국 9 문성모 한국 3
윌리엄 브래드버리 미국 9 박정선 한국 3
조지 스테빈스 미국 9 루트비히 반 베토벤 독일 3
존 스웨니 미국 9 앨버트 심프슨 미국 3
필립 블리스 미국 9 엘리사 호프만 미국 3
찰스 가브리엘 미국 8 요한 크뤼거 독일 3
렐리아 모리스 미국 7 월터 마틴 미국 3
존 다익스 영국 7 윌리엄 피셔 미국 3
제임스 맥그라나한 미국 6 이동훈 한국 3
조지 루트 미국 6 조셉 홀브룩 미국 3
토머스 헤이스팅스 미국 6 존 준델 독일 3
에드윈 엑셀 미국 5 하재은 한국 3
피터 빌혼 미국 5 기타 347
곽상수 한국 4 작곡가 미상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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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작곡한 곡이 3곡 이상 채택된 작곡가는 모두 36명이었다. 작사가에 비해
서는 작곡가의 비율이 비교적 고른 편이지만, 미국 작곡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그중 가장 많은 곡이 채택된 작곡가는 미국의 유명한 찬송 작곡가 하워드 돈이다. 그
는 작사가 1순위에 링크된 크로스비 여사의 절친한 벗이었던 까닭에 그녀의 노래에 
곡을 붙였던 경우가 많아 높은 순위를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는 윌리엄 커크
패트릭, 로버트 로우리, 로웰 메이슨이 뒤따르는데, 이들은 모두 19세기 미국의 부흥
을 이끌었던 복음송 작곡가들이다. 위의 표6에서는 한국인 작곡가들이 여럿, 눈에 띈
다. 그중에서는 곽상수가 가장 많은 4곡을 작곡하였다.
특별히 대음악가인 루트비히 반 베토벤이 랭크된 점이 흥미로운데, 이는 그가 직
접 찬송곡을 썼다기보다는 그의 작품이 나중에 찬송곡으로 활용된 경우이다. 이외에
도 21세기 찬송가에 이름을 올린 유명한 음악가로는 프레데릭 게오르그 헨델(2곡), 
로버트 슈만(1곡),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2곡), 요세프 하이든(2곡), 펠릭스 멘
델스존(2곡)이 있다.
<표 7> 21세기 찬송가 작곡가들의 지역 배경
표7에 나타난 지역적 배경에 관한 통계에서는 지역별 편중이 작사가의 경우보다 
배경 지역 곡 수 배경 지역 곡 수
미국 323 핀란드 2
한국 127 그리스 1
영국 89 네덜란드 1
독일 37 덴마크 1
프랑스 11 스웨덴 1
오스트리아 7 스페인 1
이탈리아 5 카메룬 1
러시아 4 폴란드 1
스위스 2 호주 1
아일랜드 2 미확인 26
중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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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무려 전체의 절반(50퍼센트)이 넘는 곡들이 미국에서 만들
어진 곡이다. 이어서는 한국과 영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서 독일, 프랑스, 오
스트리아가 뒤따르고 있다. 지역적 다양성이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편중 현상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
<표 8> 21세기 찬송가 작곡가들의 시대 배경
표8에 나타난 시대 배경에 관한 통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더욱 극심한 편차를 확
인할 수 있다. 19세기의 찬송곡(전체의 49퍼센트)과 20세기의 찬송곡(34퍼센트)의 비
율은 더욱 압도적이며, 여기에는 미국 출신 곡들의 비중이 높은 까닭이 크다고 분석
된다. 그러나 노래 가사뿐만 아니라 멜로디에 있어서도 보다 고대의 유산을 적극 반
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송가를 통하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때에, 찬송가의 시(詩)만이 아니라 곡(曲) 또한 의미가 있는 것
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대 찬송가의 시와 함께 곡을 부르면서 함께 호흡하는 가운
데, 그들과 시공을 초월하여 함께 연결될 수 있고, 그 정신도 공유할 수 있다.
나. 찬송곡들의 음악적 장르
곡들이 만들어진 지역과 시대와는 별도로, 해당 곡들이 창작된 동기 및 의도는 
장르라는 표현 형식으로 나타난다. 사실 찬송가에 실린 모든 곡이 원래부터 찬송곡을 
의도하여 창작된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장르적 다양성을 살펴보는 일은, 찬송가의 음
악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배경 시대 곡 수 배경 시대 곡 수
9세기 1 17세기 9
11세기 1 18세기 41
13세기 3 19세기 315
15세기 2 20세기 219
16세기 9 미확인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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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21세기 찬송가 수록 곡들의 장르
이처럼 21세기 찬송가에 수록된 곡들의 장르적 다양성에 관해서는 매우 흥미로
운 분석이 필요하다. 애초에 찬송곡으로 의도된 곡이나, 한국인 작곡가들에 의해 창작
된 찬송곡, 그리고 처음부터 복음송으로 의도된 곡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지만(이들 
세 장르가 전체의 78퍼센트를 차지한다), 이 외에도 주목할 만한 주요 장르들이 나타
난다. 어린이 찬송으로 의도되었던 곡들도 여럿 포함되어 있고, 교향곡, 오페라, 오라
토리오, 가곡 등 클래식의 범주에 들어가는 곡들도 여럿이다. 각 지역별 전래 멜로디
들의 숫자도 두드러지며, 심지어는 세속 유행가의 곡조였던 경우도 있다. 또한, 가톨
릭과 정교회의 곡도 포함되어 있다.
153) 애초에 찬송을 의도하여 작곡된 곡을 의미한다.
장르 곡 수 장르 곡 수
찬송곡153) 271 독일 전래 멜로디 3
한국 창작찬송 113 국가 2
복음송 121 군가 2
어린이찬송 42 미국 전래 멜로디 2
송영/전례송 22 성가곡 2
시편가 13 스웨덴 전래 멜로디 2
캐럴 9 주기도송 2
코랄 9 프랑스 전래 멜로디 2
교향곡/야상곡 8 핀란드 전래 멜로디 2
세속 유행가 8 가곡 1
영국 전래 멜로디 6 라틴 전래 멜로디 1
오페라 6 뮤지컬 1
가톨릭 찬송 6 스페인 전래 멜로디 1
오라토리오 5 아일랜드 전래 멜로디 1
컨템포러리 복음송 5 아프리카 전래 멜로디 1
그레고리안 찬트 4 장례식 노래 1
전통 민요 4 동방정교회 찬송 1
흑인 영가 4 칸타타 1
네덜란드 전래 멜로디 3 히브리 전통 멜로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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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루터와 칼빈으로 대표되는 코랄과 시편가의 곡들이 각각 9곡, 13곡씩 포
함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숫자는 통일찬송가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수치이다. 왜
냐하면 이러한 고전적인 형식의 곡들이 한국 교회의 교인들에게 잘 불리지 않는 까닭
에, 새로운 찬송가 편찬 과정에서 누락된 경우가 여럿 있기 때문이다. 오소운의 분석
에 따르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화성을 중심으로 하는 코랄 형식의 찬송을 잘 부르
지 않으며 대신 선율 중심의 미국식 찬송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154) 하지만 
코랄 형식의 찬송들 가운데는 신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 우수하고 서양에서는 상당히 
자주 불리는 곡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기피 현상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제 2 절 찬송가의 신학
1. 찬송가의 지향성
찬송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그것이 지향하는 대상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김경선
에 따르면,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은 크게 3가지의 종류로 나뉠 수 있다.155) 첫째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드리는 노래인 ‘찬송’(Hymn)으로서, 여기에는 반드시 
‘아멘’(Amen)이 붙으며 대개는 후렴이 없다. 둘째는 하나님의 활동 및 역사를 대상으
로 하는 노래인 ‘복음찬송’(Gospel Hymn)으로서, 간접적인 찬송으로 간주된다. 여기
에는 아멘이 붙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주로 설교와 관련하여 활
용된다. 셋째는 성도 또는 불신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노래인 ‘복음성가’(Gospel 
Song)로서 우리의 신앙을 격려하고 이끄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아멘이 붙지 않고 
대개 후렴이 포함되며, 전통적으로는 예배에서 잘 사용되지 않아 왔다. 또한, 근래에
는 이러한 구분이 확실히 나타나지 않는 장르의 찬송들도 등장하고 있다.
최근의 경향에서는 미국의 복음성가 운동에 힘입은바, 찬송보다는 복음성가가 교
인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누리면서 예배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신학적으로 검토해야 할 지점들이 있다. 로버트 E. 웨버는 오늘날의 현대적 
찬송 운동 가운데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아닌 예배하고 있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
154) 오소운, 알기 쉽게 쓴 21세기 찬송가 해설, 164.
155) 김경선, 찬송가 전곡 완전 해설 (서울: 여운사, 1984),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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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이 나타남을 경계한다. 예배에서 사용하는 찬송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닌 나 
자신의 이야기로 채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대적 찬송 운동의 배우에 놓인 
음악 산업이 하나님보다 자아에 대한 관심을 조장하고 있는 흐름을, 오늘날의 교회들
조차 쉽게 바꾸지 못하고 있다.156)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의 
종류를 신학적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의미를 살펴 적실히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의 중
요성은 날로 증대될 것이다.
동일한 관점에서 콘스탄스 M. 체리는 찬송과 가스펠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 찬
송가는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반영하는 반면, 가스펠은 하나님에 대한 주관
적인 지식을 반영한다. 왜냐하면 가스펠은 개인의 경험에 호소하며 인칭대명사가 자
주 사용되는 주관적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다.157)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찬송과 가스
펠의 우위를 나누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보다는 각각의 기능을 분명하
게 구분함으로써 우리가 보다 정확한 맥락과 의도에서 찬송가 가스펠을 사용할 수 있
도록 일깨우려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예배에서 복음성가(가스펠)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반드
시 사용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우리는 보편성을 공동체의 차원에서 노래하지만, 이
러한 보편성은 개별성의 집합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인 우
리가 가진 고유한 경험을 노래하는 것은 공동체에게도 큰 유익이 됨이 분명하다. 콘
스탄스 M. 체리는 복음성가가 개인의 경험을 표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고양하
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켰는지 서
로 듣고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큰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158) 본 연
구자는 이와 같은 체리의 견해에 동의한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더
불어 이웃사랑을 명하셨다(마 22:37-40). 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몸과도 하나 됨과 동시에 같은 살과 피를 나눈 옆 지체와도 하나 되는 경험을 한다. 
따라서 복음성가를 통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비록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일지라도, 커다란 의미에서  중요한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다
156) Robert E. Webber, 예배학, 109-110.
157) Constance M. Cherry, 예배 건축가 (The Worship Architect), 양명호 역 (서울: CLC, 
2015), 308-309.
158) Constance M. Cherry, 예배 건축가,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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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우리에게는 찬송가에 담겨있는 노래들의 신학적 특성을 잘 구분하여, 예배의 각 
지점에서 모두가 골고루 의미 있게 배치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지혜가 요
구된다. 이미 찬송가라는 책에 복음성가라는 장르가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신학적 전통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찬송의 신학적 성격을 살펴보면서, 21세기 찬송가에도 이러한 구분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멘 및 후렴의 유무를 통해 살펴본 통계적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10> 21세기 찬송가의 신학적 구분
표10의 결과로서, 아멘의 유무 및 후렴의 유무 상관관계로 파악해본 찬송
(Hymn)과 복음찬송(Gospel Hymn)과 복음성가(Gospel Song)의 구분은 대략 37퍼센
트, 30퍼센트, 33퍼센트로 크게 치우치지 않는 유사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대등한 비율 자체가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서 사용되어야 할 찬송의 이상적인 비율을 
예시해준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동일하게 ‘아멘’이 사용된 ‘찬송’(Hymn)의 경우에도, 각각의 가사가 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표현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가령 
몇몇 주요 찬송가에서 반영된 하나님 이해의 예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아멘 있음 아멘 없음
후렴 없음 후렴 있음 후렴 없음 후렴 있음
찬송 복음찬송 복음찬송 복음성가
239곡 68곡 125곡 213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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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찬송가 가사에 반영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표현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드리는 찬송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찬송은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며, 따라서 인간이 처한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서 요청되는 하나님
의 이해에 맞추어 찬송을 적실하게 사용할 수 있다.
2. 예배학적 관점에서 본 찬송가
그렇다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찬송가’를 예배학적 관점에서 다루어 보자. 기독교
의 회중 찬송의 의미와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먼저 예배의 기본적인 
구조를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계시와 응답이라 할 수 있다.159) 하나님이 개
인들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와 메시지에 
반응하는 것을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성경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출 3장, 느 8장, 사 6장, 눅 1장, 행 2:42 등), 이러한 2중 구조는 예배의 본질
적인 두 행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룰 ‘찬송가’는 예배에서 이 두 가지 기본 구조 속에서 어떠한 
159) Constance M. Cherry, 예배 건축가, 350.
찬송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표현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9장)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전능 왕 오셔서” (10장)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면류관 벗어서” (25장) 보좌에 앉으신 왕 되시는 하나님
“만유의 주제” (32장) 성육신 하신 하나님
“저 높고 푸른 하늘과” (78장)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79장) 나의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예수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84장) 빛이 되시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사랑의 하나님
“목마른 자들아” (526장) 생명수 샘이 되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569장)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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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해야 할까? 콘스탄스 M. 체리는 그의 저서에서 회중 찬송가는 ‘계시’와 ‘응답’
의 역할 모두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먼저 계시는 기독교 공동체에 선
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므로 찬송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진리 및 하나님과 백성과
의 관계에 대한 진리를 의도적으로 선포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며, 동시에 공동체가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는 역할 또한 해야 한다는 것이다.160)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체리의 견해에 공감한다. 우리는 찬송의 가사를 음미하며 부르는 가운데, 진리이신 하
나님을 선포하고 자유케 됨을 경험한다(요 8:32). 나아가 우리는 선포된 주님께서 우
리의 진리이심을 찬송을 통하여 인정하며 ‘아멘’으로 응답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살
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현재화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찬송의 이 두 가
지 요소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되며,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변화와 회복, 사명 
부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찬송은 혹자가 말하듯 예배의 보조수단이나 
이런저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예배 자체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161) 
이와 같은 찬송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찬송을 적실히 활용할 때 하나님이 임
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개개인의 삶과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예를 들
어 21세기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의 경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신가에 대한 계시(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와 함께, 그 삼위 하
나님에 대한 우리의 응답(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이 잘 드러나 있다. 이 같은 
곡처럼 한 곡에 계시와 응답의 요소가 다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한 가지 차
원이 강조되어 드러나는 곡이 있는데 이러한 찬송 곡들이 예배 중에 균형 있게 사용
되며, 성도들의 입으로 불릴 때 우리는 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여 변화
와 사명 부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예배 중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어서 예배에 있어서의 찬송의 목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로버트 E. 웨버는 
그의 저서를 통하여 ‘예배에 있어서 소리의 목적’에 대하여 서술하였는데, 그것은 다
음과 같다. 
160) Constance M. Cherry, 예배 건축가, 350-352.
161) Constance M. Cherry, 예배 건축가,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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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리는 하늘에서 찬양되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그의 구원 사역
을 증거한다(계 5:9-13). (2) 예배에 있어서 소리는 지상의 예배
자를 하늘로 끌어 올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하늘의 무리와 
함께 서게 한다. (3) 소리는 예배 태도에 영향을 준다. (4) 예배에 
있어서 소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적 통일성을 확실하게 한
다.162)
예배에서 사용되는 소리(sound)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으나, 그중 대표적인 것이 
교회의 음악이며 찬송가이기에 웨버의 ‘예배 중 소리에 대한 통찰’에 충분히 찬송가를 
대입할 수 있다고 보며, 위에 웨버가 열거한 소리의 목적은 곧 찬송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요약하면 찬송가와 교회음악은 중요한 예배의 소리에 해당하는 요소이
고 이것은 하나님을 선포하고, 지상의 성도들에게 천국을 체험케 하며, 예배에 대한 
자세를 가다듬게 하고, 공동체성을 분명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회중 찬송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자. 회중 찬송은 예배를 
돕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생산해 내는 것도 아니며, 고유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이고, 수단이자 목적이다.163) 그런데도, 회중 찬송은 음악이 가진 그 특징 때문에 사
람들이 예배의 분위기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인간의 
감정을 열어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돕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음악이 가진 본질적인 아
름다움으로 인하여 예배가 더욱 풍성하게 진행되도록 한다.164) 그러나 음악 그 자체
가 목적이 아닌 것을 늘 인식하는 가운데 예배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견지하며, 그
분께 반응하며 교회음악 및 찬송가를 활용하며 나아갈 때, 음악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가장 강력하고도 훌륭한 매개체가 될 것이다.
특별히 제임스 F. 화이트는 그의 저서를 통해 ‘회중 찬송’이 중요함을 언급하였
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그 무엇보다도 중
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회중찬송이 예배자들의 가장 깊은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요구조건이 충족될 때 회중찬송은 굉장한 아름다움을 창조하게 
된다고 하였는데,165) 본 연구자는 이러한 화이트의 견해에 동의하는 바이다.
162) Robert E. Webber, 예배의 역사와 신학 (Worship Old and New), 정장복 역 (서울: 한
국장로교출판사, 1998), 216.
163) Constance M. Cherry, 예배 건축가, 358.
164) James F. White, 기독교예배학입문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ship), 정장복, 조기
연 공역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1990), 1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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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바 던은 예배를 ‘하나님의 광휘에 잠기는 것’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예배가 
하나님의 숭고한 속성과 행위에 잠기게 하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녀는 예배가 이
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광휘에 잠기게 
될 때, 이 세상의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치유를 맛보게 
되리라는 점을 지적하였다.166) 따라서 예배는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기능
을 제공한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진정한 찬송을 주께 드리며,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다윗과 마찬가지로 절망과 상처 가운데 온전히 치유되어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시 22:1-3).
본 연구자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의 통로가 있겠으나 각 개인
이 진정 찬송을 통해 깊은 마음까지 그분의 손길을 경험할 때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치유가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나아가 우리의 상처받은 공동체 또한 진정한 찬송가의 
의미를 알고 (가식이 아닌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한 입, 한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할 때 공동체의 치유 또한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고,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주님의 증인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는 단지 찬송이 가지
는 음악적 속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가지는 본질적 기능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
칼톤 영(Carlton R. Young)은 종종 찬양대가 마치 회중인 것처럼 취급되는 경향
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회중을 찬양대처럼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167) 이는 아
주 훌륭한 통찰이다. 찬양대원이 하나님 앞에 선 개인으로 찬송함과 동시에, 연합된 
찬양대원으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을 인식하며 찬송하듯이, 우리 모두도 그러한 인식
이 필요하다.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닌, 본 의미를 알고 찬송을 
활용할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보물을 이 찬송가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가장 
귀한 보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그 만남의 부산물은 치유와 회복이다. 그리고 무
엇보다도 사랑하는 공동체를 확인하며 우리는 이 외로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
고, 우리의 삶의 목적인 주를 위하여 증인된 삶에까지 나아가게 된다. 이를 기억하며 
분명한 찬송가의 의미, 목적, 기능, 중요성 등을 알고 찬송하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165) James F. White, 기독교예배학입문, 127-128.
166) Marva Dawn, 고귀한 시간 낭비, 55.
167) James F. White, 기독교예배학입문,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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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겠다.
지금까지 예배학적 관점에서 본 찬송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교회음악과 회중찬
송은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단이자 목적 그 자체이
다. 그뿐만 아니라 예배의 계시와 응답의 두 차원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으며, 이 회중 
찬송을 통하여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는 주님을 만나 치유되고 사명을 부여받아 당당
히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다. 따라서 회중찬송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예배 안에서
나 삶에서 활용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찬송가의 가치도 분명
히 알고, 소중히 여기며 활용해야 할 것이다. 화이트의 주장처럼, 악보 없이 부를 때
보다 찬송가를 보고 노래하는 것은 보다 깊은 주의를 갖게 해 준다.168) 이는 찬송가
의 가사뿐 아니라, 찬송 받으실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도 보다 분명히 집중하게 함
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는 분명히 개개인뿐 아
니라 공동체에도 유익이다. 나아가 이는 넓게는 한국 교회의 체질도 건강하게 만드는 
유익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학 안에서의 찬송가’에 대해 계속적으로 
연구하여 정확히 활용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제 3 절 찬송가의 역할
1. 신앙 유산으로서의 찬송가
본 연구자는 본 절을 통하여 찬송가의 역할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 먼저
는 ‘신앙 유산으로서의 찬송가’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 앞서 서론에서 언
급한대로 찬송가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찬송가 
안에는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찬송가를 지은 작사, 작곡자의 신앙과 신학과 삶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는 한 시대의 찬송곡만을 포함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회 시대부터 현시대까지 다양한 곡들을 수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찬송가를 연구하고, 그 찬송가의 창작 배경, 지은이들의 삶의 
이야기 등을 연구함으로 그들과 시공을 초월하여 연결될 수 있고, 같은 하나님, 같은 
168) James F. White, 기독교예배학입문,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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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를 기독교
의 역사 안에서 수직적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게 해 준다는 장점이 있으며, 우리 공동
체를 기독교의 역사적 진리 안에서 보호해 준다는 이점이 있다. 우리가 속한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어디서 독자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닐진대, 찬송가를 통하여 우리의 공
동체가 뿌리 즉 근본이 있으며 건전한 신학적 토대 위에 세워져 있음을 확인하는 것
은 이단이 득세하고, 진리가 위협받는 이 포스트모던 시대에 우리를 보호해 주고, 더
욱 튼튼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힘을 준다고 할 수 있다. 
A. W 토저 역시도 그의 저서 안에서 찬송가를 가리켜 ‘기독교의 아름답고 풍성
한 영적 유산의 보고’라고 역설하면서 교회에서 찬송가가 소홀히 취급받는 현상에 대
하여 가슴 아파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모든 교회와 성도가 찬송가를 절대적으로 가까이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는데169), 본 
연구자는 이러한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우리가 이처럼 귀중한 신앙 유산인 찬송
가에 대하여 절도 있고 적실하게 강조한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로버트 E. 웨버는 그의 저서를 통하여 성경적인 예배가 구현해야 할 것이 무엇
인지를 역설하였다. 그는 예배가 하나님의 과거의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고, 온 피조계
를 다스릴 주님의 통치를 소망하며, 사람과 공동체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변화시키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과거와 미래를 그대
로 실행하는 것이라 하였다.170) 여기서 예배의 중요한 핵심 중 하나가 ‘우선’ 하나님
의 구원의 행위를 기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웨버는 이 부분을 ‘역사적인 사건들
의 낭송을 통한 기억’과 ‘극적인 재현에 의한 기억’으로 나누면서, 전자의 세 요소-설
교, 신조, 찬송-중의 하나로 ‘찬송’을 배치하였다. 그는 나아가 모세와 미리암의 찬송
(출 15:1-19), 그리스도의 찬가(빌 2:6-11) 등의 주님의 구원의 행위를 낭독하는 것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망각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속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는 힘
이라고 보았다.171)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웨버의 정의에 동의한다. 우리의 교회들이 
169) A. W Tozer, 십자가에 못 박혀라 (The Crucified Life), 이용복 역 (서울: 규장, 2015), 
30-31.
170) Robert E. Webber, 예배학, 50.
171) Robert E. Webber, 예배학, 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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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과거에 크나큰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행위에 
대하여 보다 크게 찬송하며 표현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찬송가를 통하여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기독교 
신앙과 행위의 신조들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172) 찬송가를 통하여 우리는 2
천 년간 이어져 온 신앙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을 동일하게 선포하게 되는데, 이를 통
하여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시대에 따라 변질하고 변형되는 것이 아닌, 본질적
으로 같은 믿음임을 깨달을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찬송가 안에서 초대교회 이후 지
금까지 이어져 온 기독교의 역사와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 공동체가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우리를 여러 이단 사상에서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근본으로 돌아가 보다 더 성경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
전해 주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아울러, 찬송가는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유산을 이 시대 성도들에게 교육
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173) 찬송가는 객관적인 교리의 가르침을 제공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찬송가의 형식은 여러 절을 통해 확장되어 가기에 성경이나 
신학적인 진리에 관해 일관성 있게 가르치고, 생각을 표현하고 전개해 나가기에 용이
하다. 우리 찬송가에도 수록된 ‘면류관 가지고(Crowns Him with Many Crowns)’ 와 
같은 찬송가의 경우, 교리를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174) 이와 같은 찬송가
를 바르고 적합하게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신앙 공동체 구성원 및 신앙인의 자녀들을 
더욱 진리의 토대 위에 서게 하고, 뿌리 내리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므로 찬
송가의 올바른 활용을 통해 작금의 기독교 위기를 타개하고, 다시 건실한 공동체를 
이루어 생명력이 넘치고 선교에도 앞장서는 교회 공동체를 다시금 이뤄 나가기 위하
여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하리라고 본다.
제임스 F. 화이트가 지적하듯이 예배는 공동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개
인의 경험이 아닌 공동체의 통찰이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예배 공동체의 삶은 한 공
동체의 것만이 아니고 여러 세대를 거쳐 축적된 전통을 간직한 공동체여야 한다고 하
면서, 전통은 지난 수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경험하고 기뻐했었는가를 
172) Constance M. Cherry, 예배 건축가, 293.
173) 최승근, 예배: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서울: 두란노, 2015), 99.
174) Constance M. Cherry, 예배 건축가, 30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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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다고 했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 오늘날의 예배가 또한 새롭게 창조된다
고 강조했다.175) 본 연구자는 이러한 그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예배 중에서 특히 찬
송가가 그 역할을 그 어떤 도구보다도 적절하게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찬송가의 과거 신앙 유산을 이어받아 적실히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 더욱 발전된 찬
송가 사역을 해 나간다면 우리는 작금의 기독교 위기 시대를 극복하고, 교회의 본질
을 회복하여 계속적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상을 요약하면, 찬송가는 신앙의 귀중한 유산으로서 성경의 인물 및 믿음의 선
진들과 우리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며 같은 신앙의 뿌리임을 인식시켜,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하고, 한 믿음의 뿌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해 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찬송가의 교육적 측면을 통해 그 신앙 유산이 우리와 후대에게 더욱 
적실히 전수될 수 있으며 굳건한 신앙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을 깨닫는 것은 중요하
다고 할 수 있겠다.
2. 공동체성 회복으로서의 찬송가
본 연구자가 주장하는 ‘찬송가의 역할’ 중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바로 ‘공동
체성의 회복’의 역할이다. 지금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
라고 볼 수 있고, 공동체가 붕괴한 ‘공동체의 위기’ 시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
국 사회에서 세대 간, 계층 간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분열 및 개인주의의 성향이 보인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
어 웨버는 현시대 예배 및 설교의 강조점이 개인에게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예배 및 설교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이야기마저도 개인적인 메시지로 축
소하는 경향이 있으며176) 이는 교회 공동체를 더욱 무기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때 우리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다시 회개하고, 세상과 다른 모
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동체성을 확립하고 어두운 시대의 흐름에 역행
하여 하나 됨을 이루는 모습, 세대 및 계층 간의 화합을 이루는 모습을 보일 때, 이
175) James F. White, 기독교예배학입문, 132-133.
176) Robert E. Webber, 예배학,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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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세상과 다른 탁월함에 세상은 놀라게 될 것이며, 다시 교회를 칭송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행 5:12-13).
그러면 무엇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분열의 공동체가 아닌 회복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으며, 세상과 다른 탁월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이 될 것인가? 본인이 
시무하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담임목사인 이영훈 목사는 2015년 10월 16일 상암동 월
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세계평화와 한반도 안정, 희망 나눔을 위한 기도 대성회’에
서 ‘복음만이 이 세상 문제·갈등 종식 시킬 열쇠’라고 역설하였다.177) 본 연구자
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는 바이다. 그런데 무엇으로 복음을 각 성도의 삶에 뿌리 박
게 하고, 이기심을 떨쳐 버리게 하고, 하나님 중심의 마인드와 사고를 가져 주님 닮
은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만들 것인가? 서로 양보하고, 낮아짐으로 진정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답이 나오겠으나, 본 연구자는 이에 대한 해
답을 ‘예배’에서 찾고, 특별히 ‘찬송가’를 의미 있게 부르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콘스탄스 M. 체리는 찬송가를 노래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개인주의를 허물
고 함께 한다는 의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는 함께 노래할 때 우리
가 서로에게 속하게 된다고 하였고, ‘함께 노래한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
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하였다.178) 1세기의 주교 안디옥의 이그나
티우스(Ignatius of Antioch) 역시 다음과 같이 공동체에게 하나가 되어 노래하도록 
아래와 같이 촉구하였다.
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경건한 노래를 함께 받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께 한 목소리로 노래해서 성부께서 당신의 노래를 들
으시고, 당신의 선한 행실을 통해 당신을 성자의 지체로 인정하시
게 하라.179)
또한, 요한 크리소스톰(John Chrysostom)은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이 교회의 본
177) 김아영,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복음만이 이 세상 문제·갈등 종식 시킬 열쇠’,” 
국민일보 (2015년 10월 16일).
178)  Constance M. Cherry, 예배 건축가, 292.
179) Paul Westermeyer, Te Deum: The Church and Music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Publishers, 1998), 62; Constance M. Cherry, 예배 건축가, 29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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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신비인 ‘친교(fellowship)’를 강화한다고 주장하면서 교회의 일치와 다양성
이 함께 부르는 노래를 통하여 독특한 방식으로 결합함을 아래와 같이 강조하였다.
방금 성가대가 부른 시편은 모든 목소리들을 한데로 모아 완전히 
조화를 이룬 하나의 노래를 형성시켰다. 젊은이들이나 노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여자나 남자나 종들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개의 단일한 곡조를 불렀다 (중략) 사회생활의 모든 불
균등함이 여기서는 사라진다. 우리는 다함께 완전히 균등한 권리
와 땅이 하늘을 모방하는 듯한 표현을 통하여 하나의 성가대를 구
성한다.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갖는 숭고한 특성이다.180)
이그나티우스와 크리소스톰은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목소리를 합함으로 기독교 
공동체 의식을 경험했으리라 보인다. 이처럼 공동이 함께 노래함으로 같은 진리를 선
포하고 같은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공동체의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통찰을 함께 지니며 찬송가를 활용하여 찬송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할 때, 찬송가의 
음악과 가사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어 그분의 소원인 공동체의 하나 됨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구현되리라고 확신한다(요 17:20-23).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찬송가를 ‘공동체성 회복’의 도구로 사용할 것인
가? 웨버는 현대 예배의 찬송가 연구에 관한 연구 결과를 들어, 현대 예배의 강조점
이 하나님보다 예배자에 집중되고, 찬송가 가사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
지 않는 현상을 꼬집었다.181) 본 연구자는 이러한 웨버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렇게 
예배에서 강조점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 자신에게 고정될 경우 ‘예배’ 및 ‘찬송
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보다 개인주의를 심화시
키는 도구로 전락할 뿐이다. 따라서 먼저는 예배 및 찬송가의 활용에 있어서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가 되도록 이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각 예배 및 찬송의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 중심적인 찬송가를 더욱 활용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찬송가를 더욱 계발하는 
180) Robert E. Webber, 예배의 역사와 신학, 217. 
181) Cheslyn Jones, Geoffrey Wainwright and Edward Yarnold, The Study of 
Spirituality (New York: Oxford, 1978), 442; Robert E. Webber, 예배학, 182-183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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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르바 던은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실제적인 방법을 논하기 전에, 자주 간과
되지만 아주 중요한 진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적실한 
주장이다.182) 삼위일체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이신 것처럼, 당신의 공동체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요 17:20-23). 그분은 성령을 통하여 공동체의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몸의 특별한 지체로 삼으시고,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신다
(고전 12장).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주체로 삼아, 예배와 찬송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주님이시요, 공동체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 
주실 것이다.
또한, 마르바 던은 이어서 주장하기를 예배와 하나님 중심의 찬송가 활용을 통
하여, 서로의 다양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를 이루게 되고 여러 분열의 모습을 
극복하고 하나 됨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였고,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이 넘
치는 공간으로 화하게 된다고 했다.183) 그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주목하
고,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의 공동체는 선교적 공동체까지 발
전하여 이웃 사회 및 열방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로 빚어지고, 주님께서 원하
시는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게 된다고 하였는데184), 본 연구자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
하는 바이다. 우리의 예배 및 찬송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그분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봄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이 땅에 
예수님의 사명을 이뤄내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기대한다.
182) Marva Dawn, 고귀한 시간 낭비, 297.
183) Marva Dawn, 고귀한 시간 낭비, 301.
184) Marva Dawn, 고귀한 시간 낭비, 57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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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예배 안에서의 찬송가 활용
제 1 절 한국교회의 찬송가 활용
1. 한국교회 예배의 찬송가 활용 현황
본 장에서는 예배 안에서의 찬송가 활용을 논하기에 앞서, 그 문제점을 찾고 대
안을 제시하려는 방안으로서 먼저 한국교회 예배의 현황을 실증해보고자 한다. 과연 
오늘날 한국교회의 예배에서는 찬송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
려는 것이다.
연구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 범위의 제약 상, 한국교회를 대
표하는 10개 교회를 임의로 선택하였다.185) 그리고 각각의 교회들의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만 1년(2014년 9월 첫째 주일부터 2015년 8월 마지막 주일까지 총 52주) 동안 
진행된 주일 대예배에서 활용된 찬양곡들의 정보를 각 교회의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예배 영상 및 주보를 통해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10개 교회를 3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
째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예배의 개회와 더불어 개인 인도자에 의해 예배 찬양이 활용
되는 유형(A)이고, 둘째는 예배의 개회 전후로 예배 전 찬양(주로 찬양팀에 의해 인도
되는)과 예배 찬양(개인 인도자에 의해 인도되는)이 예배의 개회에 의해 명확히 분리
되는 유형(B)이며, 셋째는 예배 전 찬양과 예배 찬양이 예배의 개회에 의해 분리되지 
185) 선택의 기준은 우선 우리나라의 주요 교단들(예장합동, 예장통합, 기장, 기감, 기성, 기
침)을 안배하여, 각 교단을 대표하면서 비교적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교회들을 우선순위로 선
택하였다. 본 연구자가 속한 기하성 교단의 사례는 본 논문의 제 5장 및 6장에서 다룰 것이기
에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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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하나로 통합되어 진행되는 유형(C)이다.
연구 대상으로서의 사례로 선정된 10개 교회 및 각각에 해당하는 유형을 다음의 
표로 정리할 수 있다.186)
각각의 유형별 구분을 바탕으로 하여, 각 교회에서 1년 동안 주일 대예배를 통해 
활용된 찬양들을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질문을 염두에 두었다.
첫째, 예배 시 어느 정도로 찬양이 활용되는가?
둘째, 예배 시 활용된 찬양들 가운데 찬송가에 실린 곡의 비율은 얼마인가?
셋째, 예배 시 활용된 찬양들 가운데 찬송가에 실린 곡의 비율은 일정한가?
넷째, 예배 시 활용된 찬송가의 다양성의 정도는 어떠한가?
다섯째, 예배 시 활용된 찬송가에 실린 곡들의 분포는 어떠한가?
이와 같은 연구방법 및 절차를 통해 도출된 결과 중, 주일 예배 시 활용되는 찬
양 중 찬송가에 실린 곡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소망교회 (예장통합, A유형)
186) B유형과 C유형은 형태상 유사하므로, A유형과 B, C유형의 비율이 5:5가 되도록 조정하
여 선택하였다.
A 유형
소망교회(예장통합), 명성교회(예장통합), 경동교회(기장)
광림교회(기감), 신촌성결교회(기성)
B 유형
사랑의교회(예장합동), 분당우리교회(예장합동)
선한목자교회(기감)
C 유형 온누리교회(예장통합), 지구촌교회(기침)
월 전체 찬양 찬송가 찬송가 비율
2014/9 20 20 100%
10 20 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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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명성교회 (예장통합, A유형)
11 25 20 100%
12 20 20 100%
2015/1 20 20 100%
2 20 20 100%
3 25 24 96%
4 20 20 100%
5 25 20 100%
6 20 20 100%
7 20 20 100%
8 25 24 96%
총계 260 258 99.2%
월 전체 찬양 찬송가 찬송가 비율
2014/9 16 8 50%
10 15 8 53.3%
11 19 9 47.4%
12 16 8 50%
2015/1 16 8 50%
2 16 8 50%
3 19 9 47.4%
4 16 8 50%
5 20 11 55%
6 16 8 50%
7 16 8 50%
8 20 10 50%
총계 205 103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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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동교회 (기장, A유형)187)
라. 광림교회 (기감, A유형)
187) 경동교회에서는 찬송가의 부록으로 경동찬송가를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는데, 여기에 실
린 곡들은 주로 전례용 찬송이므로 복음성가가 아닌 찬송가로 분류한다. 또한, 6월의 경우 성
공회 교환예배로 인하여 성공회성가가 4곡 사용되었는데, 이 역시 찬송가로 분류한다.
월 전체 찬양 찬송가 찬송가 비율
2014/9 30 30(7) 100%
10 28 28(5) 100%
11 35 35(10) 100%
12 29 29(8) 100%
2015/1 28 28(4) 100%
2 28 28(5) 100%
3 35 35(10) 100%
4 28 28(5) 100%
5 35 35(7) 100%
6 29 29(6/4) 100%
7 28 28(7) 100%
8 33 33(7) 100%
총계 366 366 100%
월 전체 찬양 찬송가 찬송가 비율
2014/9 28 27 96.4%
10 28 28 100%
11 35 35 100%
12 28 28 100%
2015/1 28 27 96.4%
2 28 27 96.4%
3 35 33 94.3%
4 28 28 100%
5 35 3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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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촌성결교회 (기성, A유형)
바. 사랑의교회 (예장합동, B유형)
6 28 28 100%
7 28 28 100%
8 35 34 97.0%
총계 364 358 98.4%
월 전체 찬양 찬송가 찬송가 비율
2014/9 24 20 83.3%
10 24 20 83.3%
11 30 30 100%
12 24 24 100%
2015/1 24 16 66.7%
2 24 16 66.7%
3 30 25 83.3%
4 24 20 83.3%
5 30 25 83.3%
6 24 16 66.7%
7 24 16 66.7%
8 30 25 83.3%
총계 312 253 81.1%
월
전체 찬양 찬송가 찬송가 비율
예배 전 예배 예배 전 예배 예배 전 예배
2014/9 20 12 3 8 15% 66.7%
10 20 12 4 8 20% 66.7%
11 23 14 4 8 17.4% 57.1%
12 20 12 6 7 30% 58.3%
2015/1 20 11 3 6 15%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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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분당우리교회 (예장합동, B유형)
2 20 12 2 8 10% 66.7%
3 25 14 4 11 16% 78.6%
4 20 11 3 7 15% 63.6%
5 25 14 4 10 16% 71.4%
6 20 12 2 8 10% 66.7%
7 20 9 4 7 20% 77.8%
8 26 15 4 10 15.4% 66.7%
총계
261 148 43 100 16.5% 67.6%
409 143 35.0%
월
전체 찬양 찬송가 찬송가 비율
예배 전 예배 예배 전 예배 예배 전 예배
2014/9 17 4 2 4 11.8% 100%
10 16 4 4 4 25% 100%
11 19 5 3 5 15.8% 100%
12 16 4 4 4 25% 100%
2015/1 16 4 6 4 37.5% 100%
2 16 4 1 4 6.3% 100%
3 21 5 3 5 14.3% 100%
4 16 4 3 4 18.8% 100%
5 21 5 5 5 23.8% 100%
6 16 4 4 4 25% 100%
7 16 4 4 4 25% 100%
8 20 5 4 5 20% 100%
총계
210 52 43 52 20.5% 100%
262 95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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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선한목자교회 (기감, B유형)
자. 온누리교회 (예장통합, C유형)
월 전체 찬양 찬송가 찬송가 비율
2014/9 20 4 20%
10 19 4 21.1%
11 25 3 12%
12 20 6 30%
2015/1 20 4 20%
2 20 5 25%
3 25 6 24%
4 17 5 29.4%
5 24 6 25%
월
전체 찬양 찬송가 찬송가 비율
예배 전 예배 예배 전 예배 예배 전 예배
2014/9 23 8 3 4 13.0% 50%
10 24 8 2 4 8.3% 50%
11 31 10 5 5 16.1% 50%
12 24 8 9 4 37.5% 50%
2015/1 24 8 7 4 29.2% 50%
2 21 8 1 4 4.8% 50%
3 21 10 7 5 33.3% 50%
4 20 8 6 4 30% 50%
5 25 10 4 6 16% 60%
6 23 8 5 4 21.7% 50%
7 21 8 3 4 14.3% 50%
8 26 10 3 5 11.5% 50%
총계
283 104 55 53 19.4% 51.0%
387 108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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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지구촌교회 (기침, C유형)
위 10개 교회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1년 동안 활용된 찬양 곡의 숫자와 찬
송가 곡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해볼 수 있다.
6 20 4 20%
7 20 5 25%
8 25 5 25%
총계 255 57 22.4%
월 전체 찬양 찬송가 찬송가 비율
2014/9 15 5 33.3%
10 15 3 20%
11 19 5 26.3%
12 15 7 46.7%
2015/1 16 5 31.3%
2 16 6 37.5%
3 20 5 25%
4 14 4 28.6%
5 20 6 30%
6 15 4 26.7%
7 14 4 28.6%
8 17 5 29.4%
총계 196 59 30.1%
유형 교회 전체 찬양 찬송가 찬송가 비율
A
소망교회 260 258 99.2%
명성교회 205 103 50.2%
경동교회 366 36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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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를 통해, 10개 교회에서 1년 동안 주일 예배 시 활용한 찬양 곡 중 찬
송가에 실린 곡의 비율은 대략 60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평균적으
로 매주 한 차례의 주일예배마다 5.8회의 찬양을 부르고 그 가운데 찬송가 곡은 3.5
회 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 찬송가의 비율뿐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각 교회에서 활용한 찬
송가 곡들의 빈도수도 확인해 보았다. 먼저 각 교회가 총 645곡에 달하는 찬송가 곡 
중 몇 곡을 활용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광림교회 364 358 98.4%
신촌성결교회 312 253 81.1%
B
사랑의교회 409 143 35.0%
분당우리교회 262 95 36.3%
선한목자교회 387 108 27.9%
C
온누리교회 255 57 22.4%
지구촌교회 196 59 30.1%
전체 평균 301.6 180 59.7%
주당 평균 (전체 평균/52) 5.8 3.5 약 60%
유형 교회 곡 종류 수 활용 비율
A
소망교회 107 16.6%
명성교회 67 10.4%
경동교회 132 20.5%
광림교회 130 20.2%
신촌성결교회 73 11.3%
B
사랑의교회 86 13.3%
분당우리교회 70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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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를 통해, 10개 교회에서 1년 동안 주일 예배 시 활용한 찬송가 곡의 
종류는 대략 80곡이며, 이는 전체 찬송가의 12퍼센트를 조금 넘는 비율에 그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주일 예배 시 가장 자주 활용된 찬송가 곡을 1순위, 2순위, 3순위로 매
겨 정리하였다(괄호 안은 활용 빈도수 및 비율).188)
188) 매주 고정적으로 부르는 전례용 찬송곡은 제외하였다. 소망교회에서는 63장, 명성교회에
서는 1장, 전례찬송 사용이 많은 경동교회에서는 125, 165, 199, 200, 205, 635, 637장, 광
림교회에서는 1, 4장, 635장이 합산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신촌성결교회의 경우 1-2개월을 
단위로 주기적으로 전례용 찬송곡이 바뀌는 까닭에, 연중 동일하게 활용된 635장을 제외하고
는 합산에 포함했다. 반면에 나머지 B유형 및 C유형의 교회들에서는 고정적인 전례용 찬송곡
이 없는 까닭에 합산에서 생략된 곡이 없다.
선한목자교회 59 9.1%
C
온누리교회 26 4.0%
지구촌교회 47 7.3%
평균 79.7 12.4%
유형 교회 1순위 2순위 3순위
A
소망교회 270, 286, 295 (5회, 1.9%)
명성교회 285 (6회, 5.9%) 64 (5회) 67, 436 (4회)
경동교회 543 (7회, 1.9%) 31, 369 (5회)
광림교회 10, 46, 351, 438 (4회, 1.1%)
신촌성결교회 2, 3, 4, 50 (9회, 3.6%)
B
사랑의교회 31 (5회, 3.5%) 93, 191, 210, 391 (4회)
분당우리교회 430 (6회, 6.3%) 370, 438 (4회)
선한목자교회 25 (10회, 9.3%) 8 (6회) 19 (4회)
C
온누리교회 31, 79 (6회, 10.5%) 29 (5회)
지구촌교회 35, 304, 546, 570 (3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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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흥미를 더하는 한편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으
로 여겨, 10개 교회의 전체 데이터를 합산하여 지난 1년 동안 주일 예배 시 가장 많
이 불린 찬송가 곡의 순위도 1위부터 10위까지 매겨 보았다.
그렇다면 이처럼 정리된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교회 예배의 찬송가 활용 현
황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점들이 지적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한국교회 예배의 찬송가 활용 분석
앞서 제시한 다섯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위에서 도출된 결과를 통해, 한국교회 
찬송가 활용에 대한 분석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예배 시 어느 정도로 찬양이 활용되는가? 10개의 주요 교회들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매 주일예배마다 불리는 찬양의 곡 숫자가 평균 6회가 조금 안 되며, 그
중 찬송가에 실린 곡의 비율은 60퍼센트 정도로 나타났다. 물론 한 차례의 6회의 찬
양이 결코 적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이중 찬송가 곡이 3곡을 조금 넘는다는 점은 그
리 긍정적인 결과는 아니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예배 외의 상황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주일에 부를 수 있는 찬송가가 3곡에 불과
순위 찬송가 곡 활용 횟수
1위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24회
2위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22회
3위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20회
4위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16회
공동 5위
(6곡)
8장 “거룩 거룩 거룩”
15회
25장 “면류관 벗어서”
29장 “성도여 다함께”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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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사실은 분명 문제적 상황을 제시해준다.
둘째, 예배 시 활용된 찬양들 가운데 찬송가에 실린 곡의 비율은 얼마인가? 찬양 
활용의 유형에 따른 예배 형태를 앞서 A, B, C 형태로 나누었을 때, 찬송가에 실린 
곡의 비율은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A유형의 경우에 찬송가 곡의 비율은 모두 과반을 
넘었으며 심지어 100퍼센트도 있었던 반면에, B유형과 C유형은 모두 50퍼센트를 밑
도는 수치를 나타낸다. 오늘날 전통적인 A 유형의 예배 형태가 점차 줄어들고, B나 
C 유형의 예배형태가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실
제로 찬송가 곡이 활용되는 비율은 이보다 더 적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본다.
셋째, 예배 시 활용된 찬양들 가운데 찬송가에 실린 곡의 비율은 일정한가? 이 
역시 마찬가지로 유형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A유형의 경우에
는 대개 찬송가 곡의 구성 비율이 일정했던 반면, B와 C 유형에서는 비교적 일정치 
못한 수치를 보여주었다. 특히 예배 전 찬양의 경우 찬송가 곡이 포함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의 규칙성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반면, 예배 찬양의 경우에는 비교적 일정한 
비율의 찬송가 곡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B유형과 C유형에서는 예배 전 찬
양에서의 찬송가 활용이 보다 중요한 문제 상황으로 지적될 수 있다.
넷째, 예배 시 활용된 찬송가의 다양성의 정도는 어떠한가? 전체 645곡에 달하
는 찬송가 곡 중에서 A 유형의 경우 100곡 이상을 활용한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에 
B유형과 C유형에서는 100곡을 넘는 경우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52주라
는 기간이 찬송가 곡을 다양하게 활용하기에 어느 정도 부족한 시간일 수도 있겠지
만, 100곡이 645곡의 15퍼센트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 많은 종류의 
찬송가 곡의 사용이 요청되는 바이다.
다섯째, 예배 시 활용된 찬송가에 실린 곡들의 분포는 어떠한가? 활용된 찬송가 
곡들의 분포는 전체 찬송가 곡의 종류와 크게 상관관계를 갖는다. 상대적으로 적은 
종류의 찬송가를 사용한 B유형과 C 유형의 경우, 특정한 찬송가가 보다 자주 사용되
는 빈도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가령 같은 종류의 곡을 동일하게 5번 불렀더라
도 A유형에서는 5퍼센트 미만으로 나타나지만, C유형에서는 5퍼센트 이상으로 나타
날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집계된 찬송가 활용의 빈도수 결과를 보면, 한국교회의 
예배에서 찬송(Hymn)과 복음찬송(Gospel Hymn)이 비교적 골고루 불리고 있다는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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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결과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다섯 가지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한국교회 예배에서 찬송가 활용의 문제
점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예배 시 활용되는 찬양 곡의 수가 충분치 못하다.
둘째, 그나마 충분치 못한 찬양 곡 중 찬송가 곡의 비율도 높지 않다.
셋째, 특정한 찬송가 곡이 지나치게 자주 불리는 경우가 나타난다.
그렇다면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찬송가의 적실한 활
용을 위한 방안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찬송가의 적실한 활용
1. 찬송가 활용의 올바른 방향성
그러면 찬송가를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우선, 찬송가 활용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첫째로, 찬송가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올바로 불려야 한다. 현대 
예배 가운데서 찬송가는 많이 외면되고 있다. 젊은이들은 찬송가를 고루하다 생각하
여 그들의 예배 콘티 가운데서 아주 적은 수의 곡만을 배치하거나 수록하지 않고 있
다. 찬송가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있는 세대는 주로 기성세대 및 중, 노년세대라 할 
수 있는데 이들 역시 찬송가의 의미를 귀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겨서라기보다는 새로
운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수화 되었기에 600여 곡 안에 있는 ‘찬송가’에만 마음
을 두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자가 보기에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나’ 중심, 자기
중심적인 형태로 보인다. 자신들의 음악적 취향이나 개인적 선호도를 넘어서서 진정 
찬송가의 목적을 깨달아,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분의 성품과 행위를 찬송하고, 높이
며 나아가는 시각의 전환이 모든 세대에게 요구된다.189) 이렇게 의미를 바로 알고 예
189) 주종훈, 예배 역사에서 배우다 (서울: 세움북스, 2015), 179. 주종훈 역시 현대 예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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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중에 찬송을 활용하며 나아갈 때, 각 예배자는 찬송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
나게 될 것이며, 놀라운 변화를 맛보게 될 것이고, 비전과 사명의 부여까지도 충분히 
경험하게 될 것이다.
특히 현시대 청년들의 예배 찬양을 살펴보면, 하나님보다는 ‘나(I)’가 주어로 
등장하는 자기중심적인 찬양이 주를 이루고, 전인격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보
다는 자신의 감정만을 드러내는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주님
과 같이(There is none like you)’와 같은 찬양곡의 경우, 이 곡이 지닌 치유의 가
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나, 궁극적으로 이 곡의 방향성이 자신의 ‘상처’나 
‘나 자신’에게로 흘러 개인 및 감정에만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190) 또한, 기성세대의 찬송가 활용의 모습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형태가 쉽게 
발견되는데, 이들 역시 찬송가를 많이 활용한다고는 하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높이는 
찬송보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찬송을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며, 예배 중에 이
러한 곡 위주로 찬송을 많이 배치하는 형태를 보인다.191)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나의 상황, 문제, 위로받으려는 감정을 자극하는 곡
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192) 이를 바로잡아 하나님께 주목하고, 
이 자신의 예배와 문화 경험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자기 선호에 따라 예배에 대한 태도
를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음악스타일’, ‘자신이 감동을 받았는지의 
유무’와 같은 주관적인 요소들로 예배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본 연구자는 이러한 개인
적인 선호도를 뛰어넘어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찬송하기 시작할 때 비로
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시작되리라고 보며, 이러한 예배를 통해 성도들은 놀라
운 변화와 사명 부여를 맛보게 되리라고 본다.
190) Robert E. Webber, 예배학, 109-110.
191) Marva Dawn, 고귀한 시간 낭비, 249-251. 마르바 던은 그의 저서에서 예배의 무한 중
심이 하나님이 분명하신가를 묻고 있다. 그녀는 하나님이 예배의 주체이시며 동시에 대상이심
을 분명히 하면서,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슬프게도 많은 현대 예배 인도자들이 
참된 찬양과 기쁜 노래를 혼동하여 하나님의 속성과 행동을 말하는 대신 개인적인 재미나 위
로나 행복을 찬송의 대상으로 삼는 우를 범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녀는 더 공동체적
이고 신앙적으로 내용이 깊었던 예전의 찬송에서는 이러한 자기중심주의(narcissism)를 찾아
보기가 훨씬 힘들었음을 강조하였는데, 본 연구자는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찬송곡 활용의 문
제가 청년세대만의 문제만이 아닌, 장년 이상의 세대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 목
회자 및 찬양 인도자들이 이러한 마르바 던의 제안을 받아들여 전통적 찬송에서도 배울 점을 
배우고, 스스로를 쇄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찬송(예배)을 더욱 강화하여 나아간다면 다
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성도의 삶 또한 지금보다 더욱 강력해 지리라 믿는다.
192) 김혜영, “돈을 신으로 보는 한국교회 안타깝다’,” 한국일보 (2015년 11월 29일). 한국생
활 23년을 맞이한 ‘말테 리노’ 루터대 교수는 한국일보 기자와의 ‘한국교회’에 대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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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송가를 예배 중에 더욱 부르며 나아갈 때, 성도들의 삶이 더 견
고한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되리라고 본다. 
신앙이 가벼워지고 성도들의 삶이 약해지는 원인은 곧 예배의 가벼움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 예배 음악이 가벼워졌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
서 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높이는 찬송가의 활용을 통해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면서 
삶의 구심점으로 삼게 하는 것이 성도의 세상의 삶 승리를 위해서 중요하리라고 본
다. 
김은희는 본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찬송가의 가치에 대해 역설하면서 찬송가
에는 2000년 동안 발전된 신학이 담겨져 있기에 그 안에 불멸의 보석과 같은 은혜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찬송가 안에는 순교자들의 신앙이 담겨져 있고, 이를 통해 
어떤 위협도 능히 이길 힘이 주어진다고 하였다. 실례로 주기철 목사는 신앙을 버리
라는 일제의 무서운 탄압에 맞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부르며 당당히 순교하였
는데,193) 우리가 이러한 점을 기억하고, 예배 중에 진정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가들
을 찾아 의미 있게 부르는 일을 계속해 나간다면, 예배 중 하나님의 현존을 강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 만남 경험이 삶의 구심점이 되어 삶의 어떤 위기
나, 마귀의 어떠한 위협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능히 승리하는 성도가 될 것이다.
중, 한국교회 ‘찬송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한국교회에 지나치게 미국식 개신
교가 들어온 것이 문제이다. 찬송가만 해도 느린 호흡의 유럽식 찬송은 적다. 미국식 열광주의
적 찬송, 감동주의적 찬송이 주를 이룬다. 성서 내용 자체보다는 주님에 대한 사랑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나쁜 건 아니지만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는 한국 교회에 대한 애착을 가
진 사람으로, 한국 교회가 위기 상황을 맞이한 여러 원인 중 ‘찬송가 문제’도 있다고 보았다. 
그는 성경에 입각한 ‘하나님 중심’의 찬송보다, 주님을 향한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찬송이 
주를 이룬 것 또한 한국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약한 상태에 머물게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자 역시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개인적’ 차원에만 머물고, 이웃 사
랑이 부족하며, 교회와 삶이 괴리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찬송가 문제를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본 연구자의 의견은 말테 리노 교수의 의견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193) 김은희 교수 인터뷰는 2015. 12. 28(월) 오후 1:30-2:30,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
교 연구실에서 진행되었다. 인터뷰에서 제시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교수님께서는 찬송가와 
복음성가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2. 그렇다면 찬송가와 복음성가가 각각 한국교회 
회중에게 주는 유익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3. 교수님께서는 최근 한국교회의 예배에서 
찬송가가 어느 정도의 비중(수치가 아니라 중요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예측하십니까? 또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교수님께서 최근 경험하신 예배에서 찬양인도자들의 찬양 구성 방
식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 한국교회의 적실한 
찬송가 사용을 위해 주실 수 있는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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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찬송가는 다양하게 불려야 한다. 한국교회의 예배 시에 불리는 찬송가
에 대해 살펴보면, 주로 많이 불리는 찬송을 반복하여 사용하며 새로운 찬송을 부르
는 경우는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기성세대 및 장, 노년 성도들의 찬송
가 활용을 살펴보면, 이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예배 중에 주로 복음성가보다는 찬송가
를 사용하는 이들이라 할 수 있는데, 주로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찬송가에 대한 활용
도가 높으며,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는 계속 불리는 찬송가만을 고집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청, 장년들의 예배 중 찬송가 활용의 모습을 보면, 이따금 찬송가를 
활용하기는 하지만 기존에 익숙하게 불렀던 소수의 곡 위주로만 계속 부르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김은희는 본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찬양 콘티를 작성하는 
인도자들을 비판하였다. 그는 자신이 관련된 여러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예배 중 찬송
가를 많이 사용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 교회마다 예배 중 찬송가의 
비율이 높아지기는 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한 곡들, 예를 들어 ‘내가 
매일 기쁘게(새찬송가 191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새찬송가 270장)’와 같은 
곡들만 무한히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이야기하였다.194) 이러
한 점은 본 연구자 역시 공감하는 바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어서 익숙한 
몇 개의 곡으로만 찬양하지 않고 다양한 곡들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
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분의 위대하심 등은 인간의 몇 
가지 말로서 다 담아낼 수 없는 무한히 찬양할 주제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주
님께서는 시편의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새 노래로 찬양할 것을 명령하셨다(시 96:1, 
시 98:1, 시 149:1 등). 이는 물론 예배자의 새로운 자세를 요구하는 본문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실제로 새로운 노래, 새로운 방식으로 광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
님,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다고 여겨진다. 따라
194) 김은희 교수 인터뷰. 특히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교대학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양재 
온누리교회의 경우, 최근 찬양인도 중 찬송가 사용의 증가 형태를 보여, 이 전과 달리 수치상
으로는 복음성가와 찬송가의 비율이 50:50 정도 가까이 이르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양적인 부분보다 질적인 부분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찬송가를 활용하기는 하지만 많아야 20여 
곡 안에서만 반복하고 있는 모습은 실제로 찬송가를 활발히 사용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다. 찬송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양한 형태의 곡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몇몇 곡
만 무한히 반복하는 것은 진귀한 보석을 땅에 묻어놓고 절대 캐내지 않는 것처럼 미련하고 안
타까운 모습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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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 찬송하는 방법은 몇 가지로 국한될 수 없음을 인식하
고, 찬송가 안에 잊혀진 그러나 진주와 같은 찬송들을 성도들에게 다시금 일깨워서 
다양한 곡으로 예배 중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 삶에서 부르게 하는 것을 우리 목
회자들의 주요 사명 중 하나로 보아도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기 위해 이전에 자주 부르던 찬송곡과 함께 그 전에 익숙하지 않아 부르지 
않았던 찬송가 역시 계속적으로 배우고, 부르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 예배 중 찬송을 
선택할 때, 찬송가 안에 나타난 분류를 보면서 적절히 조합하고,195) 같은 주제에 관
한 찬송을 선택할 때 그전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곡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며, 모르
는 곡은 배워 나가는 기회를 교회가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성도들
이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하나님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
가게 함으로 영적인 삶의 쇄신과 함께, 삶에 힘을 더하는 능력이 될 것이다.
나아가 찬송가가 증보하고 발전하면서 수록한 새로운 찬송 곡들을 부르는 시도
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196) 만약 기성세대가 찬송가만을 고집하고 청년들의 찬양 
형태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찬송가에 새롭게 수록된 찬송가를 배우기를 거부한다면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롭게 수록된 곡을 젊은 세대와 함
께 배우고 부르기를 권하며, 함께 걷기 시작할 때 찬송가는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활용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세대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로, 찬송가는 예배 밖에서도 계속적으로 불려야 한다. 현 한국교회의 문제 
중 하나는, 교회 안에서는 믿음 좋은 이로,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나 삶의 자리에서는 
영 딴판인, ‘지킬박사와 하이드’같은 형태의 성도나 교역자가 너무 많다는 데에 있
195) 21세기 찬송가에는 대주제가 15개, 소주제가 71개에 이른다. 예배 곡을 선정할 때 교회
에서는 이러한 분류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빈도수로 사용되는 곡들에 대해서
도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보며, 특히 모르는 곡들을 분석하고 배우고 제시
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성도들이 찬송의 다양함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96)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장 최근의 찬송가인 『21세기 찬송가』에는 기존의 통일찬송
가보다 87곡이 더 수록되었으며, 한국인이 만든 찬송가도 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증가하였
다. 따라서 그만큼 새로운 찬송가가 많이 실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곡 중 많은 부분
은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모두에게 새로운 곡일 수 있다. 따라서 교회 안의 모든 세대가 이러
한 곡들을 함께 배우고, 함께 부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여 준다면 이를 통해 
세대가 함께 한목소리로 찬양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세대 간 단절 양상도 그만큼 
완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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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삶의 자리가 분리된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너무나
도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 형태를 신랄하게 비판한 송인규는 성경이 단 한 번도 
교회를 장소나 건물로 묘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오직 교회의 핵심은 
‘사람’ 즉 공동체에 있음을 역설하였다. 그는 또한 교회를 건물로 간주하고, 예배
를 그 건물에서 일정 시간에 드리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 성도들은 주일 11시 예배 
시, 교회로 가까이 올수록 거룩성이 100퍼센트에 가까워지고, 예배 후 교회당에서 멀
어질수록 거룩성은 0퍼센트에 가까워져 결국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형태의 삶
을 살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를 건물로 개념화할 때 생겨나는 비극이
라 할 수 있다.197) 우리는 송인규의 말처럼 교회를 각 성도로 보고, 각 성도의 공동
체로 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 임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이 시대 매스컴에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상
당수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세상 유혹이 넘쳐나는 시대이다. 세상 사조, 인
터넷 환경 등 성도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거룩성을 유지하고 살아가기가 너무 어
려운 시대이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다니엘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된다(창 29:1-23, 단 6:10-23). 그들은 달콤한 유혹 앞에
서도, 무시무시한 권력자 앞에서도 신앙의 타협을 하지 않았고, 계속적으로 가장 높
으신 하나님께 주목하는 가운데 바른 판단을 하며 나아갔으며, 거룩성을 지켜, 종국
에는 더욱 원대하게 쓰임 받는 이들이 되었다. 그러면 이들이 유혹과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바른 판단을 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 경외’ 정신에 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을 확실히 보면서 살아갔기에 건강한 두려움인 ‘하나님 경외 정신’으로 상황을 이
기며 나아갈 수 있었다. 이 하나님 경외의 정신은 ‘코람 데오(Coram Deo)’의 태도
를 통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
도를 견지해야만 마귀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열거한 승리의 비결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인식’과 ‘코람 데오의 정신’을 소유할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답이 있겠으
197) 송인규,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라 (서울: IVP, 2001), 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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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찬송의 생활화’가 이러한 것을 가
능케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주일에 교회당에서만이 아
니라, 삶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 그 성도의 생각과 입술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날 것이고 그는 거룩한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
리고 의미를 가지고 진심으로 찬송을 부를 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유혹을 이기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
자는 이어지는 글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찬송을 통한 하나님 체험의 방법에 대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찬송가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
여기에서는 앞서 살펴본 찬송가 활용의 올바른 방향성 세 가지 각각에 대한 실
천방안으로서 총 일곱 가지를 제시해 보겠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 불려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송가 테마 예배’를, 두 번째 다양하게 불려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송가 학교’와 ‘찬송가 암송’을, 세 번째 삶에서 계속적으로 불려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송가 묵상’, ‘찬송가 연주 기도회’, ‘찬송가 구역예
배’, ‘Youtube와 SNS를 활용한 찬송가 활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찬송가의 적실한 활용을 위한 방법으로 ‘찬송가 테마 예배’를 실시할 
수 있다. 찬송가 테마 예배는 성도들에게 찬송가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찬송가를 
깊이 있게 경험하도록 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 세상으로 담
대히 나아가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찬송가 테마 예배란 찬
송가를 본문으로 하는 설교의 시간, 찬송을 의미 있게 부르는 시간, 찬송가의 가사와 
선포된 메시지를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구성된 예배를 의미하는데, 특
히 이 예배의 핵심은 ‘찬송가 설교’라고 할 수 있다. 
찬송설교란 현대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르네상스 시절부터 유럽강단에 
자리 잡아온 설교 방식으로 설교의 본문을 성경 대신 특정한 찬송가로 잡는다는 특징
이 있다. 이 설교방식은 사순절 기간이나 교회의 축제절기에 종종 행해오던 설교 방
식(Liedpredigt)이었는데 이러한 경향이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198)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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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이러한 방식의 설교는 예배의 설교 자체를 대신한 것이 아니고, 주일 예배보다는 
회중의 모임에서 기존의 설교 방식과 함께 추가해서 사용하고 실천한 것으로 이해해
야 한다. 혹자는 성경 본문이 아닌, 찬송가를 본문으로 잡는 설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간 한 신앙인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으로 체험하여 가사와 곡을 붙인 찬송가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기
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인교는 이러한 찬송가 설교의 장점에 대하여 강조하였는데, 찬송이 인간의 경
험에 의하여 이미 한 단계 적용, 이해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일한 성상을 지닌 회중이 
수용하는 데 훨씬 더 유용하다는 것과 감정적인 터치를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199) 찬송가가 지어진 배경과 찬송가 작자의 삶의 이야기, 나아가 가사들
을 묵상하면서 추출된 메시지가 제대로 선포될 때, 회중은 성경을 본문으로 한 설교
에서 맛보지 못한 은혜를 느끼며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정인교는 찬송가 설
교 시, 회중이 함께 부를 것, 독창자를 세울 것, 찬송가의 일정한 부분을 낭독할 것, 
교회 내 악기 연주자들과 함께할 것 등을 제안하였는데, 이와 같은 부분들이 적실하
게 적용된다면 찬송가 설교의 효과는 배가될 것이라고 보인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
은 찬송가 테마 예배를 주일예배 이외의 예배 모임에서 적절히 시도해 보기를 제안한
다. 
둘째, 찬송가의 적실한 활용을 위한 방법으로 ‘찬송가 학교’를 운영할 수 있
다. 많은 성도가 찬송가보다 성경과 설교에 집중한다. 성경과 설교에 집중하는 것을 
나쁘게만 볼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말씀에의 열정이 찬송가에 대한 열정과 어느 정
도 균형이 맞아야 한다. 성경말씀만이 아니라 찬송도 우리의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 
주된 공급처이며, 앞서 말한 것처럼 찬송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
님의 현존을 느끼게 하는 귀중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도들이 찬송가에 대하
여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장(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찬송가 학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찬송가 학교는 1년 과정, 
6개월 과정, 분기별 과정 등으로 기간과 유형을 자유롭게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찬
198) 정인교, “새천년 설교 살리기: 다양하게 설교하기 (1) - 찬송설교,” 활천 제575호 
(2001), 54.
199) 정인교, “새천년 설교 살리기: 다양하게 설교하기 (1) - 찬송설교,”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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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 학교의 과정으로는 찬송가의 전곡을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배우는 형태로 실시할 
수 있고, 그동안 잘 불리지 않았던 곡 위주로 배우면서 교회의 회중 예배 시 새로운 
곡을 부르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개설할 수도 있다. 또 찬송가의 신학적 의미와 목회
적 의미, 중요성 등을 심도 있게 이해하면서 찬송가를 배워나가는 심화 과정 또한 이
룰 수 있다. 
나아가 성경통독처럼 찬송가도 645장 전체를 불러보는 ‘찬송일독학교’역시 실
행해 볼만 하다고 여겨지며,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처럼 찬송가도 어릴 때부터 
배워 나가 영적으로나 음악적으로 바르게 부를 수 있도록 교회학교 제도와 유사한 
‘찬송학교’ 제도의 개설도 실시해 봄 직하다.200) 본 연구자는 담당하는 교구에서 
‘찬송가 학교’를 실시하기에 앞서, 운영방법을 참고하기 위해 김은희 교수가 운영
하는 찬송일독학교(부제: 찬송 순례 여행)에 참여한 바 있다.201) 그 안에 참여한 10
여 명의 학생 및 성도들이 찬송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 성도들의 삶을 다시금 북돋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 바로 찬송가
를 제대로 부르는 것임을 확신하였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찬송가를 잊고 사는 것은 
보물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이 미련한 것임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찬송가 학교가 각 교회마다 개설됨으로 그동안 
뒷전에 밀려있었던 찬송가가 다시 교회 전면에 부각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말씀에 대한 강조만큼 찬송가에 대한 강조도 높아져서, ‘찬송가 학교’가 교
회 중직자를 세울 때나 리더 선발 시 꼭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까지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셋째, 찬송가의 적실한 활용을 위한 방법으로 ‘찬송가 암송’을 실시할 수 있
다. 찬송가의 곡과 가사의 암송은 성도의 삶과 신앙의 진보를 위하여 참으로 의미 있
는 일이 된다. 지금까지 교회는 성경암송에 대하여 많이 강조해 온 바 있으며, 이러
한 강조의 일환으로 ‘성경암송대회’를 주기적으로 여는 교회가 여럿 있는데, 우리
는 말씀의 강조와 함께 찬송가를 동일하게 강조하면서, 보다 많은 찬송가를 성도들이 
200) 김은희, “현대 한국교회 예배찬송의 균형 있는 사용과 발전에 관한 소고,” 횃불트리니티 
저널 제18권, 제1호 (2015), 89.
201) 본 연구자는 2015. 6.1-7.13(매주 월요일, 7주간) 13:00-15:00,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
교대학원 이스라엘홀에서 열린 ‘찬송가 일독학교’에 직접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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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송하여 체화할 수 있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성경암송대회와 마찬가
지로 ‘찬송가 암송대회’를 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여겨진다.
오소운은 21세기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에 대한 해설에서 작사
자인 필립스 브룩스(Phillips Brooks, 1835-1893)의 영성의 비결을 설명해 놓았다. 
필립스 브룩스는 ‘19세기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일컬어지는데, 그는 어
려서부터 아버지에게서 강한 영성훈련을 받으며 자랐다. 특히 그는 아버지로부터 찬
송가 가사를 외우도록 훈련받았는데,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약 200여 편의 찬송가 가
사를 외웠고, 그 후에도 계속 외워서 설교할 때 적당한 찬송을 불러 더욱 은혜를 끼
쳤다고 한다.202) 이를 통해 볼 때, 그가 찬송가의 가사를 외우고 깊이 묵상함을 통하
여 위대한 설교자로 빚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성훈련의 도구
로서 성경만이 아니라, 찬송가를 꾸준히 강조하여 성도들이 찬송가의 영성을 깊이 있
게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찬송가를 많이 암기시키면 그들의 삶
의 파워가 달라질 것이고, 이는 그들에게 성경암송과 같은, 어쩌면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도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더욱 찬송가 암송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넷째, 찬송가의 적실한 활용을 위한 방법으로 ‘찬송가 묵상(QT)’을 실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주일에 말씀 강해를 듣는 것과 함께 일
주일간 일정 본문을 근거로 하여 묵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묵상의 목적은 성도
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있으며, 하나님의 안목에서 모든 것을 
지혜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강준민은 우리가 암송의 차원에서 묵상의 차
원으로 발전하여,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차원까지 
경험해야 한다고 하였는데,203) 여기에는 훈련이 필요하다. 시간을 내고, 조용한 장소
를 준비하고, 다른 무엇보다 이 일을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로 두면서 계속 실시해
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삶에서 예수님을 크게 보며 나아갈 때, 우
리는 세상 유혹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문제에 눌리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1주일에 1번 설교 듣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는 개인 
묵상 훈련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이다.204) 
202) 오소운, 알기 쉽게 쓴 21세기 찬송가 해설, 252-253.
203) 강준민, 묵상과 영적 성숙 (서울: 두란노, 199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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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독교서회의 사장을 역임했던 김소영 역시 그의 소고 “예배의식과 영성훈
련”에서 ‘찬송가 묵상’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찬송가가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기
도하는 가운데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찬송가는 함부로 불러
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하기에 찬송가에서 은혜받도록 하는 훈련은 효과적인 영
성훈련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찬송가를 구절마다 깊이 묵상하
고, 지어진 배경을 묵상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김소영은 찬송가 묵상
의 방법으로 (1) 뜻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읽을 것, (2) 뜻을 생각하면서 찬송가를 부
를 것, (3) 찬송가 가사를 사용하여 기도를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하였는데,205) 본 연
구자는 여기에 더하여 찬송가 작사, 작곡자의 저작 배경과 삶의 이야기 또한 살펴보
고 묵상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어느 한 찬송가가 지은이의 삶의 이야기 없이 그냥 
지어질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며, 활자화된 찬송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성령님
의 영감과 함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찬송가를 짓게 하신 찬송가의 작사, 작곡자
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견해들에 공감하면서 성경말씀 뿐만 아니라 찬송
가의 가사도 묵상(QT)의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바이다. 찬송가의 가사와 함
께 찬송가의 배경을 연구하고, 작사, 작곡자의 심령이 되어 찬송가를 의미 있게 부르
고, 하루를 찬송으로 채워간다면 보다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는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리라 보인다.
다섯째, 찬송가의 적실한 활용을 위한 방법으로 ‘찬송가 연주 기도회’를 기획
하여 실시할 수 있다. 찬송가를 찬송가 되게 하는 것은 ‘가사’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찬송의 곡 또한 성령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들이 많고, 찬송 곡 중에서 기존
의 곡이 차용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현시대 성도들에게 영적인 ‘찬송곡’으로 분명
히 인식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현시대 일반음악계에서도 음악치료에 대한 연구
가 활발한데, 무엇보다 연주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곡을 연주하며 나아갈 때, 
그 영적인 파장은 듣는 이에게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고, 치유 받게 하며, 회복을 경
험하게 할 것이라 확신한다.206)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본 연구자는 교회 
204) 김원태, 큐티 리더 누구나 할 수 있다 (서울: 두란노, 2002), 30.
205) 김소영, “예배의식과 영성훈련,” 연세대학교 연신원 목회자 하기 신학세미나 강의집 제
14호 (1994).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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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을 통하여 피아노를 가지고 ‘찬송가 연주 기도회’를 실시한 바 있다. 비단 피
아노만이 아니라, 오르간, 클래식 기타, 첼로 등 다양한 악기로서 각 연주자는 찬송
가를 연주할 수 있고, 회중은 다소 어두운 조명 안에서 찬송가 음악을 들으면서 자유
롭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치유 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특별히 본 연구자는 찬송
가 연주 기도회의 시간을 ‘저녁 시간’으로 잡기를 권하는 바인데, 퇴근하고 돌아오
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안식을 불어넣는다는 의미가 있고, 온 가족이 TV 앞에
서 시간을 보내기보다 함께 잔잔히 찬송가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
진다면 보다 영적으로 탄탄하게 연합될 기회가 되기에, 저녁 시간을 추천하는 바이
다. 이 찬송가 연주 기도회는 매일 실시할 수도 있고, 교회 실정 혹은 목회자의 실정
에 따라 주 1-3회 등으로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본 찬송가 연주 기도회를 실시할 것인가? 본 
연구자는 각 기도회 전에 주제(기도, 평화, 사랑 등)를 정하고, 그에 따른 찬송가 콘
티를 정하였다. 그리고 작성된 시간표에 따라 각 찬송곡들을 즉흥으로 연주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피드백은 뒤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찬송곡 연주에 치유에 힘이 있다는 것
이다. 우리는 이러한 음악이 주는 치유의 능력을 세상에 내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더욱 기도하고, 음악적인 능력도 배양하여 보다 효
과적인 치유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교회 내의 악기 연
주자들을 섭외하여 함께 치유 사역을 이룰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 연합되고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며, 성도들은 교회 내의 음악적 재능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 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훈련과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호흡이 잘 맞고 하나 된 연주팀을 
이루고 나아갈 수 있다면 이를 통하여 교회는 보다 용이하게 치유사역을 이룰 수 있
을 것이다.
206) 삼상 16:14-23에서 다윗이 수금을 탄즉, 사울에게 붙었던 악령이 떠나는 장면은 우리에
게 성령 충만한 이의 찬송 연주가 얼마나 큰 영적 능력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본 연
구자는 각 교회의 연주자들이 이와 같은 점을 인지하고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며 찬송곡을 연
주하고 나아갈 때 충분히 이 시대에도 놀라운 정신적, 육체적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리
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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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찬송가 연주 기도회에서 이를 인도하는 연주자는 ‘즉흥 연주’의 기량
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각 상황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민감하게 느끼면서 연주의 방
법을 달리할 때, 회중은 찬송가 연주를 통해 보다 깊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
게 될 것이다. 또한, 즉흥연주의 다양한 방식으로 찬송가를 4절까지 연주하는 것은, 
듣는 이에게 지루하지 않게 하고, 기대감을 고조시키며, 성령님의 대한 갈망이 더욱 
커지게 할 수 있다.207) 여기에 적절한 전조나 편곡이 더 해지면 하나의 찬송곡이 보
다 생동감있게 변화될 수 있는데,208) 이와 같은 음악적 기술을 적절히 구사하기 위하
여 연주자는 부단히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교회의 연주자들은 하나
님 앞에서 연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세상 음악인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연주한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연주하는 이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209) 본 연구자는 교회의 연주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연주를 이루며 나아
갈 때, 그 겸손한 연주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반드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임하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무엇보다 상처받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이 시
대에 찬송가 연주 기도회는 제대로 기획되고 실시된다면 크나큰 치유의 장이 될 것이
다.
여섯째, 찬송가의 적실한 활용을 위한 방법으로 ‘찬송가 구역예배’를 실시할 
수 있다. 본 연구자가 시무하는 여의도순복음교회는 구역 조직을 통하여 성장한 교회
이다.210) 이러한 구역 조직을 지탱하는 것은 각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구역예배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역예배 모임은 각 성도에게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고, 치유와 회
복의 장이 되는 등 생명력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내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구역예배의 전통 위에 찬송이라는 요소를 덧붙여 ‘찬송가 
207) 김은희, “교회 음악 지도자의 신분과 역할에 대한 고찰,” 신학지평 제9집 (1998, 겨울): 
65.
208) 곽미, “예배에서 오르가니스트의 역할과 기능-회중찬송 반주를 중심으로,” (서울신학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35.
209) 김은희, “교회 음악 지도자의 신분과 역할에 대한 고찰,” 71.
210) 여의도순복음교회 편, 위대한 소명 희망목회 50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2008), 
97-98.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구역조직은 조직된 이후, 1967년 수백 개의 그룹으로 성장하였
고, 2008년 현재 13,660개의 구역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구역조직이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이러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구역 조직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셀(Cell)로 번역되기에 이르고, 수많은 소그룹 사역이 생성되는 모
티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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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예배’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기존의 구역예배가 가정집에서 목회자들의 설교 
혹은 구역장들의 (교회에서 발행하는 구역예배공과를 통한) 말씀 전달과 합심기도로 
구성된 것과 달리, 찬송가 구역예배는 찬송가를 나누고 함께 부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운영하는 방법의 실례를 살펴보면, 연중 마지막 지·구역예배를 ‘찬송가 구역
예배’로 실시할 수 있는데, 구역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년 동안 자신에게 가장 힘
이 되었던 찬송가를 소개하게 하고, 그 이유를 간증하게 하며, 함께 찬송하고, 그룹
이 그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자의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찬
송가 구역예배의 진행의 결과 그 구역 안에서 치유가 경험되고, 더욱 구역이 하나 되
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 분기별 1회 정도로 하여, 앞서 소개한 ‘찬송가 테마 예
배’를 소그룹을 통해, 가정집에서 이루는 방법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와 같
은 찬송가 구역예배의 방법들은 계속되는지, 구역예배에서 혹시 있을 수 있는 매너리
즘의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성경과는 다른 또 하나의 영성 보물 창고인 찬
송가를 각 성도에게 가깝게 경험케 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를 통해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구역조직이 더욱 튼튼하게 설 수 있을 것이
며, 교회의 작은 조직인 구역이 더욱 건강하여짐으로 교회가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고 
제 2의 도약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바이다.211)
일곱째, 찬송가의 적실한 활용을 위한 방법으로 ‘Youtube와 SNS를 통한 찬송가 
사역’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앞서 언급한 삶에서 찬송가를 계속 활용할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예배 중에서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계속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찬송가의 깊은 영성을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본 연구자는 초고속 
인터넷 망이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으며, 특별히 Youtube와 SNS가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212)
211) 여의도순복음교회는 1958년에 창립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2018년이 되면 창립 
60주년이 된다. 이제 본 교회는 제2의 도약을 맞이해야 한다. 부흥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을 강구하고 있을 터인데, 구역조직을 더욱 튼튼하게 하는 방안으로 본 연구자의 제안 또한 
검토하고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212) Youtube와 SNS에 관하여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Tom Standage, 소셜 미디어 2000
년 (서울: 열린책들, 2015). 저자는 이 책에서 소셜 미디어가 이 시대에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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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는 문명의 이기들의 발전을 통하여 정보의 교류가 신속하고, 이동이 
빠른 시대에 살고 있다. 실상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많은 부분 이러한 문명의 이기들은 인간의 죄
성과 결합하여, 온갖 음란, 부정, 범죄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칼이 나쁘게 쓰이면 살인 무기이나, 외과의사 손에 잡히면 수술용 칼이 되어 사람을 
살리듯, 이러한 문명의 이기들도 잘만 활용하면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적인 삶
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귀중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소통이 강조되는 시대 아닌가? 현시대 SNS의 왕성한 활용은 소통하고자 하는 사람들
의 속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이 시대 인간들의 
모습인데, 교회가 이러한 도구를 통하여 영적인 소통을 성도들과 계속해 나간다면 성
도들은 삶의 자리에서도 ‘공동체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찬송의 영성으
로 묶일 때, 더욱 튼튼한 영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SNS는 엄청난 전
달력과 파급력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SNS에 대하여 거리낌의 눈으로 보고 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활용함으로 기독교 문화와 영성 전달 통로로 사용하는 것은 
선교적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213)
본 연구자는 속한 교구의 성도들이 찬송가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기회를 제공
하고자, 선택한 찬송곡을 피아노로 연주하여 스마트폰으로 녹음하고 이를 Youtube에 
올리고 SNS를 통하여 발송함으로 각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잠시라도 찬송 중에 거하
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치유받는 시간을 갖게 하고자 하였다. 요즘은 청
아니며, 인류 역사상 계속되어 온 현상임을 강조한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서 소통하고 관
계 맺기를 원하기에 그러한 소셜 미디어는 형태만 달리했지 역사적으로 계속됐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자보, 인쇄술, 커피하우스 등 많은 부분에서 그러한 형태가 보인다고 했다. 본 연
구자는 이와 같은 이러한 점을 인정하며, 이 시대의 SNS에 대한 사람들의 폭발적인 관심은 
인간의 본성, 성향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시대 SNS는 이전 시대에 비해 굉
장히 신속하고 넓은 네트워크을 지니고 있기에 파급력이 엄청나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문명의 이기에 대한 연구를 쉬고 있으면 안 되고, 보다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
력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역을 몇몇 대형교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작은 소교구나 구역 
모임에서도 이루어 낼 수 있기를 도전한다.
213) 사도 바울도 로마의 문화와 도로, 기반시설 등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복음 전도를 이루
지 않았는가. 우리도 같은 관점에서 이 시대의 문명의 이기인 SNS를 제대로 활용하여 성도의 
삶 회복 나아가 복음 전도(선교)와 기독교 이미지 개선까지도 이룰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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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세대만이 아니라 중년 이상의 세대들도 곧잘 스마트폰을 활용하기에 이러한 전략은 
주효하여, 각 성도가 삶 가운데 주님을 떠올리고 묵상하고 치유받는 시간을 가졌다는 
고백을 들었다. 나아가 이러한 곡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한인들
까지도 듣고 치유받는 일 또한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는 비단 본 연구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각자의 교회에서 연주에 기름부음이 있는 이들을 발굴하고, 
격려하고, 교육하고 성장시켜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예배하는 연주자’들을 길러내
어 위와 같은 사역을 계속 이룬다면 성도들은 자신의 공동체 안에 있는 연주자의 연
주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며 더욱 하나 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
주자의 자세에 대하여는 앞서 언급하였던 ‘찬송가 연주 기도회’의 연주자에 해당하
는 부분에서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문명의 이기를 제대로 활용함으
로써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더욱 찬송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마지막 
때의 중요한 사역이자 ‘선교’라고까지 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기술적인 일들도 
특정 전문가들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제대
로 진정성 있는 찬송 연주를 개발하고 전달함으로 성도들이 보다 하나님 존전의식을 
느끼며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다.
지금까지 찬송가의 적실한 활용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다음에
서는 본 연구자가 시무하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예배 사역 및 찬송가 활용 현황에 대
해 살펴본 뒤, 본인이 담당하였던 여의도순복음성북교회 월계 1교구에서 실시한 찬송
가 사역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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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찬송가 활용
제 1 절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목회와 사역
1. 목회현장 및 예배사역
이번 장에서는 본 연구자의 찬송가 사역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본 연구자가 
소속되어 사역하고 있는 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목회현장과 예배사역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재적 성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회이며, 세계 오순절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로서의 지명도를 가지고 있다.214) 본 교
회는 1958년 조용기 목사와 최자실 목사에 의하여 불광동 천막교회로 개척되었
다.215) 이후 이 교회는 서대문으로 이전하게 되고, 여의도로 자리를 옮겨 세계적인 
교회로 발돋움하게 되는데, 1992년에는 70만 성도에 도달하며 미국의 종교잡지 <크리
스천 월드>가 발표한 세계 50대 교회 중에 1위로 선정되기도 하였다.216) 현재는 이영
훈 목사가 제2대 담임목사로 취임하여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는 설립자인 조용
기 목사의 신학과 신앙을 잘 계승하면서 성도들을 효율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동시에 
한기총 대표회장직을 감당하는 등 대외적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본 교회
를 지역교회로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리더 교회로 세워가고자 힘쓰고 있다.
214) Alister E. McGrath,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 개신교의 역사, 종교·문화적 특질, 
그리고 미래에 대해 (Christianity’s Dangerous Idea), 박규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669. 세계적인 신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래스도 이 시대 오순절주의의 양적 성장에 주
목하면서, 본 교회를 오순절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로 제시한 바 있다.
215) 복순희, “우리교회 창립 57주년,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대한민국과 세계를 이끌다,” 순
복음가족신문 (2015년 5월 10일). 
216) 여의도순복음교회 편, 위대한 소명 희망목회 50년, 15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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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교회의 신앙과 신학은 교회 명칭 안에 들어있는 ‘순복음’이라는 
용어를 통해 확실히 드러나는데, 이 용어는 영어로 Full Gospel을 번역한 단어이다. 
이는 ‘충만한 복음’을 의미하며, 신본주의에 입각하여 성경 전체의 내용을 ‘그대
로(fully)’,‘전부(totally)’ 믿고 받아들이는 오순절의 성령충만의 복음을 그 내
용으로 하고 있다.217) 이 ‘순복음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결과로 
주어진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육체적 질병의 치료와 생활의 저주로부터의 해방을 모
두 포함하고 있는 전인적 구원의 복음을 강조하는 신앙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218) 
이 ‘순복음 신앙’은 조용기 목사에 의하여,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7대신앙과 4차원 
영성으로 구체화 되었고, 이는 본 교회의 모든 설교 및 사역의 중심 주제가 되고 있
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예배는 이와 같은 역사와 신학을 바탕으로 하여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드려지는 공예배 프로그램은 
주일예배, 수요말씀강해, 금요성령대망회, 토요예배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본 
교회의 예배 기획자 및 인도자들은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소들인 말씀과 기도
와 찬양 속에 최대한 순복음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교회의 
조직 안에 ‘예배부’를 두어 각 예배의 콘티 작성, 진행, 각 성가대의 운영 등을 책
임 있게 담당하게 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예배가 실수 없이 바르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사실 오순절 교단의 예배의 특성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적극적으로 수
용하며 즉흥성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예배 가운데 찬양곡들이 많은 수 
포함되며, 예배 중 통성기도를 수 시간 길게 하기도 한다.219) 여의도순복음교회 역시 
창립 초기부터 그렇게 즉흥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예배를 드려 왔다. 그러나 교회가 성
장하면서 예배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주일예배의 경우 7번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이후 예배의 용이한 진행을 위해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하는 상황이 나타났
다. 또한, 교회가 여러 가지 이단 시비에 들어가면서220) (쓸데없는 오해를 줄이고자) 
교회 전반에 당시 한국교회 정통 교단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
217) 이영훈, 십자가 순복음 신앙의 뿌리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11), 4.
218) 영산연구원, 오중복음과 삼중구원의 축복 (서울: 서울서적, 1991), 24.
219) Alister E. McGrath,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 671, 675.
220) 이영훈, 성령운동의 발자취: 하나님의 성회 교회사 (서울: 서울말씀사, 2014),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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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로 인하여 보다 규정화된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221) 물론 예배의 인
도자(설교자)가 자신이 인도하는 예배 속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찬양 및 기도를 인
도하기는 하지만, 오순절교단의 특징적인 자유분방한 예배의 모습보다는, ‘질서’에 
무게를 두고 예배가 드려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222)
첫째로, 주일예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주일예배는 
1부부터 7부까지 진행된다. 1부는 오전 7시, 2부는 오전 9시, 3부는 오전 11시, 4부
는 오후 1시, 5부는 오후 3시, 6부는 오후 5시, 7부는 오후 7시에 진행되며, 각 예배
의 총 시간은 1시간 20분 정도이고 나머지 20분은 다음 예배의 준비시간, 예배 전 20
분은 예배 전 찬양 및 예배를 위한 통성기도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일예배의 순
서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찬양(20분)223) - 통성기도 - 개회송 - 예배로의 부름 - 찬송가 1장 - 신앙고백(사도신
경) - 찬송가 1곡 – 대표기도(장로) - 성경봉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 기도와 결신 
- 신유기도 - 헌금기도 - 헌금 - 광고 - 헌금 축복기도 - 주기도송 - 축도 - 폐회송 
(총 1시간 40분 정도 소요)
여기서 특별한 점이 있다면, ‘결신’의 시간 및 ‘신유기도’라 할 수 있다. 
본 교회에서는 예배 시 새신자를 위하여 ‘영접기도’를 따라 하게 한다. 이때 모든 
성도가 함께 따라 하게 되는데, 매 주일 신앙고백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믿음을 굳건
히 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신유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현재성을 강조하
221)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는 모든 예배의 처음 부분에 항상 신앙고백(사도신경)을 하도록 하
고 있는데, 이는 본 교회가 기독교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는 표지이며, 쓸데
없는 이단 시비 및 소모적 논쟁을 줄이려는 방편이기도 하다.
222) 물론 여의도순복음교회는 ‘금요성령대망회’ 등을 통하여 보다 자유로운 예배와 기도의 
장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교회의 특성상 시간에 맞추어 모든 부분이 차질 없이 
질서 있게 진행되는 데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23) 한국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예배로의 부름’ 이전의 찬양을 ‘준비찬양’이라고 칭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흐름에서는 ‘준비찬양’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이러한 부분까지 넓은 
의미에서 예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려는 시각이 등장했다. 가령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준비찬양’이 예배 안에 포함되는 형태를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속한 여의도순
복음교회에서는 형식상, 예배로의 부름 이전에 찬양을 실시하고 있고 예배 콘티마다 그와 같
이 적시하고 있기에 편의상 위와 같이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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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순복음의 신앙의 표현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설교자가 선포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성도들이 많은 치유의 경험을 하곤 한다. 조용기 목사에 이어 담임목사
직을 계승한 이영훈 목사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많은 성도가 치유를 경험하고 그에 대
한 간증을 본 교회의 주간 전도지인 ‘행복으로의 초대’에 기고하고 있는데,224) 이
와 같은 예배 속의 실제적 치유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
다.
주일예배에 관하여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매 주일 5부 예배는 ‘대학청년
예배’로 진행된다. 이때는 경배와 찬양이 주를 이루고, 이어서 대표기도(장로), 성
가대 찬양, 설교자의 설교 및 찬양과 통성 기도의 시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예
배만큼은 다른 정규 주일예배보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대학청년국은 20대부터 30대 후반까지 연령대별로 나눠진 청년선
교회(프뉴마 선교회, 가스펠선교회, 카리스선교회)들과 대학부에 해당하는 CAM 대학
선교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매 주일 5부 대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순
복음의 청년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주일 5부 청년예배의 설교자는 청년국장 목
사인데, 현 청년국장은 청년들에게 확실한 적용점을 주는 설교로 청년들에게 깊이 있
게 다가가고 있다. 때때로 그는 자유로운 복장과 함께 무선 헤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설교함으로써 청년들과의 거리를 좀 더 좁히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
에 성령의 역사가 더해져, 청년 5부 예배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둘째로, 수요말씀강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메인 
수요예배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주로 여성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
는 것이 특징이다. 이 예배에서 담임목사는 성경 권별로 강해설교를 하고 있으며, 설
교 후 전 성도를 일어나게 하여 15-20분 정도의 통성기도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통성기도의 시간에 부교역자들이 모든 성도를 안수하는 것이 특별한 점이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수요말씀강해 예배 순서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224) 행복으로의 초대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매 주일 발행되는 전도지(신문)로서, 가로
30cm 세로30cm의 판형이며 4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면에는 항상 신유의 기적을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이 수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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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30분) - 예배로의 부름 - 신앙고백(사도신경) - 찬송가 1곡 - 대표기도(장로) - 
성경봉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 기도와 결신 - 통성기도(15-20분) - 신유기도 - 헌
금기도 - 헌금 - 광고 - 헌금 축복기도 - 주기도송 - 축도 - 폐회송 (총 2시간 정도 
소요)
이 예배는 여성 지·구역장들에게는 리더십 모임의 성격 또한 지니고 있으며, 
주일 설교와는 다르게 좀 더 자유로운 성경 공부의 형태로 설교의 시간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 예배는 다른 교회들의 삼일예배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타 교회의 삼
일예배가 주로 저녁때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오전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
다. 이 예배의 장점은 설교자와 회중 모두 주일예배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교감할 
수 있다는 점이며, 충분한 설교와 기도의 시간이 주어지는 점이라 하겠다.225)
셋째로, 금요성령대망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금요성령대망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오랜 시간 이루어진 금요철야예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현재는 금
요성령대망회를 명칭으로 하여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되며, 철야기도를 하기 원
하는 성도들은 바울성전으로 이동하여 새벽 4시까지 기도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금
요성령대망회의 주 설교자는 교무담당부목사이다. 이 금요성령대망회는 다른 예배보
다 자유로운 형태로 진행되는데, 넉넉한 설교의 시간과 통성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모
든 성도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이영훈 담임목
사는 전 성도의 성령충만과 방언 은사의 체험을 강조하며, 이전의 서대문 교회보다 
더욱 뜨거운 교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목표를 선포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금요성령대망회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금요성령대망회의 순서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225) 일반적으로 수요말씀강해 예배 역시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12시에 종료가 된다. 그러나 
이영훈 담임목사는 성도들에게 보다 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시간을 늘려서 
기도의 양을 채우고 성도들을 돌려보내기도 한다. 또한, 현재 여의도순복음성북교회의 담임인 
정재명 목사의 경험에 의하면, 1980년대 조용기 목사의 수요말씀강해 예배 시간은 3시간 이
상 진행되기도 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점은 수요말씀강해 예배의 자유로운 성격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아마도 주일예배와는 달리 이후 예배 준비가 여유로운 점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수요예배 역시 메인인 1부예배 이후 2부, 3부가 진행된다. 그러나 2
부는 오후 2시에 바울성전에서 1부 설교 녹화로 진행되며, 3부는 오후 7시 30분에 대성전에
서 진행된다. 이처럼 각 예배의 시간 간격이 길기 때문에, 이후 예배로 인한 압박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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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고백(사도신경) - 찬양인도(20분)  - 대표기도(장로) - 성경봉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 헌금기도 및 헌금 – 찬양 – 통성기도(20분) - 중보기도(20분) - 신유기도(2분) 
- 축도 - 폐회송 - 통성기도(30분) (총 2시간 30분 정도 소요)
여기에서 특별한 점은 찬양인도자가 사도신경을 먼저 함으로 예배가 시작된다는 
점이며, 성도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중보기도 시간까지 모두 합하여 1시간에 
이른다는 점이다. 또한, 불치의 병 등으로 인하여 위기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전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 시간을 통하여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금요성령대망회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장점이다. 그뿐 아니라 금요성령대망회는 각 청년 선교회별로도 부속성전에서 진행되
며, ‘청소년 철야’까지도 만들어져 십 대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으로 삼고 있
다. 각 연령대별로 이루어지는 이 같은 금요철야예배는 교회적 차원에서 매우 유익하
다고 보이는데, 순복음의 기도의 영성을 다음 세대들이 함께 경험하고, 계승해 나간
다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토요예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토요예배는 본래 직업적인 
특성상 주일에 출석할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하여 시작된 것으로, 토요일 10시 30분부
터 12시까지 바울성전에서 진행되며, 예배의 형식은 기존 주일예배의 형식과 동일하
다. 토요예배의 메인 설교자는 국제신학교육연구원장이며, 담당 성가대는 가브리엘 
성가대이다. 이 예배는 기본적으로 주일성수를 용이하게 할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가 배려하여 시작한 예배이며, 주5일 근무시대의 도래에 따른 목회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로 신설한 예배이다.226) 현재는 300-400여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2. 찬송가 활용 분석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사역에서 찬송가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앞서 4장 1절에서 시도했던 바와 같이, 여기서도 만 
1년(2014년 9월 첫째 주일부터 2015년 8월 마지막 주일까지 총 52주) 동안 진행된 
226) 여의도순복음교회 편, 위대한 소명 희망목회 50년,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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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대예배에서 활용된 찬양곡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특별히 본 연
구자가 사역했던 여의도순복음성북교회 청년대학부 예배(청년 5부 예배)의 찬양곡 활
용 정보도 추가함으로써, 청년예배의 찬송가 활용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하고자 시도
하였다.227)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예배는 예배 전 찬양(주로 찬양팀에 
의해 인도되는)과 예배 찬양(개인 인도자에 의해 인도되는)이 예배의 개회에 의해 명
확히 분리되는 유형(4장 1절에서의 B유형)에 속한다.228) 반면에 여의도순복음성북교
회의 청년대학부예배는 예배 전 찬양과 예배 찬양이 예배의 개회에 의해 분리되지 않
고 하나로 통합되어 진행되는 유형(4장 1절에서의 C유형)이다.229) 4장 1절에서와 마
찬가지로 여의도순복음교회에 관한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도, 첫째, 예배 시 활용되는 
찬양곡의 숫자, 둘째, 활용되는 찬양 곡 중 찬송가에 실린 곡의 비율, 셋째, 활용된 찬
송가 곡들의 분포 및 다양성의 정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주일 예배 시 활용되는 찬양 중 찬송가에 실린 곡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
과 같이 나타난다.
<여의도순복음교회>
227) 여의도순복음성북교회 청년대학부의 데이터는 2015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228) 이와 동일한 유형으로 사랑의교회(예장합동), 분당우리교회(예장합동), 선한목자교회(기
감)가 포함되어 있다.
229) 이와 동일한 유형으로 온누리교회(예장통합), 지구촌교회(기침)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나라 상당수 교회의 청년부예배들이 이 유형에 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월
전체 찬양 찬송가 찬송가 비율
예배 전 예배 예배 전 예배 예배 전 예배
2014/9 34 13 22 13 64.1% 100%
10 33 13 17 13 51.5% 100%
11 42 16 26 16 61.9% 100%
12 33 13 22 13 66.7% 100%
2015/1 34 13 10 13 29.4% 100%
2 34 13 15 13 44.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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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성북교회 청년부예배>230)
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1년 동안 활용된 찬양곡의 
숫자와 찬송가 곡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해볼 수 있다.
230) 8월의 청년대학부 예배는 교회 사정으로 인하여 예배가 진행되지 않은 주간이 있어서 
찬양곡 숫자가 두드러지게 적게 나타난 점을 밝혀둔다.
3 40 16 16 16 40% 100%
4 29 13 15 13 51.7% 100%
5 33 16 17 16 51.5% 100%
6 29 13 15 13 51.7% 100%
7 27 13 14 13 51.9% 100%
8 35 16 16 16 45.1% 100%
총계
403 168 205 168 50.9% 100%
571 373 65.3%
월 전체 찬양 찬송가 찬송가 비율
2015/5 26 0 0%
6 23 1 4.3%
7 20 0 0%
8 10 0 0%
9 21 1 4.8%
10 23 1 4.3%
11 28 0 0%
총계 151 3 2.0%
유형 교회 전체 찬양 찬송가 찬송가 비율
B 여의도순복음교회 571 373 65.3%
C 성북교회 청년대학부 151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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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를 통해,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에서는 65퍼센트가 넘는 비율로 
찬송가에 실린 곡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여의도순복음교회와 
동일한 B 유형의 다른 3개 교회와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또한, 평균
적으로 매주 한 차례의 주일예배마다 11회의 찬양을 부르고 그 가운데 찬송가 곡은 
7.2회 부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다른 10개 교회 전체의 평균과 비교하여 
각각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반면에 여의도순복음성북교회 청년대학부예배의 경우는, 청년 예배라는 특성과 6
개월의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231) 찬송가 곡의 활용 비율이 2.0퍼센트라는 
매우 저조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한 달에 채 한 번도 찬송가 곡을 부르지 않는다
는 결과로서, 찬송가에 대한 감성에 있어서 세대 간 단절이 염려될 만큼 심각한 결과
가 아닐 수 없다.
이어서 지난 1년 동안 활용한 찬송가 곡들의 빈도수도 확인해 보았다. 먼저 총 
645곡에 달하는 찬송가 곡 중 몇 곡을 활용하였는지 살펴보았다.
231) 일반적으로 부활절과 성탄절이 포함된 4월과 12월에 찬송가 곡의 활용 빈도가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는 4월과 12월의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았다.
유형 교회 곡 종류 수 활용 비율
B 여의도순복음교회 124 19.2%
C 성북교회 청년대학부 1 0.2%
다른 10개 교회 평균 79.7 12.4%
B유형 3교회 평균 352.7 115.3 32.7%
전체 평균 301.6 180 59.7%
여의도 주당 평균 (전체/52) 11.0 7.2 약 65%
주당 평균 (전체 평균/52) 5.8 3.5 약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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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를 통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1년 동안 주일 예배 시 활용한 찬송가 
곡의 종류 및 활용 비율은 124곡과 19.2퍼센트이며, 이는 다른 B 유형의 3개 교회 
평균뿐만 아니라 전체 10개 교회 평균에 비해서도 훨씬 상회하는 수치임이 확인되었
다.232)
마지막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주일 예배 시 가장 자주 활용된 찬송가 곡을 1
순위부터 5순위까지 정리하였다(괄호 안은 비율).233)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찬송가 곡들을 살펴보면, 다른 10개 교
회에서 종합된 결과와 비교하여 겹치는 곡이 191장 단 한 곡뿐이다. 이는 여의도순복
음교회의 찬송가 활용 경향이 다른 교회들에 비해 다소 독특한 특징이 있음을 보여주
며, 상위 10개 곡 중에서 아멘이 포함되는 찬송(Hymn)이 단 한 곡도 없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도출된 결과를 통해,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찬송가 활용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는 예배 시 다른 교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곡
의 찬양을 부르고 있으며, 찬송가에 실린 곡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다. 여의도순복음
232) 여의도순복음교회의 124곡은 다른 10개 교회 가운데서도 경동교회와 광림교회 다음으
로 세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233) 마찬가지로 매주 고정적으로 부르는 찬송곡은 제외하였다.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는 1, 
229, 635장이 합산에서 제외되었다.
순위 찬송가 곡 활용 횟수
1위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9회 (2.4%)
2위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7회
공동 3위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305장 “나같은 죄인 살리신”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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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성도들은 매주 평균 7곡 이상의 찬송가를 부르는 셈이다(전체 평균 3.5곡).
둘째, 앞서 4장에서 예배 시 활용된 찬양들 가운데 찬송가에 실린 곡의 비율이 
B유형의 경우 모두 50퍼센트를 밑도는 수치를 나타냈는데, 여의도순복음교회만은 유
일하게 50퍼센트를 넘는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C유형에 속하는 여의도순복음성북교
회 청년대학부예배에서는 사실상 찬송가를 거의 부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확연한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셋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예배 시 활용된 찬송가의 다양성의 정도 역시 다른 
교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물론 20퍼센트가 조금 안 되는 활용도가 
절대적으로 볼 때는 결코 높은 수치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넷째, 반면에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찬송가 활용에서 다른 교회들에 비해 문제점으
로 나타나는 점은, 활용된 곡들의 분포와 관련되어 있다. 다른 10개 교회를 놓고 도
출된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예배에서 찬송(Hymn)과 복음찬송(Gospel Hymn)이 
비교적 골고루 불리고 있다고 볼 수 있었는데,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는 이러한 균형
이 다소 심각하게 파괴된 상태이다. 
특히 보혈에 관한 찬송가 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말하
였듯이 ‘순복음 신앙’이 십자가 신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며,234) 이에 대한 강조가 
설교자들의 메시지 및 사역을 통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성도들은 보혈 찬송을 통해 오중복음의 각 요소인 신유, 축복 등을 실제적으로 경험
할 것이라 기대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러한 점이 상승작용을 하여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배 중 찬송가 사용이 보혈 주제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네 가지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배에서 찬송가 활용
의 문제점을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예배 시 활용되는 찬양 곡의 숫자와 비율이 비교적 안정적이다.
둘째, 특정한 종류의 찬송가 곡이 지나치게 자주 불리는 경우가 나타난다.
셋째, 청년 예배에서 찬송가 활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234) 이영훈, 십자가, 순복음 신앙의 뿌리, 24, 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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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여의도순복음성북교회 월계1교구의 사역
1. 교구의 목회현장 및 예배사역
여기에서는 본 연구자가 교구장으로 사역하였던 월계1교구의 찬송가 활용에 대
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월계1교구의 목회현장과 예배사역을 간략하게 소개하
고자 한다. 
먼저 본 교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교구’개념에 대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직은 ‘구역조직’이며, 이러한 
구역이 모여 보다 큰 단위인‘지역’을 형성하는데, 대략 15-20지역이 모여 하나의 
교구를 형성한다. 교구는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며 1개 동(洞) 혹은 여러 동(洞)을 합
하여 하나의 교구로 편성되는데, 목사 혹은 전도사를 교구장으로 세워 교구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235) 나아가 이러한 교구들이 8-15개 정도가 모이면 이를 하나로 묶어 
‘대교구’라고 명칭하고, 리더로 대교구장을 세워 총괄적인 관리를 하게 한다. 이러
한 대교구는 주로 서울의 구(區) 단위로 나눠져 있으며, 현재는 15개의 대교구가 서
울 지역에 거주하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성도들을 관리하고 있다. 지금 제자교회로 
독립권을 부여받은 20여 개의 제자교회들 역시 처음에는 ‘지성전’으로 출발하였고, 
그 전신이 바로 ‘대교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자가 사역하였던 월계1교구가 소속
된 여의도순복음성북교회 역시, 그 전신이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성북대교구인데, 이러
한 점은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여의도순복음교회 산하 제자교회들이 결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여의도순복음성북교회의 월계1교구는 어떠한 역사가 있는가? 사실 월계
동은 성북구가 아닌 노원구에 소속된 지역이며, 노원성전이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운 
곳에 설립되었기에, 그 성전에 소속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일찍이 1995년 노원성전
이 ‘순복음노원교회’로 독립할 때,236) 본 교구에 소속된 일부 성도들은 순복음노원
교회로 교적을 옮겼지만, 대다수의 교구 성도들이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소속으로 남기 
원하여 성북성전으로 교적을 옮기게 되었고, 이렇게 계속 본 교회 소속으로 존재하다
235) 여의도순복음교회 편, 규정집(교역자용) (2008), 제5장 제20조.
236) 순복음노원교회 홈페이지 (http://www.fgn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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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8년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북성전이 여의도순복음성북교회로 독립하면서237) 자연
스럽게 성북교회 소속 교구가 되었다. 이러한 점을 들여다보면, 월계1교구는 여타 제
자교회 교구 중에서도 가장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교구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월계1교구에서 2013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만 2년 동안 사역했
다.238) 월계1교구의 제직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현재 장로 6명, 안수집사 9명, 권
사 42명, 남녀 지·구역장 51명이 리더로서 봉사하고 있고, 총 등록 성도 수는 447세
대 884명이니 본 교구 자체만으로도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월계동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면, 이 지역은 한강 이북에 있고, 경기도 의정부
에 인접하고 있으며, 서민층이 대다수이다. 이러한 측면과 아울러, 월계1교구 성도들
은 정이 많고, 따뜻한 성향을 지녔고, 질서에 순종하는 자세 및 새로운 것에 대한 개
방적인 태도 등 장점을 두루 지녔다. 본 연구자가 교구에서 (이전과는 새로운 방식
의) 찬송가 관련 사역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의 개방적이고 따뜻한 
성향 때문이다. 
그러면 월계1교구의 예배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의도순복음교회
의 각 교구에서는 교구장이 월간 목회계획표를 작성하고 그 스케줄대로 교구 단위의 
예배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살펴본 주중의 공예배와는 별도로 교구
에서 평일에 이루어지는 월간 예배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하겠다.
첫째로, 권·지·구예배가 있다. 이 예배는 교구의 여성 리더들인 권사, 지역
장, 구역장들이 월초 평일 오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리더 모임이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통상 40여 명 정도의 성도가 참석한다. 예배의 순서는 공예배의 순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장 중 한 명이 찬양을 인도하고, 사회를 본다. 사회자는 예배
로의 부름, 회중 찬송, 대표기도(권사)까지 인도한 후 교구장에게 순서를 넘겨주는
데, 이때 교구장은 설교 및 통성기도를 인도하고 자연스럽게 마무리 기도 및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된다. 총 소요 시간은 1시간 정도이며, 때에 따라서 이 예배 후에 교
237) 여의도순복음성북교회 홈페이지 (http://seongbukch.org)
238) 본 연구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소속 교역자로 2007년 12월부터 재직 중인데, 여의도순
복음성북교회로는 2011년 8월 발령받아 2011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만 2년간 청년대학
부 담당 교역자로 근무하였고, 2013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만 2년간 월계1교구 교구장
으로 사역을 감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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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협의회를 열어 교구의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둘째로 교구 성령대망회가 있다. 앞서 살펴본 권지구예배가 리더 모임이라면, 
이 예배는 교구의 전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라는 점이 특징이다. 통상 50-100
명 정도가 참석하는 예배이며, 예배의 순서는 위에 열거한 권지구예배의 순서와 거의 
비슷한데, 권지구 예배의 설교의 초점이 ‘리더 양육’에 있다면, 교구 성령대망회의 
메시지의 초점은 ‘교구의 전 성도의 영적 성장 및 화합’에 있으며, 헌금 순서가 있
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로, 지·구역예배가 있다. 앞서 언급한 권·지·구예배와 교구 성령대망회
는 교회의 부속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이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볼 지·구역예배는 
성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라는 특징이 있다. 먼저 구역예배는 구역장의 인도
로 매주 1회 모든 구역식구가 한 가정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이다. 구역장은 연
초에 배부되는 ‘구역성경공부’ 공과를 가지고 본 예배를 인도하는데, 일반적으로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을 가진다. 지역예배는 구역예배보다는 큰 개념으로 지역 안의 
모든 구역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 드리는 예배를 뜻한다. 교구장은 평일마다 각 지역
을 순회하면서 지역예배를 인도하는데, 이때는 각 성도의 기도제목을 자세하게 받아
서 모든 지역식구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 둘 다 헌금의 시간이 따로 있으
며, 지역장과 구역장은 이렇게 모인 헌금을 ‘구역헌금봉투’에 넣고, 예배 참석 현
황을 기록하여 그 주간에 교회의 교구실에 비치된 헌금함에 넣는다. 이러한 지역예배 
후에는 교구장이 그 지역의 지·구역장들과 함께 심방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하여 심
방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구역예배의 소요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 정
도이며, 심방예배는 다음 가정을 심방하는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하여, 각 가정에 머무
르는 시간을 30분 이내로 한다.
넷째로, 남성연합예배가 있다. 이 예배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위에 
열거한 예배들이 주중 오전에 여성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 예배는 평
일 저녁 시간에 교구의 모든 남성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드리는 예배를 말한다. 예배 
장소는 주로 성도의 가정집이며, 때에 따라서 교회의 부속성전을 이용하기도 한다. 
예배의 형태는 지·구역예배와 비슷하며 모든 남성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메시지의 
초점은 남성 성도들의 필요에 맞게 준비한다. 또한, 중년 남성이 대다수인 만큼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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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령에 하나님의 터치가 있도록 찬송 선곡, 말씀 준비, 통성 기도의 인도 준비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로 월 1회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구에서는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작정예배239), 성경읽기 기도회, 중보기도회
를 수시로 열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교구장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다양한 예배를 기획하고 실시할 수 있다.
2. 교구의 찬송가 활용 분석
본 연구자는 월계1교구에서 사역할 때, 교구 차원에서 드려지는 예배 시, 각 지
역장이 돌아가면서 예배 전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의 사회를 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예배를 드릴 때는 각 지역장이 찬양인도 및 예배 사회를 보도
록 하였는데, 찬송가 활용에서 많은 아쉬움이 드러났다. 이러한 아쉬움은 본 연구자
가 교구 내에서 6장에서 소개할 ‘찬송가 활용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이끌었는데, 
여기에서는 먼저 본 연구자가 월계1교구의 예배 중 발견한 찬송가 활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찬송가의 편중 사용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주로 교구의 찬양인도
자들은 50-60대가 중심이었는데, 이들은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부흥의 정점에서 신앙생
활하고 봉사하였던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설립자인 조용기 목사로부터 신앙적으
로 많은 영향을 받고 순복음의 신앙을 정립한 이들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결과 순복
음에서 강조하는 보혈과 성령에 관한 찬송을 주로 선곡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물
론 보혈과 성령에 관한 주제의 찬송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능력 있고 진귀한 찬송
들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모든 찬양의 시간에 있어서 90퍼센트 이상의 곡을 이 범
주 안에서만 선택하여 부르게 될 경우, 자칫 매너리즘에 빠져 아무런 의미와 감격 없
이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 우려되었다. 찬송가 안에는 보혈과 성령의 주제 외에도 하
239)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각 교구에서는 교구장의 재량에 따라 교구의 목표 및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연초 혹은 분기별로 7일(여리고기도회), 21일(다니엘기도
회)씩 작정하여 전 성도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또한, 중대한 문제가 있는 
성도나 불치병에 걸린 성도가 있으면 전 교구적 차원에서 함께 릴레이로 금식하며, 매일 모여
서 작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형태의 예배가 ‘작정예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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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의 다양한 측면을 송축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많은 주제의 찬양이 있다. 이렇
게 다양하게 찬송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며 더욱 믿음
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또한, 성부, 성경, 천국 등의 주제를 노래할 때 우리는 보
혈, 성령과 별개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곡으로 하나님을 찬송하
든지 이미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240) 
따라서 보혈과 성령의 주제에 대해 집착적으로 찬송하기보다는 보다 다양한 찬송을 
교구 성도들이 불렀으면 하는 소원이 일어났다.
둘째, 특별한 기준 없이 (기도와 고민 없이) 찬송가를 선곡하는 모습도 나타났
다. 교구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고령이 많다 보니, 찬송가를 찾아 부르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교회의 부속성전에 자막 시설이 잘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겠
으나 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부속성전이 많고, 또 있다고 하여도 그것을 다룰 만한 인
재들이 교구 내에 없으므로 찬송가를 메들리로 부르는 데 많은 제약을 받았다. 그리
하여 교구의 리더들은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찬양 악보를 20여 개 정도로 작성하
여 성도 수대로 복사하여 나누어 주고 찬양하게 하였다. 성도를 향한 배려의 마음으
로 시작한 아름다운 일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한 번 발행된 찬송가 복사
본을 3개월 가까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서, 찬송가를 선곡할 때 별다른 기준이 없이 선곡한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다. 한 곡 
한 곡을 심혈을 기울여 선택하고, 곡의 순서를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명확한 신학
적, 음악적 기준이 없다 보니 밋밋하게, 그야말로 설교를 듣기 위한 ‘준비 찬양’의 
개념으로 찬양의 시간이 전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다. 이는 성도들만의 문제로
만 볼 수 없다. 교회에서 설교와 말씀에 대한 강조만큼 찬송가의 중요성에 대하여도 
강조를 해 주고, 각 찬송곡의 창작 배경과 가사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알려 주며, 찬
양을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었다면, 교구의 성도들이 찬양을 인
도할 때 이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240) 요 1:12, 고전 12:3, 사 43:21.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우리는 그
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담대히 하나님을 찬송한다. 따라서 모든 찬송은 보혈과 성령을 전
제로 부르는 것이다. 물론 보혈과 성령을 특별히 강조하는 찬송도 불러야 할 때가 있겠지만 
이 주제가 중요하다고 하여, 무조건 이 범주에서만 머무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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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회가 찬송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적절한 교육을 계속적으
로 공급하여 줄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찬송가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강조가 계
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성도들이 찬양을 인도하는 위치에 있거나 회중의 자리에 있거
나 상관없이 주님을 의미 있게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서게 될 것이고, 의미 있게 부르
는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체험하여 더욱 강력한 성도들로 서게 될 것
이다.
이상에서 본 연구자는 교구장으로 사역했던 월계1교구의 찬송가 활용 현황에 대
하여 살펴보았다. 우리 기독교의 보물과도 같은 찬송가를 적실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
제는 한국 교회 전반에 나타나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본 연구자가 사역하는 교구 안
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먼저 속한 교구 안에서부터 
작은 움직임으로 찬송가 사역을 기획하여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하여 교구의 성
도들은 찬송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의미 있게 부르게 되었고, 찬송가
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월계1교구에서 이루었
던 찬송가 사역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이러한 노력이 열매를 맺어 더 많은 
크리스천이 찬송가를 통해 은혜를 받고, 삶의 변화를 체험하며, 강력한 믿음의 사람
들로 서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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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찬송가 사역의 실제
제 1 절 월계1교구의 ‘힘(Hymn) 예배’ 프로그램
1. 힘예배의 구성과 순서
본 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월계1교구에서 실행했던 찬송가 사역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힘(Hymn) 예배’이
다.
힘(Hymn) 예배는 4장에서 제안한 ‘찬송가 테마 예배’를 본 연구자가 월계1교
구 실정에 맞게 기획하여 실시한 것이다. 먼저 본 연구자는 이 예배를 ‘힘예배’로 
명명하였는데,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성도들은 
1주일에 한 번 담임목사를 통해 주어지는 성경 강해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힘과 용기
를 얻는다. 이것은 그들에게 삶의 구심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본 연구자는 이와 
더불어 성도들이 1주일간 붙잡을 찬송가를 제시하여 줌으로써, 그들이 찬송의 실제적
인 힘과 능력을 체험하고, 문제에 눌리지 않으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기대
하였다. 찬송가를 지칭하는 영어단어 Hymn은 한국어로는 ‘힘’이라고 읽힌다. 이는 
놀랍게도 찬송이 우리의 ‘힘’(Power)이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
은 성경의 수많은 구절을 통하여서도 지지가 되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의 속
박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그 결과 지진으로 인하여 옥 터가 흔들려 자유하
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였다(행 16:25-26). 느헤미야는 야훼를 기뻐하는 것(찬송)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말한다(느 8:10). 다니엘은 누명을 쓰고 사자 굴에 들어갈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찬송) 하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의 손길을 경험한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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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다윗 역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난 인생을 살았지만, 야훼 하나님이 자신의 힘
인 것을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능히 승리한다(시 18:1-3).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성
경의 인물들의 예를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역시 찬송으로 하나님
을 바라볼 때,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 문제와 위기, 여러 가지 세상 유혹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그리하여 1주일에 한 번, 평일 중에 하루를 선
택하여 ‘힘예배’를 실시함으로 성도들이 찬송가를 의미 있게 부르고, 깊이 있게 묵
상할 기회를 주었으며, 예배 후 삶의 자리로 돌아간 후에도 성도들이 ‘힘예배’를 
통하여 살펴본 찬송가를 계속적으로 부르고 묵상하게 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서 느끼게 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본 연구자가 월계1교구에서 실시한 ‘힘예배’의 대략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예배 시간은 수요일 저녁 시간으로 하였다.241) 그 이유는 한 주간의 중간
에 있는 수요일이야말로 성도들에게 또 한 번의 영적인 손길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저녁 시간은 퇴근하고 돌아오는 청, 장년 성도들과 주로 자택에 있
는 노년층 성도 모두가 함께하기 용이한 시간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직장에서 여러 
가지 상처와 답답함을 안고 온 이들에게는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어 주님께 재조율 되
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였고, 무의미하게 TV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일주일
에 한 번이라도 저녁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의미 있는 영적인 시간을 만들
241) 일반적인 교회의 수요예배는 저녁 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메인 수요예배는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1부 예배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수요
일 저녁을 택하여 ‘힘예배’를 기획하고 실시할 수 있었다.
시간 내용 비고 예시
19:40-20:00
예배로의 부름
(찬양 2-3곡)
건반연주와 함께
조용한 기도
20:00-20:30 설교 찬송가 설교 찬송가 94장
20:30-21:00 통성기도
21:00-21:30 자유기도 및 귀가 찬송가QT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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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가기를 기대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각 순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본 연구자는 건반을 가지고 찬송가 즉흥 연주를 하였다. 조명은 다소 어두
운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건반이 있는 쪽으로 빛을 약간 밝게 비추었다. 연주는 
최대한 성령님을 민감하게 의지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대로 곡을 편곡, 변조하
기도 하고 다른 곡으로 넘어가기도 하면서 자유롭게 연주하였다. 그러면 성도들이 하
나둘씩 참석하게 되는데, 이들은 자유롭게 묵상 및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마
음을 내어놓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미리 선택한 찬송가를 2-3곡 정도 연주하면서 
회중과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에 조용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다음으로는 찬송가를 본문으로 하는 설교를 하였다. 미리 찬송가를 정하여 연
구한 후, 찬송가가 지어진 배경 설명 및 찬송가 각 절을 강해하면서 회중의 삶에 적
실히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의 경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임을 선포하며 사는 삶의 행
복과 강력함에 대해 찬송가 및 성경 본문(마 13:44-45, 행 3:1-10 등)을 가지고 설교
하였다. 또한,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윽이 깊은 데서’의 경우, 주님이 주시는 
무한한 평안에 대해 찬송가 및 성경 본문(요 14:26 등)을 가지고 설교하였는데, 각 
절을 해설하고 다시 부르는 가운데 회중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느낄 수 있었고,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설교가 끝나면, 본 연구자는 다시 건반을 힘 있게 연주하면서, 그 음악의 흐름 
안에서 회중이 통성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특히 찬송가에서 추출된 메시지로 
강하게 도전하면서 그 설교 내용을 기도제목으로 삼아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회중은 자유롭게 찬송 혹은 통성기도, 묵상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통성기도의 시간은 30분 이상으로 잡아, 충분히 기도하도록 
하였다. 각자 기도를 마치면 각자 주기도문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게 하였는데, 더 기
도할 사람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는 침묵기도 혹은 찬송가 연주 앨범(본 연구자가 직
접 연주한 찬송가 연주 파일 포함)을 틀어 놓음으로써 기도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
록 힘썼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힘예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구 내의 젊은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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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정도를 모집하였고, 이들은 조명, 음향, 찬송가 자막 PPT 제작 및 수행, 다과준
비, 현수막 및 게시판 설치 등을 담당하면서 본 예배를 위해 헌신하였다. 이들의 헌
신을 통해 본 ‘힘예배’는 더욱 풍성한 은혜 속에 진행될 수 있었고, 이들 또한 교
구의 젊은 자원들이 교구 안에서 봉사할 기회를 줌으로 소속감이 더해질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이 봉사하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본 ‘힘예배’에 참여함으로 이들 스스
로가 보다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월계1교구의 강○○ 권사(50대)는 ‘힘예배’를 통하여 찬송 가운데 함께 계시
는 주님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특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녀는 또한 찬송가 설교에 대
한 소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일반적인 설교는 목사님께서 긴 시간 주어진 말씀을 강해하시고, 예화를 드시면서, 광범
위하게 적용해 주시는 데 반하여, 찬송가 설교는 짧고 간결했어요. 그렇지만 그 선포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
님께서 찬송가의 저작 배경 등을 설명해 주시고, 적용해 주신 후, 함께 찬송가를 불렀을 
때, 그 작사 작곡자의 심령이 되어 훨씬 가슴 속 깊이 와 닿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반
적인 설교보다 좀 더 강한 마음의 울림이 있었고,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가 더 가
까이 느껴졌습니다.242)
물론 ‘힘예배’ 및 ‘찬송가 설교’는 주일예배 및 주일에 선포되는 담임목사
의 설교와 대치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일예배와 말씀 강론에 버금
가는 중요성을 지닌 예배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으며, 성도의 영적인 성장에 큰 도움
을 주는 예배 및 설교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본 연구자는 말씀의 강조와 함께 
찬송가의 영성 또한 강조될 때,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며 본 예배
를 기획, 실시하였다. 아무쪼록 더 많은 목회자가 이러한 예배를 하여 자신들의 공동
체를 찬송가의 깊은 영성으로 세워 가기를 기대한다.
242) 이 소감은 강○○ 권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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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찬송가를 활용한 설교
여기에서는 ‘힘예배’의 중심에 속하는 ‘찬송가 설교’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겠다. 본 연구자는 앞장에서 성경 본문만이 아니라 찬송가의 가사 역시 
충분히 설교의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자는 ‘힘예배’를 통해 각 
성도가 찬송가의 가사 하나하나에 더 집중하면서 묵상하기를 기대하였고, 특별히 그 
주간에 붙잡을 찬송을 제시하면서 그 찬송가의 곡조와 가사 하나하나가 각 성도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힘이 되기를 바랐다. 그러기 위해 선택된 찬송에 대한 강해 및 설교
가 필요하였는데, 이 ‘찬송가 설교’를 통하여 각 성도는 하나의 찬송가의 저작 배
경과 구절들의 의미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찬송가 가사의 행간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 및 적용점을 깨달을 수 있었다. 또 그렇
게 설교를 들은 후 다시 찬송가를 부를 때는 감동이 배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찬송가 설교’는 주일에 담임목사를 통해 강단에서 선포
되는 설교를 대신할 수는 없다. 성경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은 목
회자들의 주된 업무이며,243)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말씀 강론을 통하여 영
혼의 구원과 회복을 일으키신다. 설교의 원자료는 하나님의 말씀 즉, 신․구약 성경이 
되어야 하며, 겸손한 설교자의 말씀 선포에 성령이 역사하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 본 연구자가 제시하는 ‘찬송가 
설교’는 성경을 통한 일반적인 강해 설교와 대등한 비중을 지닌 설교가 아니며, 찬
송가를 성도의 실제적인 삶의 힘으로 삼기 위하여, 깊이 묵상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설교 정도로 간주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이 찬송가 설교에는 많은 장점이 있는데, 우리와 같이 연약한 한 인
간이 신앙으로 삶의 어려움을 승화시킨 가사들이 성도들에게 깊이 와 닿는다는 장점
이 있고, 이들이 그 찬송을 부를 때, 찬송가의 저자와 같은 심령이 되어 치유와 회복
을 경험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찬송가는 가사와 함께 곡조를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찬송가 가사에 대한 강해 후, 찬송가를 함께 부르면 회중이 적극적으로 
243) Martyn D. Lloyd-Jones, 설교와 설교자 (Preaching and Preachers), 정근두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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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참여하는 메시지 선포의 시간, 함께 만들어 가는 설교의 시간을 만들 수 있다. 
이는 듣기만 하는 설교보다 훨씬 더 기억에 남고, 감정 및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이 ‘찬송가 설교’를 통해 선포된 메시지는 그 곡조가 주는 
힘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계속적으로 살아 움직이기 용이하다. 이는 놀라운 영적 능력
이 되어, 각 성도를 삶의 문제와 유혹, 어려움 앞에서, 넉넉히 승리하도록 이끌 수 
있으리라 믿는데, 이것이 찬송가 설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점이다.
그러면 이러한 ‘찬송가 설교’는 어떻게 준비하는가? 본 연구자는 설교자들이 
자신의 영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찬송가를 주제별
로 꾸준히 살펴보고, 묵상하였다. 또한, 각 찬송곡을 직접 건반으로 연주하면서 불러 
보았는데, 이렇게 찬송하는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깊이 와 닿는 곡들을 선택하여 그 
주간의 ‘힘예배’및‘찬송가 설교’의 주제로 삼았다. 그리고 선택된 찬송가의 저작 
배경을 알기 위하여, 다수의 찬송가 해설집들을 참조하였고, 찬송가의 작사 작곡자의 
심령이 되어 찬송가 각 절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또한, 찬송가의 각 절과 
연결되는 성경 본문을 찾아 다시 묵상하고 설교문을 작성하였다. 예화는 실생활에서 
경험한 것들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일반 설교와 마찬가지로) 그 주간에 설교자인 자
신에게 깊이 와 닿은 예화가 수집되면 그 주간의 힘예배 ‘찬송가 설교’시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최대한 찬송가 가사 및 성경 본문을 기초로 하면서도 신선한 
설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설교의 시간은 대략 20-25분 정도로 잡았다.
실제로 ‘찬송가 설교’를 수행할 때는 모든 설교를 마친 후, 회중과 함께 찬송
을 부르는 경우도 있었고, 찬송가의 각 절을 설교할 때마다, 그 절을 다시 불러보고 
다음 절 강해로 넘어가기도 하였다. 이때에는 모든 설교를 마친 후에도 다시 찬송가
를 불러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개인적으로는 후자의 방식이 보다 감동적이었다. 이
러한 ‘찬송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자의 입장에서 느낀 점은 성도들이 일반 설교 이
상으로 강하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며, 회중과의 교감이 보다 활발하게 느
껴졌다는 점이다. 또한, 이렇게 설교한 후 찬양할 때, 회중이 보다 열정적으로 찬송
가를 부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성도들이 찬송가와 혼연일체가 된다
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삶의 자리에서 찬송가가 이들에게 진정한 힘이 될 수 있
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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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하나의 사례로서, 본 연구자가 새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의 가사를 통해 교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찬송가 설교’의 일부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현재 사는 집의 주소가 아니라, 여러
분의 영적인 주소, 마음의 주소를 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삶
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봄과 여름에는 밝게 웃지만, 인생의 겨울이 오면 주님을 원망하
고 심지어 믿음을 버리는 신앙인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참 
믿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우리
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판으로 삼아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습니
다. 마귀가 환경과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진정 인정하시고 감동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
시고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이렇듯 변
치 않는 믿음으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송가를 작시한 히윗 여사는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면서, 청소년 사역에 힘썼
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887년 불량 청소년을 교화하고 타이르다가 그 청소년이 던진 큼
직한 지붕 슬레이트에 맞아 척추에 큰 부상을 입게 되고, 6개월 이상 상반신에 석고 붕
대를 하고 침대에 누워 대소변을 받아내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하
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해를 입힌 소년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마음이 가
득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병상에 누워 세상을 저주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루
는 병원을 청소하는 흑인 청소부가 청소하면서 즐겁게 흥얼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히
윗 여사는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봐요! 청소나 하는 주제에 뭐가 좋다고 생글거
리는 거예요?” 그 청소부는 말하였습니다. “좋지 않다니요? 나에게 닥친 모든 형편과 
처지가 찬송이 될 힘을 주님이 주셨는데, 당연히 즐거울 수밖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히윗 여사는 감전된 듯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자신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찬
송할 이유가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만 한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고 이 찬송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후부터, 그녀의 척추의 통증이 점점 
사라지더니 결국 완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가해 소년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공립학교에 들어가 청소년을 위한 사역을 하게 되었
고, 십 대 선교에 일생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히윗 
여사는 자신의 영원한 찬송의 이유가 되는 주님을 바라보았고, 어떤 어려운 상황도 찬송
으로 바꾸는 힘을 십자가를 통해 얻었기에 일어날 수 있었고, 회복될 수 있었으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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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을 향해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녀가 그의 영적 주소를 현재 자신
의 처지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주님 안으로 두었을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히윗 여사와 같은 전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들어와 십자
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현재형’이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이도 용서할 수 있
으며,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두려움 없이 당당
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시 91:1-7, 사 41:10). 결국, 영적인 축복과 함께 삶의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내 이룰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히윗 
여사와 같은 삶의 전환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찬송가 1절을 다 함께 불러 봅시다.
찬송가 설교의 장점은 각 찬송가마다 지어진 배경과 독특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점이다. 우리보다 먼저 신앙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
리는 더욱 믿음의 용기와 도전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 난 후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
합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나만 상처받고 아픈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모양은 다르
지만 상처와 아픔이 있음을 돌아보고, 함께 찬송가를 부르면서 찬송의 영성을 통해 
치유, 연합되고 서로를 향한 중보의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 건강해질 
것이고, 더욱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효과를 기
대하며 찬송가 설교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자는 찬송가의 영성이 삶의 자리에서 계속되기 위하여 ‘찬송가 
설교’가 ‘찬송가 QT’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찬송가 설교가 교회
(예배당)에서 수행되어 성도들에게 찬송가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게 하고 도전을 주
는 것이라면, 찬송가 QT는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 성도들 스스로 찬송가 영성을 힘
입어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찬송가 QT는 찬송가의 영성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 가정, 학교, 직장, 사회에서 계속 발휘되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
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이어지는 글을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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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찬송가 QT로의 확장
우리는 공예배의 중요성만큼이나 삶의 예배를 강조한다. 둘은 따로 떨어진 별개
의 것이 아니라 하나이다(롬 12:1-2). 그래서 기성 교회에서는 말씀(설교)에 대한 강
조와 함께, 삶의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말씀 묵상, 즉 QT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것을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자는 찬송가의 영성
을 성도의 삶에 스며들게 함에 있어서, ‘힘예배’를 강조함과 동시에, 삶의 자리에
서 ‘찬송가 QT’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닌, 매일 매 순간 찬송가의 가사와 곡조를 떠올리며,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시 22:3). 그리하여 각 요일(평일)마다 선택
된 찬송가 악보와 함께 간략한 해설 그리고 찬송가 QT의 지침을 실어서 간단하게 제
작하고 성도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성도들은 이러한 지침에 따라 매일 아침 시간 찬
송가를 깊이 묵상하였고, 하루 동안 그 주어진 찬송가를 계속적으로 부르게 되었다. 
간략한 찬송가 QT의 지침은 다음과 같은데, 여기에 월계1교구 박○○ 권사(50대)가 
실제로 묵상하여 제출한 내용을 이탤릭체로 제시한다.
2015년 6월 8일 (월요일) 월계1교구 찬송가 QT : 박○○ 권사
찬송가 408장 –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송가 큐티 순서
이른 아침에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시간을 30분 이상 확보하십시오.
1. 가사 읽기
이 찬송가의 가사를 (마음에 감동이 올 때까지) 주의 깊게 여러 번 읽습니다.
2. 찬송하기
가사의 의미를 묵상하며, 여러 번 입술을 열어서 찬송합니다.
3. 감동구절 찾기
찬송가 가사 중, 특별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구절이 있으면 기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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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맘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4. 오늘 하루 이 찬송가를 힘입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한국 사회가 메르스 전염병의 공포로 가득 차 있고, 여러 가지 염려거리가 많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
늘의 평안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5. 여러분의 묵상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평강의 하나님! 세상과 환경 가운데서 보이는 온갖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으로만 채우소서.
박○○ 권사는 꾸준히 찬송가 묵상을 진행하는 동안,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졌으
며 계속적으로 그 날의 찬송이 귓가에 맴돌고 입안에서 흘러나와, 종일 하나님의 임
재 의식으로 충만했으며 행복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자는 찬송
가 QT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찬송가는 이렇듯 그 어떤 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기존 
교회에서도 찬송가 QT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매일 찬송가 QT를 실시하기가 현실적
으로 어렵다면, 성경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이라도 찬송가 
QT를 배치하고, 찬송가의 영성에 흠뻑 젖어드는 시간을 성도들에게 제시하기를 권하
는 바이다. 그러할 때, 각 성도가 찬송가 안에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세상의 문제
와 유혹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성경뿐만 아니라, 찬송가 역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묵상의 자료임을 인식하고, 깊이 있게 찬송가의 가사 및 곡조를 연구하고 읊조
리는 것(시 1:2)은 우리의 성도들을 진정한 복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귀중한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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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월계1교구의 찬송가 활용 프로그램
1. 찬송가 연주 묵상기도회
본 연구자는 월계1교구에서 사역할 때, 위에서 제시한 ‘힘예배’ 이외에도 찬
송가 사역을 몇 가지 더 기획하여 실시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찬송가 연주 
묵상기도회’부터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째로, 찬송가 연주 묵상기도회의 가치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음악이 주는 치
유의 능력에 대한 연구는 요즈음 일반 음악계에서도 활발하다. 본 연구자 역시 음악
이 지닌 치유의 가능성을 믿는다. 그런데 일반 음악이 심리적 치유의 측면에서 주로 
이를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본 연구자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
는 ‘찬송가’를 통하여 영적, 심리적, 육적인 치유가 전인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러한 음악 치유가 기독교적인 범주 안에서 더욱 활발히 일어나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규범화 된’ 예배가 아닌, 자유로운 찬송가 연주의 장
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마음을 내어놓게 하며, 자유롭게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하여, 치유 받고 회복되는 장을 마련해 주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 본 연구자가 월계1교구에서 실시하였던 ‘찬송가 연주 묵상 기
도회’이다.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데에 음악보다 더 좋은 도구는 없다. 특별히 
가사 없이 연주를 통해 깊은 울림을 주는 경음악은 가사가 있는 노래보다 어떤 면에
서 더욱 깊이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다고 믿는데, 특별히 연주자가 ‘찬송
가’를 마음을 다하여 (가사를 생각하며) 연주할 때 그 영적인 파장은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윗이 수금을 탄즉, 사울의 악신이 떠난 
예(삼상 16:14-23)’ 에서처럼 놀라운 치유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
이와 더불어, 이 찬송가 연주 묵상기도회를 통하여 기대한 또 한 가지는, 깊은 
묵상 기도에 대한 교육이다. 본 연구자가 사역하고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성도들
은 상대적으로 묵상기도보다 ‘부르짖는 기도’에 익숙하며, 방언기도를 포함한 통성
기도로 문제를 해결 받고 응답받는 것이라는 개념이 강하다. 물론 통성기도 및 방언
기도의 강조는 본 교회의 매우 귀중한 신앙의 유산 중 하나이다. 본 교회의 설립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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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와 최자실 목사를 통해 강조되어 내려온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는 많
은 성도의 삶과 가정에 놀라운 기적과 회복을 가져오곤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기를 원하였고, 특별히 깊은 묵상의 기도로
서 각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차원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준비된 찬송가를 콘티 순서대로, 때로는 즉흥으로, 강약을 조절해 
가면서 피아노를 연주하여, 각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데 이를 통해 성도들은 이전의 익숙했던 기도 방식과 또 다른 방식으로도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고 치유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둘째로, 본 ‘찬송가 연주 묵상기도회’의 준비과정 및 순서(콘티)는 다음과 같
다. 본 연구자는 ‘찬송가 연주 묵상기도회’를 실시하기에 앞서 먼저 교구 안에서 
스태프를 모집하였고, 여기에 교구 밖에서도 지원자를 받아 기꺼이 본 연주 기도회를 
섬기기 원하는 이들을 도우미로 추가하였다. 그리하여 전체총괄, 홍보, 음향, 영상
(자막), 다과, 안내 등의 일들로서 섬기도록 하였다.244) 본 연구자는 전체 진행 및 
연주를 담당하여, 매주 기도회의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찬송가를 선곡하고 
미리 셀프로 연주 기도회를 하면서, 본 연주 기도회를 준비하였는데, 그중 3주간의 
찬송가 연주 묵상기도회의 주제 및 콘티를 아래에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2015년 6월 3일 (수요일) 월계1교구 ‘찬송가 연주 묵상기도회’ 콘티
*주제: 기도
주님의 시간에 (복음성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오 놀라운 구세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244) 전체 총괄은 박○○ 총무권사(50대)가 하도록 하였고, 현수막과 보드판을 통한 홍보 및 
데코레이션은 이○○ 자매(20대), 음향은 김○○ 전도사(30대)와 김○○ 집사(40대), 김○○ 
집사(30대), 영상(자막)은 오○○ 자매(20대), 다과는 김○○ 지역장(교구 회계, 50대)과 이○
○ 지역장(교구 서기, 50대), 안내는 김○○ 자매(20대)와 양○○ 집사(30대)가 하도록 하였
다.
125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복음성가)
2015년 6월 10일 (수요일) 월계1교구 ‘찬송가 연주 묵상기도회’ 콘티
*주제: 평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복음성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복음성가)
이 땅에 오직 주 밖에 없네 (복음성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주인 삼은 (복음성가)
2015년 6월 17일 (수요일) 월계1교구 ‘찬송가 연주 묵상기도회’ 콘티
*주제: 사랑
예수 사랑하심은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복음성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복음성가)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복음성가)
내 진정 사모하는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복음성가)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본 연구자는 기도, 평화, 사랑 등의 주제를 정하고 
미리 콘티를 작성하여 본 연주 기도회를 인도하였다. 이러한 주제를 정하는 방식은 
본 연구자의 매일의 개인 묵상에서 비롯되었다. 이 연주 기도회는 전체적으로 찬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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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로 진행되지만, 복음성가도 필요할 시에는 몇 곡이 추가되었는데, 복음성가는 주
제에 맞는 것 중에서 전 연령대의 성도들에게 익숙한 곡 위주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찬송가’를 시간적으로나 질적으로 더욱 비중 있게 배치하려고 힘썼다. 
또한, 연주 위주로 진행되는 기도회이니만큼 성도들을 배려하여 각 찬송가의 가사들
을 미리 PPT로 작업하도록 하였고, 연주 기도회 시 이를 자막으로 띄워줌으로 성도들
이 기도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 연주기도회는 성격상 ‘분위
기’가 중요하기에 성도들이 다른 곳에 신경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
할 수 있도록 조명의 암전, 음악의 전환(본 연구자의 연주 전후에 다른 연주곡들을 
연결하는 부분) 등에 더욱 신경을 썼으며,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오는 성도들을 배려
하기 위하여 간단한 다과 또한 준비하였다. 또 모든 기도회가 끝나면 교구 성도들과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를 통하여 참석한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더 깊이 친
밀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아래는 본 연주 기도회의 개략적인 순서를 표로 정리
한 것이다.
이 연주 기도회를 실시한 후, 참여자들로부터 여러 긍정적인 피드백들을 들을 
수 있었다.245) 박○○ 권사(50대)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에 잔잔한 찬송가를 
듣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부를 때, 부르짖고 기도할 때와는 다른 포근함과 평안함, 
기쁨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김○○ 전도사(30대)는 어두운 조명에서 가사 한절 
한절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며, 마음속에서부터 진실한 고
245) 이러한 피드백은 기도회 이후 스태프들로부터 소감문을 통해 제출받았다.
시간 내용 조명 비고
19:00-19:30 연주 기도회 준비 어둡게
배너, 보드판 설치, 다과 세팅
악기, 마이크 음향 체크
19:30-20:20 연주 기도회 어둡게 자막 송출
20:20-20:30 짧은 설교(나눔) 밝게 찬송가 설교
20:30-20:40 통성기도 어둡게
20:40-21:00 교제 및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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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 기도가 나왔다고 이야기하였고, 각 찬송가의 가사들이 단순한 노래가 아닌 자신
의 간절한 기도로 승화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양○○ 집사(30대)는 이 연주 기도회
의 피아노 연주가 목회자의 영성과 겸비되어 치유와 회복의 시간으로 적합하였다고 
말하였다. 오○○ 자매(20대)는 본 연주 기도회의 콘티가 주제에 따라 흘러가는 점을 
가리키면서 영적인 흐름과 집중이 잘되어 좋았다고 이야기하였고, 김○○ 자매(20대)
는 본 연주 기도회를 통하여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
함으로 소통되고 교제되는 장을 마련할 수 있어서 긍정적이었다고 의견을 주었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더욱 발전시키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치유와 
회복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또한, 참여자들로부터 몇몇 아쉬움과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도 들을 수 있었는
데, 오○○ 자매(20대)는, 박수를 치며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데에 익숙한 여
의도순복음교회의 성도들에게 너무 어색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주었고, 
참석 인원이 30명 미만인 데 반하여 본 기도회가 너무 큰 장소에서 실시되었다는 점
을 지적하면서, 인도자의 시야에 온 회중이 한눈에 들어오는 성전에서 실시하면 보다 
회중이 편안하게 느끼고, 안정된 느낌으로 진행될 수 있으리라는 견해를 피력해 주었
다. 또한, 양○○ 집사(30대)는 음향 시설의 노후와 자막의 실수를 지적하면서 더욱 
준비성이 철저할 것을 기대하였고, 분위기가 고조될 때 연주를 그저 듣고 있을 것만
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주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하여 ‘찬송가 연주 묵상 기도회’를 계
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이 연주 기도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보다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 찬송가 학교
본 연구자는 월계1교구에서 사역할 때, 찬송가의 적실한 활용의 일환으로 ‘찬
송가 학교’를 기획하여 실시하였다. 찬송가 학교의 운영은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성경일독학교의 형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찬송가 전곡을 4단계 정도로 나누어 심
화하여 모든 곡을 불러보는 형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분기별로 한 주간씩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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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모르는 곡 위주로 배워보고 불러보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본 연구자는 
월계1교구에서 ‘찬송가 학교’를 실시할 때, 세 번째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리하
여 성도들의 찬송가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찬송가 안에서 불러보지 않은 곡들을 
찾아 소개함으로 그들이 예배시에나 삶의 자리에서 찬송가를 더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본 연구자는 교회의 중직자라면 복음 즉 말씀의 전문가일 뿐
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전문가도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직을 심사할 때 성경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만이 아니라, 찬송가 학교의 이수 여부 
역시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그러할 때 진정 입술로 찬송한 그들에게 선한 변화가 나
타나게 될 것이고, 행동이 변화되어, 진정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많아
질 것이며 한국 교회 전체가 건강해지는 역사 또한 나타나게 될 것이라 믿는다.
본 연구자는 월계1교구 찬송가 학교를 2015년 7월 3주에 실시하였다. 시간은 오
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로 잡았으며, 전체 인도와 찬송가의 해설은 본 연구자가 
맡고, 찬송의 실제 부분은 이○○ 집사(40대)가 맡아서 봉사하였다. 이○○ 집사는 
현직 중학교 음악 교사로서, 성악을 전공하였다. 본 연구자는 찬송가 학교가 시작하
기 2시간 전, 이○○ 집사와 만나서 충분히 연습하고, 맞추어 본 후 성도들에게 찬송
가 교육을 하였는데, 익숙하지 않았던 찬송가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성악 발성으로 
전문가에 의해 찬송을 듣고 함께 따라 할 때 감동이 배가 되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한다는 기쁨과 함께, 새로운 곡을 배워나간다는 성취감이 성도들에게 주
어졌고, 우리 교구 내에 달란트 있는 자원을 통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사실이 
성도들에게 자부심을 주어 일거양득이었다. 또한, 이○○ 집사 역시 이처럼 봉사하는 
가운데 큰 보람을 느끼고, 본 교구에 더 큰 애착을 갖게 되었는데, 이러한 점이 찬송
가 학교를 통해 부수적으로 더해지는 큰 은혜이다. 2015년 7월 3주에 실시한 월계1교
구 찬송가 학교의 대략적인 시간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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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 연구자는 교육할 20여 곡을 추려서 해설과 함께 강의안을 만들어서 배
부하였다. 강의안에는 각 찬송가의 목록, 찬송가 악보, 해설집 등을 통해 정리한 내
용이 들어갔으며, 맨 마지막 장에는 존 웨슬리가 작성하였다는 ‘찬송가는 이렇게 불
러라’라는 제목의 7가지 원칙을 수록하여246) 찬송 교육 시에나 예배 중 찬송 시 명
심할 것을 강조하였다. 찬송가 학교 시, 성도들에게 배부하였던 강의안 가운데, 해설 
부분의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46)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가 1761년에 출판한 Selected Hymns의 머리말에 적어 
넣어, 찬송가 바르게 부르기 운동을 한 ‘찬송가는 이렇게 불러라’ 라는 명언 7가지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곡조를 배워라. 다른 노래보다 먼저 찬송을 배워라. 그대가 배울 수 있는 한 많
이 배워라. 2. 정확하게 불러라. 악보대로 정확히 불러라. 곡조를 바꿔 부르거나, 고쳐 부르지 
말고 정확하게 불러라. 잘못 배웠으면 다시 배워 고쳐 불러라. 3. 다 함께 불러라. 조금이라도 
쳐지거나 억지로 부르면 안 된다. 노래하는 것이 그대에게 십자가가 된다면 이를 제거하여라. 
그리하면, 당신은 찬송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다. 4. 열심히 불러라. 
힘차게 불러라. 맥빠진, 졸린 노래가 되지 않도록 불러라. 정성을 다하여 소리를 높이어라. 자
신의 소리를 부끄러워 말아라. 그대가 Satan의 노래를 부르지 않는 한…. 5. 겸손하게 불러라. 
찬송가의 가락이 명료(明瞭)한 가락의 선(線)이 되도록, 애써 다른 사람의 소리에 맞추어 불러
라. 6. 느리지 않게 불러라. 찬송은 너무 느리게 부르면 안 된다. 한 사람이 느려지면, 다른 게
으름뱅이에게 곧 전염되어 전체가 느리게 된다. 최초의 Tempo를 끝까지 지키어라. 7. 특히 
심령으로 불러라. 가사 한 마디마다 그대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어라. 가사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부르고, 그대의 마음이 음악에 도취하지 않도록, 쉼 없이 그대의 마음이 하나님께 바
쳐지도록 조심하여라.
시간 내용
08:30-10:00 찬송가 학교 준비
10:00-10:20 자유기도 및 찬양인도
10:20-10:30 발성 연습 성악 담당: 이○○ 집사 
10:30-10:50 전 시간 찬송가 복습 정회승 목사, 이○○ 집사
10:50-11:50 찬송가 학교 정회승 목사, 이○○ 집사
11:50-12:00 마무리 기도,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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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해설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한밤중에 폭풍우를 만난 배에서 선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작시자 미국의 E. 호퍼 목사는 바로 이 처절한 상황과 매 순간 접하며 
사는 선원들을 위해 헌신했다. 그가 일생 시무했던 뉴욕의 ‘바다와 육지 교회’에는 항구
도시의 교회답게 선원들이 많이 출석했으며 일시 정박한 배의 외항 선원들도 출석하고 
했다. 그들은 햇볕과 바닷물에 그을려 험상궂은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마음속에
서는 항상 바다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지 않았다. 호퍼 목사는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찬송시를 많이 지었다. 그는 갈 길 몰라 방황하고 두려움에 떠
는 뱃사람들에게 바다를 다스리시는 우주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소개하려고 했다. 그는 
많은 시를 지었지만 익명으로 발표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명을 사용해서 발표했다. 
1888년 호퍼 목사는 서재에서 찬송시를 짓다가 미처 완성하지 못하고 펜을 손에 쥔 채 
세상을 떠났다. 그때 그의 서재에서 발견된 유고들을 보고 나서야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위안을 주던 찬송시들의 호퍼목사의 작품인줄을 알고,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 
   작곡자 J. E. 고울드는 악기점을 경영하며 틈틈이 찬송곡을 작곡했던 인물로서 그의 
작품으로는 530장(주께서 문에 오셔서) 1곡이 우리 찬송가에 더 실려 있다.
또한, 월계1교구 찬송가 학교의 시간표를 각 시간대별로, 좀 더 자세히 소개하
도록 하겠다. 먼저 찬송가 학교가 시작되기 2시간 전인 08:30부터 준비가 시작된다. 
함께 찬송가 학교를 진행하는 이○○ 집사와 함께 기도하고, 각 순서 및 찬송곡들에 
대하여 점검하고 다시 불러보면서 체크하였다. 특히 수업이 이루어지는 3층 예루살렘 
성전을 정돈하고, 피아노 및 마이크 확인, 보면대 설치 등을 하나씩 챙기면서 준비에 
미흡함이 없도록 힘썼다. 이어 10시가 되면 음악을 틀어놓아, 성전에 도착한 성도들
이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그리고 10시 20분부터, 성악가인 이○○ 집
사를 통하여 발성 연습을 이룰 수 있게 하였다. 10시 30분부터 20분간은 지난 시간 
배웠던 찬송곡들을 짧게 살펴보고, 1절씩 다시 부르는 등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
으며, 10시 50분부터 11시 50분까지 1시간가량 본 연구자의 해설 및 이○○ 집사의 
성악과 함께 선택된 곡들을 배우고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 10분은 
찬송가 학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정리하고, 찬송의 영성을 품어 세상에 나아가 승리
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기도를 통성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였고, 그 후 주기도문으
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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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찬송가 학교 역시 다양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는데,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
다. 우선 성악으로 봉사하며 적극적으로 찬송가 학교에 참여하였던 이○○ 집사(40
대)는 자신이 먼저 큰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을 통해 더 깊이 찬송가를 마음에 새기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녀
는 ‘영혼의 샤워시간’이 되었다는 표현도 하였는데 이는 그만큼 찬송가 학교를 통
해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박○○ 권사(50대)는 “목사님
께서 찬송가의 지은이 및 구절들을 소개해 주신 것이 찬송가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
다.” 라고 이야기하였고, 강○○ 권사(50대)도 찬송가 곡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가
슴에 와 닿았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한 곡 한 곡 설명을 들을 때, 설교 한편 들을 
때와 동일한 감동이 있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김○○ 지역장(50대)은 찬송가 학교
를 통해, 찬송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깨닫게 된 시간이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동일 
작사자 및 작곡자의 찬송가, 절기별, 말씀별로 찬송가를 찾아 부르는 시간도 주어졌
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는데 귀담아들을만한 부분으로 생각한다. 
개선할 점으로는 박○○ 권사의 경우, 모르는 찬송이 어색한 부분도 있었으며, 
한 소절씩 따라 부르면서 배울 수 있도록 차근차근 일러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따라서 보다 급하지 않게 넉넉한 시간을 들여서 한 곡 한 곡 배우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러한 찬송가 학교가 주기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교회의 중요 교육 과정으
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목회자들의 계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 찬송가는 땅속에 묻힌 보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드러난 보물이 되어 각 
영혼의 삶과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끊임없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본 연
구자부터 맡은 사역지에서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3. 찬송가 구역예배
여기에서는 본 연구자가 월계1교구에서 실시하였던 ‘찬송가 구역예배’에 대하
여 서술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자가 사역하고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는 ‘구역 조
직’으로 부흥한 교회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교구 사역
132
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지·구역예배와 심방 사역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데, 각 성도는 이러한 지·구역에서 영적으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
누면서 강력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뭉쳐져 있다. 이러한 점은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가족마저 해체되는 이 시대에 본 교회가 가진 중요한 자산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지·구역에 대한 강조와 강력한 연합의 모습은 사회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에
게 중요한 메리트로 작용하여 교회 출석에 이르도록 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
의 성장과 부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교구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의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에, 모든 지·구역식구와 교구식구까지 총 동원이 되
어 아픔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 이는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모범적인 모습이
라 여겨지는데, 사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장례 인도 이후, 교회로 인도받아 출석하기 
시작하는 새신자의 수도 상당수이다. 또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새신자 교육, 훈련, 
양육 교재인 『행복으로의 초대』의 ‘구역 모임’ 의 부분에 간증처럼, 구역 모임은 
좌절하고 낙망하는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함께해 주고, 용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충실
히 할 수 있다. 여기에 소개된 간증은 이렇다. 본 교회 박○○ 집사는 자기 아들이 
어릴 적 급성 녹내장을 앓아 11세 때,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절망적인 경험을 한
다. 그러나 그는 그 처절한 절망의 시간에 구역식구들의 격려와 기도로 다시 힘을 낼 
수 있었고, 결국 믿음으로 양육하여, 그의 아들 최○○ 군을 시각장애인 최초로 서울
대학교 법학과에 진학시키는 꿈을 이뤄냈는데, 박 집사는 이러한 결과의 배후에 장애
인대교구 구역 식구들의 뜨거운 중보 기도가 있었음을 밝혔다.247) 이처럼 본 연구자
가 사역하는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작은 교회들인 지·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은 가족 이상으로 끈끈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웃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실 구역예배 시에는, 지·구역장들의 공과로 예배가 진행되며, 지역예
배(구역이 모여서 이루어진 큰 단위를 지역이라 한다) 시에는 교구장의 설교로 각 가
정에서 돌아가면서 예배가 진행되는데, 설교가 끝나면 20분 정도 긴 통성기도 및 안
수기도의 시간을 가진다. 물론 이렇듯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전통적인 지·구역예배도 
좋지만 본 연구자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찬송가 구역예배를 하면 어떠한가 하는 질문
247) 여의도순복음교회 전도새신자국 편, 행복으로의 초대 (서울: 서울말씀사, 2005),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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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 보게 되었다. 그리고 성경 말씀과 더불어 찬송의 영성을 심기 원하는 본 연구
자에게 있어서, 찬송가 구역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한 예배가 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하여 구역식구들이 구역예배를 통해 찬송가를 함께 나누고, 함께 부르
며, 찬송가의 영성을 공유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영적 공동체로 연합이 될 수 
있으며, 혹 발생할지 모를 계속되는 구역예배의 매너리즘 역시 깰 수 있으리라고 믿
었다. 그리하여 본 찬송가 구역예배를 기획,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면 찬송가 구역예배는 어떠한 방식으로 실시하는가? 본 연구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기획하여 실시하였다. 그 한 가지는, 연말 마지막 지·구역예배를 찬송가 
구역예배로 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도 소개한 바 있는데, 5-10명 정도 되는 구역 식
구들이 자신에게 1년 동안 가장 힘이 되었던 찬송을 소개하고, 이유를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른 구역 식구들은 발표자의 마음과 언어에 집중하게 되고, 그
의 간증에 몰입하게 된다. 그러고 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를 위하여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를 통하여 더욱 구역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강력히 연합되는 것
을 느낄 수 있었다. 여기서 목회자인 본 연구자는 적절히 각 발표자의 발표를 정리해 
주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주면서, 올바른 찬송가 구역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썼는
데 이를 통해 각 성도의 마음에 많은 치유가 일어남과 함께,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 
또한 느낄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목회자인 자신이 본을 보이는 것이다. 
본 연구자 역시 자신에게 가장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찬송가를 먼저 소개하고 간증
하였다. 때로 문제와 어려움, 유혹 속에 흔들리기도 했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
하고 솔직하게 드러내었다. 그리고 그 찬송가가 왜 자신에게 힘이 되었는지를 성령님
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함께 찬양한 후 먼저 성도들의 기도를 
받았다. 이렇게 먼저 가식(페르소나)을 벗어버리고 나눔의 포문을 연 결과, 성도들 
역시 가면을 다 벗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리하여, 다른 방법도 구
역의 활성화와 투명화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찬송가 구역예배야말로 구역의 
활성화와 투명화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또 한 가지, 본 연구자가 찬송가 구역예배를 이룬 방법은, 30-40대 젊은 부부 
구역 모임을 통해 한 달에 한 번씩 시행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매월 첫 주 주일 오
후 1시부터 2시까지 진행하였고, 장소로는 유아유치부 성전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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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을 같은 경우에는 정원화 작업을 이룬 교회 옥상 공원과 같은 야외에서 진행하
기도 하였는데, 이런 때는 자연과 더불어 더욱 은혜로운 나눔과 예배가 되었다. 방식
은 위에서 제시한 나눔의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는데, 사실 젊은 부부 중에서 아
직 서먹한 관계에 있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함께 말의 포문을 열며, 찬송
가를 나눌 때 이것이 귀한 매개체가 되어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경험을 할 수 있었
고, 마지막에 연합하여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놀라운 치유의 경험 또한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월계1교구 30-40대 젊은 부부 대상 ‘찬송가 구역예배’의 대
략적인 시간표는 다음과 같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30-40대 젊은 부부 지역장이 준비된 찬송가 
목록을 기타를 치며 인도하도록 하였다. 그 후 교역자인 본 연구자가 취지를 설명한 
후, 자신이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고 붙잡았던 찬송가를 소개하고, 삶을 나눈다. 할 
수 있다면 기도제목도 나눈다. 그리고 함께 그 찬송가를 부른다. 그러고 나서 성도들
의 축복어린 통성기도를 받았다. 이 시간이 끝나면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부들 모두 
같은 방식으로 자신이 선택한 찬송가와 함께 삶을 나누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을 가졌다. 모든 나눔과 찬송의 시간이 끝나면, 교역자로서 각자의 나눔을 정리해 주
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때 성경적인 접근을 통해 모두에게 영적인 감동이 있는 시간
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적용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후 마무리 기도와 주기
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면, 바로 자리를 뜨지 않고 친교를 나누었다.
30-40대 젊은 부부 구역의 일원인 천○○ 집사(30대)는 이와 같은 찬송가 구역
시간 내용 비고
13:00-13:10 찬양과 경배 30-40대 지역장 인도
13:10-13:40
개인별 찬송가 나눔 및 
중보기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13:40-13:50 교역자 정리 나눔들을 요약, 정리
13:50-14:00 마무리 기도, 주기도문
14:00- 친교 및 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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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에 대한 소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30-40대 구역에서 서로 찬송가를 나누고 삶을 나눌 때, 생활 속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수선했던 저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향하여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계속
적으로 서로 나누는 가운데 함께 모인 지체들의 마음이 서로에게 열리고, 연합되는 것 
또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어지는 찬송과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서 좋았고, 모든 순서를 마치고 난 후, 나눔 시간에 더욱 진솔
하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치 찬송가를 통한 나눔과 찬송과 통성기도
가 윤활유 역할을 하여, 예배 후 나눔 시간에는 더욱 진솔한 나눔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
니다.
이러한 점은 ‘찬송가 구역예배’가 세대를 초월하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다
는 점을 잘 보여주며, 무엇보다도 이 찬송가 구역예배가 지체들과의 관계를 더욱 주
님 안에서 아름답게 가꾸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잘 드러내 준다고 평가된다. 더불어 
이 찬송가 구역예배가 세대 간 접촉점이 되어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고, 
그러함으로 교회 안에서부터 세대 간 일치 및 연합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
를 기대한다.
나아가 본 연구자는 이러한 찬송가 구역예배가 가진 장점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할 수 있다. 첫째, 찬송가 구역예배가 실시되기 몇 주 전, 찬송가를 나눌 것을 공지
하면 각 성도는 그동안 찬송가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게 되고, 실제로 찬송가를 힘으
로 살아가는 경험을 해 보게 된다. 물론 인위적으로 의무감에 해낼 이들이 없지는 않
겠으나, 결국에는 찬송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찬
송을 통해 승리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찬송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
데, 그 가사가 자신의 삶과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는 성경 말씀이 자신의 
삶에 살아 역사함으로, 그대로 살아낼 때 나타나는 강력함과 유사한 경험을 하게 하
는데 자포자기하고 싶고, 쓰러지려 할 때 찬송이 자신을 붙잡아 주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셋째, 나눔이 쉽게 이루어진다. 이는 
앞서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은데, 나눔의 주제로서 자신이 원하는 찬송가를 고르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반추하게 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다. 넷째,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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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통하여 재해석된 찬송가를 함께 부르면서 지체들의 격려 및 축복을 받을 때, 그 
성도는 영적으로 자존감과 존귀함을 경험하며 더욱 튼튼히 성장할 수 있다. 또한, 공
동체를 더욱 신뢰하면서 자신도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성
장한다. 그러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지체들 모두 안정감을 누리
는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공동체는 스캇 펙이 말한바 ‘안전한 공동
체’와도 일맥상통하는 곳이며,248)  래리 크랩이 언급한바 진정한 영적 공동체와 같
은 곳이다.249) 사실상 우리의 공동체가 영적이지 않고, 불안전한 곳으로 변질하기가 
얼마나 쉬운가? 따라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
는 공동체가 되어야 이들이 말한 안전한 공동체, 영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데, 이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진실한 기도와 함께 ‘찬송가 구역예배’와 같은 열린 나눔
의 장을 통해서 가능하리라 확신한다.
4. Youtube와 SNS를 활용한 찬송 사역
여기에서는 본 연구자가 월계1교구에서 실시한 찬송가 사역 중 마지막으로 
Youtube와 SNS를 활용한 사역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월계1교구에서 성도들
에게 지속적으로 찬송가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예배 및 프로그램 등을 시도
하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들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적으로 찬송가를 통
하여 하나님을 묵상하는 모습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보다 많은 교구 
식구들에게 찬송가의 영성에 대해 알리고 묵상하는 시간을 주고 싶었는데, 이에 시작
한 것이 바로 Youtube와 SNS를 활용한 찬송 사역이다.
먼저 본 연구자는 찬송가를 편곡하여 피아노로 연주하고 스마트폰으로 녹음하였
다. 처음에는 녹음 파일 자체를 교구 식구들 및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하여 
발송하였는데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이 왔다. 특별히 그 찬송가 연주를 통하여 
마음이 잔잔히 치유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 반응이 놀라웠다. 
248) M. Scott Peck, 스캇 펙 박사의 평화 만들기 (The Different Drum: Community 
Making and Peace), 김예숙, 김예자 공역 (서울: 열음사, 2006), 85.
249) Larry Crabb, 영혼을 세우는 관계의 공동체 (Becoming a True Spiritual Community), 
김명희 역 (서울: IVP, 2013), 81.
137
왜냐하면 편곡 및 음악 연주 실력은 둘째 치고, 녹음 방식이 너무나도 비전문적이었
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격려를 받고, 이 파일들을 영
상으로 작업하여 Youtube에 올릴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Youtube에 올리게 되면 
보다 많은 교구식구들에게 용이하게 전달할 수 있고, 검색 등을 통하여 치유가 필요
한 불특정 다수의 성도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초등부 교사로 봉
사하는 김○○ 형제(20대)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폰으로 녹음한 파일들을 영상 파일로 
전환하였는데, 이렇게 Youtube에 올린 파일들은 본 연구자의 Youtube 채널에 ‘피아
노 편곡 및 연주 (찬송가, Gospel)’ 항목으로 묶여 손쉽게 순차적으로 전 곡을 들을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250) 이후에는 20대 초반인 2002년도에 배○○ 형제(현재 목회
자, 플롯 연주)와 본 연구자(피아노 연주)가 함께 찬송가를 편곡, 녹음한 비 발매 음
반인 ‘디모데의 기도’ 전곡을 업로드 하여 정리하였는데, 이렇게 정리된 곡은 손쉽
게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등으로 공유가 되어 많은 이들이 묵상
과 기도 시 도움을 받도록 이끌고 있다. 현재 피아노로 직접 연주한 곡 13개 파일(17
개 곡)과 플롯과 함께 연주한 곡 9개 파일(디모데의 기도, 9개 곡)이 본 연구자의 
Youtube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는데 그 곡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아노 편곡 및 연주 (찬송가, Gospel) - 본 연구자가 직접 피아노로 편곡, 연주한 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진정 사모하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주 음성 외에는
이 세상 험하고
나 행한 것 죄 뿐이니
예수 사랑하심은
250) 정회승 목사 Youtube 채널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라.
(https://www.youtube.com/channel/UCcNlJBFGA3FkEWtfK7fku-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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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이와 같은 때엔
갈보리 산 위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디모데의 기도 – 본 연구자가 배○○ 형제와 함께 편곡, 연주한 곡 (2002년 작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오 신실하신 주
갈보리산 위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를 사랑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사랑하심은
주를 바라는 (Joy of my desire)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Purify my heart)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여기에는 필요에 의하여 다수 복음성가 곡도 들어가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이
렇게 작업하여 성도들에게 연주곡들을 발송하는 주된 이유는 이들이 찬송가의 영성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묵상, 기도하면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있음이 분명함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찬송가를 편곡하여, 현시대를 살아가
는 성도 및 일반인들에게 호소력 있는 연주곡을 만들고 그들이 그 안에서 치유와 회
복을 경험하는 일들에 계속적으로 쓰임 받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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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실제 Youtube 및 SNS를 통한 찬송 사역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떠
한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에 나타난 그림은 본 연구자의 
Youtube 채널의 메인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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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렇게 정리된 각 찬송가 연주 파일들 혹은 정리된 연주 항목들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카카오톡으로 발송하였는데, 다음은 그 실제 화면들의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카카오톡으로 발송할 경우, 많은 이들이 즐겨 듣게 되었으며 감사의 
인사를 들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교구 성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담당 교구장
의 직접 연주로 찬송을 듣고 기도할 때 감동이 컸다고 말한다.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
으로, 찬송가 연주곡을 계속 업로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또한, 
Youtube 분석 기능을 살펴본 결과 대한민국 외의 장소,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
드, 일본 등지에서도 꾸준히 검색하여 듣는 이들도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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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청년들이 랜덤으로 찾아와 듣고 난 후, ‘연주가 매우 은혜롭다’는 댓글을 적고 
가기도 하였다. 또 블로그 등에도 스크랩되어 또 다른 이들에게 많이 들려지는 곡들
도 생겨났는데, 직접 피아노로 편곡, 연주하여 녹음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파
일의 경우, 네이버 블로그 ‘새처럼 바람처럼’에 스크랩되어 있었으며, 다음 카페 
‘주간 시카고’에 올라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이 시대 우리의 사
역이 공간의 제약 없이 전 세계를 누빌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제대로 된 콘텐츠만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 함께 듣고 치유 받을 수 있는 음악으로 얼마든지 뻗어 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사역자들은 직접적인 성도와의 만남
뿐만 아니라, 문명의 이기인 네트워크도 잘 이용하여 사역을 이룰 필요성이 절실하
다. 
본 연구자는 무엇보다도 찬송가의 편곡 및 연주를 통하여 보다 많은 이들이 예
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치유 받게 되기를 기도하며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 본 연
구자는 신학대학교 1학년 재학 시, 같은 기숙사를 사용하는 박○○ 형제(현재 인터콥 
파송 선교사)의 회심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늘 뇌리에 남아 있다. 그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던 고등학생 시절, 자신의 친구가 들려준 찬양 음반을 통하여 마음이 주님께
로 움직였고, 회심하게 되었으며, 현재 목회자(선교사)가 되어 아랍권역에 파송되어 
있다. 본 연구자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찬양 및 찬송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 
위력을 느낄 수 있었다. 사탄은 본래 하나님의 소유인 음악과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얼마나 많은 이들을 넘어뜨리려 하는가?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뱀처럼 지혜
로운 태도가 요구된다(마 10:16). 우리 자신이 주님 주신 음악적 달란트를 주님 안에
서 더욱 공교히 갈고닦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역시도 죄와 오물의 전달이 아닌, 
하나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야 한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가 된다는 말처
럼, 이것이 마귀의 허를 찌르는 전략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은사, 재능을 계발하면서 이 시대 문명의 이기를 잘 활
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 시대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콘텐츠를 
만들고 세계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시대이다. 본 연구자 역시 하나님 
주신 음악적 달란트 외에 나머지 부분은 문외한에 속한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기
울이면 충분히 지구 반대편까지 자신의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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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작은 아이디어에서 이 일을 시작하였는데, 실상 실제적 사역만큼이나 이 
Youtube 및 SNS를 통한 찬송 사역이 보람차며 효과도 매우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
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첨단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이 시대에, 아무쪼록 
찬송가의 영성을 교구의 성도들에게 보다 가까이 친밀하게 경험시키는 본 사역이 계
속되기를 바란다. 또한, 더욱 영성과 실력을 갈고닦아서 찬송가의 영성이 필요한 모
든 크리스천에게 도움이 되는 연주곡을 전하기 원한다. 나아가 믿지 않는 이들 또한 
우연히 검색하여 듣고 난 후, 하나님께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감격스
러울 것인가? 이와 같은 부분들을 꿈꾸며 더욱 주님 중심의 연주 및 네트워크 사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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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제 1 절 요약
본 연구자는 한국 교회의 침체의 원인을 예배의 침체에서 찾고, 말씀의 회복과 
더불어 특별히 찬송가의 적실한 활용이 성도의 공예배 및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때, 다시금 한국 교회 안에 연합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본 
논문을 기술하였다. 특별히 이 시대에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찬송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이에 대한 재발견 및 적실한 활용이 교
회 안팎에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각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현존의식
을 줘 거룩한 삶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문제와 유혹을 능히 이기게 될 것이고, 공동
체성의 회복의 열매 또한 맺혀지게 되어 한국 교회가 다시금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
게 되리라 확신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제2장에서는 찬송가의 역사적 
발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찬송의 역사는 구약과 신약 성경 안에서 그 명맥이 끊이
지 아니하고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계속 진보했다. 그러나 책으로서의 찬송가가 만
들어져 각 성도가 직접적으로 찬송가를 접하게 된 것은 루터의 때에 이르러서인데, 
루터는 그의 코랄 찬송가를 통하여 모든 회중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틀을 
놓았다. 나아가 종교개혁의 거장인 칼빈을 통하여서도 시편 찬송가가 만들어져 회중
의 영성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는데 이와 같은 종교개혁 시기의 찬송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루터와 칼빈이 말씀 중심적인 태도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찬송의 중요성에 
대하여도 깊이 인식하는 가운데 찬송가의 출판에 관하여 큰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영국의 찬송가 역사를 언급하면서 아이작 왓츠와 찰스 웨슬리의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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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동을 다루었고, 미국의 찬송가 운동을 언급하면서 대각성운동 및 대부흥운동 시
기의 찬송가 및 복음성가의 태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와 같은 연구는 지금 우
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 및 찬송가의 뿌리를 연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우리의 찬송가 이해를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작업이
었다. 이어서 한국 교회의 찬송가에 대하여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찬송가의 역
사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찬송가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인식하고, 더불어 찬송
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았다.
제3장에서는 찬송가의 구조, 역할, 신학에 대하여 다루었다. 먼저 우리가 가진 
찬송가의 최근 판인 『21세기 찬송가』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구조 분석 및 음악
적 특징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고, 찬송가의 신학에 대하여는 찬송가의 지향성 및 
예배학적 관점에서의 찬송가에 대하여 고찰해 봄으로 찬송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
다. 또한, 찬송가의 역할에 대하여는 ‘신앙 유산으로서의 찬송가’와 ‘공동체성 회
복으로서의 찬송가’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에 관하여 전자는 찬송가의 수직적인 
의미로서의 연결을 염두에 두었고 후자는 찬송가의 수평적인 의미로서의 연결을 염두
에 두었는데, 본 연구자는 찬송가의 이와 같은 두 가지 역할을 통하여 우리가 보다 
용이하게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이어받고 지체들과 연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4장에서는 예배 안에서의 찬송가 활용에 대하여 다루었다. 먼저 한국 교회 내
에서 찬송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교단을 대표하는 10개
의 교회를 선정하여 각 예배 중 사용되는 찬송가의 현황을 살펴보았고, 여기서 드러
난 찬송가 활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어지는 글을 통하여는 찬송가의 적
실한 활용에 대해서 모색해 보았는데 본 연구자는 찬송가 활용의 올바른 방향성으로, 
하나님을 향해 올바로 불려야 하며, 다양하게 불려야 하고, 예배 밖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적으로 불려야 함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찬송가 활용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찬송
가 테마 예배, 찬송가 학교, 찬송가 암송, 찬송가 묵상, 찬송가 연주 기도회, 찬송가 
구역예배, Youtube와 SNS를 통한 찬송가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시무하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목회와 사역에 대하여 
다루었다. 먼저 목회현장 및 예배사역에 대해 다루었는데, 앞부분에서는 간략히 여의
도순복음교회의 역사와 신학에 대하여 짚어 보았고, 이러한 맥락에서 각 예배-주일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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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수요말씀강해, 금요성령대망회, 토요예배-가 어떠한 순서로 진행되며, 어떠한 특
징을 가졌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의 1년 콘티와 여의도
순복음성북교회 청년대학부 예배의 7개월 콘티를 분석하여,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예배 
가운데 찬송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연구해 보았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자가 
담당하여 찬송가 사역을 이루었던 월계1교구의 목회현장과 예배사역에 대해 다루었는
데, 여기서는 교구의 역사, 지역적 특성, 성도들의 성향에 대해 살펴보았고, 교구 내
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사역을 소개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가 2년간 사역하면서 느꼈
던 교구 내 찬송가 활용의 현황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분석해 
보았다.
제6장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본 연구자가 월계1교
구에서 시행하였던 찬송가 사역의 실제에 대해 다루었다. 가장 먼저는 ‘힘예배’프
로그램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담임목사의 말씀 강해와 함께 성도들의 삶에 한 주간 
동안 붙잡을 힘이 되는 찬송을 제시하여 주자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으로, 찬송가를 
활용한 설교가 포함되며, 이것이 찬송가 QT와도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
한, 찬송가 연주 묵상기도회, 찬송가 학교, 찬송가 구역예배 등을 실제로 기획하여 
실시한 경험을 나누었으며, 무엇보다도 전 세계가 네트워크된 이 시대에 찬송가 사역
이 Youtube와 SNS라는 도구를 통해 어떻게 더 원활히 실현될 수 있는지를 본 연구자
의 시도들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제 2 절 제언
본 논문은 현 한국교회 내에서 찬송가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찬송가의 적실한 활용의 방향성 및 실제적인 활용의 예를 다루었다. 따라
서 본 논문을 통하여 각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진 찬송가의 가치를 
재발견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나아가 지금까지 찬송가를 적실하게 사용하지 못했
던 측면을 반성하면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찬송가를 대하고 부를 수 있게 될 것
이다. 또한, 각 교회의 리더들이 본 연구자가 찬송가의 적실한 활용을 위해 고민하고 
시도하였던 찬송가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고, 이를 자신들의 교회 및 공동체의 실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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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수정, 접목하며 적용해 나갈 때 그들의 교회 및 공동체는 찬송가의 영성을 보다 
밀접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 및 성장 또한 경험하게 될 것이
다. 이는 결국 한국 교회에 찬송가의 영성 재발견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이 영성이 
성도의 삶과 공동체에 강력하게 침투함으로 각 성도의 삶이 거룩하고 능력 있게 되도
록 도울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본 논문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여겨진다.
특별히 본 연구자는 ‘힘예배’를 통해 한국 교회에 그동안 쉽게 이루어지지 않
았던 ‘찬송가’를 주제로 한 예배(찬송가 테마 예배)를 구체화하여 교구 내의 정기 
예배로 자리 잡게 하였다. 그리고 ‘찬송가 연주 묵상기도회’를 통해 찬송가를 통한 
자유로운 기도의 장을 제공하였고, ‘찬송가 학교’를 통해 각 성도가 더 많은 찬송
가 곡에 눈을 뜨게 하고, 배워갈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또한, ‘찬송가 구역예배’
를 통해 찬송가의 영성이 각 소그룹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힘썼고, Youtube 및 SNS
를 통한 찬송가 사역을 통해, 담당하고 있는 교구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도 찬송의 
영성을 경험하도록 이끌었는데, 이와 같은 다양한 찬송가 사역의 실제적인 수행을 통
하여 교구 내의 성도들의 치유, 회복, 영적 성숙 등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 점과 
더욱 연합됨을 경험할 수 있었던 점은 이러한 찬송가 사역의 귀중한 열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이 찬송가 사역을 실제로 이룬 부분은 뒤이어 찬송가 사역을 이룰 
사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물론 본 연구자가 이러한 예배를 시도
한 첫 번째 인물은 아닐 수 있으나, 이를 구체화해 교구 사역에 접목한 부분은 현 사
역의 풍토 속에서 드문 케이스라고 본다. 따라서 각 목회자가 본 연구자의 선행 사역
을 발판으로 각자의 공동체의 실정에 맞게 접목하여 나아간다면 보다 진보된 찬송가 
사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찬송가 사역들을 통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교회 내의 분위기를 활력 있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찬송가 프로그램들이 교회 내 여타 프로그램들과 비하여도 결코 뒤지지 않는 내용 및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데, 각자 기도하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준비해 
나아간다면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영적으로 각 성도와 공동체가 튼튼히 서게 되고, 
거룩해지며, 헌신하게 되는 등의 놀라운 시너지 효과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본 연구를 하면서 미진한 부분도 여럿 발견되었는데 찬송가의 역사를 
147
연구함에 있어서는 너무 넓은 시대를 다루다 보니 깊이 있는 분석을 이루지 못하였다
는 아쉬움이 있었고, 각 교회의 예배 찬송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목회 현장에 있는 이
로서, 시간과 여건 상 한 교회 한 교회의 예배를 오랜 시간 참여하면서 연구하지 못
한 점이 마음에 걸린다. 보다 정확한 연구가 되기 위하여 각 교회의 예배에 여러 차
례 실제로 참여하여 예배의 분위기 및 회중의 반응들을 경험하여야 할 텐데, 충분히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연구가 이루어졌음이 한계로 남아 있다. 또한, 본 연구자
가 부교역자로 있으면서 한 성도를 2-3년 정도밖에 담당하지 못한 부분도 이 논문이 
가진 한계이다. 한 교구의 성도를 5-10년 이상 꾸준히 목회할 수 있다면 보다 권위 
있고 설득력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터이다. 찬송가 관련 사역에 있어서도 긴 시간 
동일한 공동체를 목회하면서 보다 분명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고, 보다 많이 장·단
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 보다 많은 목회자에게 도움이 되는 논문이 됐으리라 생각
된다.
본 연구자는 위에 언급한 미진한 점 및 아쉬운 부분을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찬
송가 연구에 매진하려 한다. 특별히 미국의 복음성가 운동 이후에 미국을 비롯해 한
국에까지 찬송의 흐름이 바뀐 부분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이러한 운동의 장·단
점을 파악함과 함께 각 교회가 어떤 찬송가의 영성으로 하나 되어야 하며, 우리의 찬
송 사역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깊이 있는 연구를 이루고 싶다. 또한, 
본 연구자가 시작한 찬송가 사역들을 더욱 전문화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다. 찬
송의 귀중한 본질은 유지하는 동시에 계속적으로 방법을 개선해 나가고, 노하우를 쌓
아 또 다른 이들에게 이를 흘려보낸다면 보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찬송가 사역이 
될 수 있으리라 보인다.
특별히 찬송가가 예배에서의 다른 음악과 관련하여 어떠한 연결성을 지니는지 
또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
다. 본 연구자가 본 논문을 통하여 주장한 것처럼, 예배 중에 찬송가를 적실하게 사
용하는 것은 이 시대 예배의 부흥과 성도의 삶의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찬송가만큼이나 복음성가 역시 예배 안에서의 소중한 요소이다. 예배 안에서 찬송가
가 복음성가에 의해 밀려나는 오늘날의 추세는 분명히 경계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
서 예배 가운데 복음성가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복음성가는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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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다루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복음성가는 
각 개인의 감정을 예민하게 터치할 수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여 용이하게 전
파될 수 있고, 서로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복음성
가는 찬송가의 역사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수십 년 후에는 찬송가로 편입될 수 있는 
곡들이다. 찬송가와 복음성가의 경계가 보여주는 이러한 역사적 가변성은 복음성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이유가 된다. 결국, 본 논문이 주장하는
바 ‘적실한 사용’의 대상은 예배의 안과 밖 모두에서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함께 아
울러야 하며, 단지 입으로 불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우리의 삶에서 
체화되는 수준에 이르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다만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가 이러한 
체화의 대상으로서 사용되기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복음성가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
한 경우가 많다. 결국, 찬송가의 적실한 사용이라는 과제는 복음성가의 적실한 사용
이라는 과제를 더불어 수반하며, 더 나아가 지금보다 더 나은 복음성가가 계속해서 
제작되어야 한다는 미래 과제도 제시해주고 있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하여 보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가 찬송가의 영성의 무한한 
가치를 깨닫고, 활용하여, 찬송가의 영성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
구자는 서론에서 찬송가의 적실한 활용이 각 성도의 삶과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
고, 나아가 한국 교회의 부흥까지도 다시 일으킬 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루
터도 찬송가를 힘으로 하여 종교개혁을 완수하였고, 이 땅의 위대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도 찬송의 힘으로 당당히 순교하였다. 본 연구자는 우리 기독교가 약해진 것은 
다름 아닌 찬송가 영성의 하락 때문일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각 목
회자가 말씀에 대한 강조와 함께 지속적인 찬송에 대한 강조를 이루어야 하며, 이를 
통해 모든 성도가 찬송의 영성 안에 깊이 들어와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찬송가가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진정으로 울러 퍼질 때, 우리는 하나님 현
존 의식을 소유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생생히 살아가, 모든 유혹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 이러한 승리는 찬송가가 우리 한국 기독교에 ‘잊혀진 유
산’이 아닌 ‘활발히 사용되는 보물’이 될 때 비로소 경험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신학자들은 찬송가의 영성에 대하여 더욱 깊이 연구하고 각 교회에 그 연구물들을 제
공해야 할 것이며, 각 교회는 찬송가 활용에 대한 지혜로운 방안을 더욱 강구하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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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활발히 찬송가 사역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 이러한 찬송가의 영성이 모
티브가 되어 다시 이 땅에 큰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한국 교회 초기와 
같이 다시 세상이 존경하는 교회, 우러러보는 교회, 칭찬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이
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150
참고문헌
1. 국내 서적
강명신. “Martin Luther의 Choral이 교회음악에 미친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강신우. 찬송가의 올바른 이해. 서울: 기독교음악사, 1983.
강준민. 묵상과 영적 성숙. 서울: 두란노, 1997.
곽미. “예배에서 오르가니스트의 역할과 기능-회중찬송 반주를 중심으로.” 
서울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구자억. “바람직한 회중찬송을 위한 역사적 연구-마르틴 루터와 아이작 왓츠, 그리고 
찰스 웨슬리.”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김경선. 찬송가학.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______. 찬송가 전곡 완전 해설. 서울: 여운사, 1984.
김기순. “한국교회 ‘회중 찬송가’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김남수. 찬송의 이해.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05.
김문기. “루터의 찬송과 종교개혁.” 기독교언어문화논집 제5호 (2002): 328-350.
김민경. “찬송가 비교연구: 『통일찬송가』와 『21세기 찬송가』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1995.
김소영. “예배의식과 영성훈련.” 연세대학교 연신원 목회자 하기 신학세미나 강의집 
제14호 (1994): 211-218.
김아영.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복음만이 이 세상 문제·갈등 종식 시킬 
열쇠’.” 국민일보 (2015년 10월 16일). 
김영미.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의 찬송가에 대한 연구.” (고신대)논문집 제21호 
(1994): 285-325.
김원태. 큐티 리더 누구나 할 수 있다. 서울: 두란노, 2002.
151
김은희. “교회 음악 지도자의 신분과 역할에 대한 고찰.” 신학지평 제9집 (1998 
겨울): 39-80. 
김은희. “현대 한국교회 예배찬송의 균형 있는 사용과 발전에 관한 소고.” 
횃불트리니티저널 제18권 제1호 (2015).
김인자.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부흥운동에 끼친 찬송가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김지혜. “『제네바 시편찬송가』의 형성 과정과 신학적 특징.”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김진홍 외. 세상을 바꿔라 예수의 심장으로! 서울 : 규장, 2012.
김철륜. 교회음악론. 서울: 호산나출판사, 1991.
김철륜. “21세기 찬송가에 대한 소고.” 인문과학연구 제10집 (2002): 245-274.
김혜영. “돈을 신으로 보는 한국교회 안타깝다’.” 한국일보 (2015년 11월 29일).
노동은. 한국 찬송가 전집 1. 서울: 한길사, 1995.
문경아. “Martin Luther의 Choral이 교회음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문영탁, 나진규. 21세기 찬송가 해설집. 서울: 가온음, 2012.
문옥배. 한국 찬송가 100년사. 서울: 예솔, 2002.
민경배. 韓國敎會 讚頌歌史.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7.
박경수. 교회사 클래스: 한 권으로 끝내는 베이직 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박은규. 예배의 재구성.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3.
박형하. “M. Luther와 J. Calvin의 찬송: 루터의 코랄과 칼빈의 시편가를 중심으로.” 
광신논총 제2호 (1990): 85-104.
박희광. “칼뱅의 『제네바 시편찬송가』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백낙준. 한국 개신교사 1832-1910.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73.
복순희. “우리교회 창립 57주년,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대한민국과 세계를 이끌다.” 
순복음가족신문 (2015년 5월 10일).
152
세광편집부. 음악대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6.
손지영. “찰스 웨슬리 찬송가에 대한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송인규.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라. 서울: IVP, 2001.
신윤원. “찬송가의 토착화에 관한 연구.” 협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여의도순복음교회 편. 위대한 소명 희망목회 50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2008.
여의도순복음교회 전도새신자국 편. 행복으로의 초대. 서울: 서울말씀사, 2005.
영산연구원. 오중복음과 삼중구원의 축복. 서울: 서울서적, 1991.
오광만. “칼빈의 제네바 시편찬송가: 평가와 21세기 한국장로교회 찬송을 위한 제안.” 
개혁논총 제11호 (2009년): 87-128.
오소운. 알기 쉽게 쓴 21세기 찬송가 해설. 서울: 성서원, 2011.
______. “애국가는 찬미가 14장이었다.” 신앙계 (2015년 10월): 28-33.
오영걸. “한국 개신교 예배에서의 교회음악의 역할과 적용.”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2.
______. 찬송가학. 서울: 엘맨출판사, 2004.
원진희. 교회음악약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1.
이규희. “한국 장로교 찬송가의 시대적 변천 연구.”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이유선. 기독교음악사.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77.
이영훈. 십자가 순복음 신앙의 뿌리.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11.
______. 성령운동의 발자취: 하나님의 성회 교회사. 서울: 서울말씀사, 2014.
이중태. 한국교회 음악사. 서울: 예찬사, 1992.
이철구. “교육목회와 찬양: 개신교 찬송가의 역사와 분류.” 교육목회 (2002년 가을): 
180-187.
이혜림. “Martin Luther의 찬송에 관한 연구: 회중찬송을 중심으로.” 안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임영만. 교회음악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1. 
______. “마틴 루터의 음악에 대한 고찰.” 신학이해 제15호 (1997).
전경옥. “찰스 웨슬리의 찬송의 신학과 대중성에 관한 연구.”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53
정인교. “새천년 설교 살리기: 다양하게 설교하기 (1) - 찬송설교.” 활천 제575호 
(2001): 54-59.
정정숙. 교회음악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조경진. “한국 회중 찬송가의 역사와 21세기 새찬송가에 관한 비평적 고찰.”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조숙자, 조명자. 찬송가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92.
주성희. 양식에 의한 교회음악문헌.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9.
주종훈. 예배 역사에서 배우다. 서울: 세움북스, 2015.
진교소. “루터와 칼빈의 예배음악에 대한 이해.” 칼빈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최승근. 예배: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서울: 두란노, 2015.
최영. “칼빈에 있어서의 예배와 음악.”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최진영. “찰스 웨슬리의 찬송이 18C 감리교 부흥에 미친 영향.”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한국찬송가위원회 편. 찬송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7.
홍정수. 교회음악개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8.
황창규. “John Wesley의 그리스도의 완전 사상의 현대적 적용.”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2. 번역 서적
Calvin, John. 칼뱅: 신학 논문들. 황정욱, 박경수 공역.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1.
Cherry, Constance M. 예배 건축가 (The Worship Architect). 양명호 역. 서울: 
CLC, 2015.
Crabb, Larry. 영혼을 세우는 관계의 공동체 (Becoming a True Spiritual 
Community). 김명희 역. 서울: IVP, 2013.
Dawn, Marva.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 (A Royal Waste of Time). 전의우 역. 서울: 
이레서원, 2004.
154
Greef, Wulfert de. 칼빈의 생애와 저서들 (The Writings of John Calvin). 황대우, 
김미정 공역. 서울: SFC, 2006.
Hugo, Victor. 파리의 노트르담 (Notre-Dame de Paris) 1. 정기수 역. 서울: 
민음사, 2005.
Lloyd-Jones, Martyn D. 설교와 설교자 (Preaching and Preachers). 정근두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05.
McGrath, Alister E.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 개신교의 역사, 종교·문화적 
특질, 그리고 미래에 대해 (Christianity’s Dangerous Idea). 박규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Peck, M. Scott. 스캇 펙 박사의 평화 만들기 (The Different Drum: Community 
Making and Peace). 김예숙, 김예자 공역. 서울: 열음사, 2006.
Squire, Russel N. 교회음악사 (A History of Church Music). 이종기 역. 서울: 
메시야, 1964.
Standage, Tom. 소셜미디어 2000년 (Writing on the Wall). 오승영 역. 파주: 
열린책들, 2015.
Tozer, A. W. 십자가에 못 박혀라 (The Crucified Life). 이용복 역. 서울: 규장, 
2015.
Webber, Robert E. 예배의 역사와 신학 (Worship Old and New). 정장복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_______. 예배학: 하나님의 구원 내러티브의 구현 (Ancient-Future Worship). 이승진 
역. 서울: CLC, 2011.
White, James F. 기독교예배학입문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ship). 정장복, 
조기연 공역.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1990.
Young, Carlton R. 마음의 음악 (Music of the Heart). 박은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155
Vita of
Hoe-Seung Jung
Present Position: 
 Assistant Pastor, Yoido Full Gospel Church
Personal Data:
Birthdate: May 24, 1979
Marital Status: Married to Doah Han with two children, 
Hayun and Sungyun
Home Address: 60 Hyeongchon-gil Seocho-gu, 
Seoul Korea
Phones: 010-2461-3205
Denomination: The Assemblies of God of Korea 
Ordained: March 4, 2008
Education:
B. A.: Hansei University, 2005 
M. Div.: Graduate School of Hansei University, 
2008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6
Personal Experience: 
08/2015 to present: Assistant Pastor
Yoido Full Gospel Church
08/2011 to 08/2015: Assistant Pastor
Yoido Full Gospel Seongbuk Church
03/2008 to 08/2011: Assistant Pastor
Yoido Full Gospel Gangdong Church
